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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품격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스타일의 중심이 되는 벨트다. 최고급 소재에 럭셔리 브랜드의 DNA를 

느낄 수 있는 버클 장식과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들인 스티치는 오로지 하이엔드 벨트에서만 엿볼 수 있는 

섬세한 디테일이다. 여기, ‘최상의 럭셔리’를 자부하는 벨트를 모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high-end
Waist

(상단 왼쪽부터 차례대로) 스테파노 필라티 꾸뛰르 컬렉션의 상징인 ‘X’ 자 스티치 장식이 돋

보이는 송아지가죽 벨트. 포멀한 수트에도, 캐주얼한 데님에도 멋스럽게 매치할 수 있다. 

52만원대 에르메네질도 제냐 꾸뛰르 컬렉션 by 스테파노 필라티. 다크한 브라운 컬러가 중

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스웨이드 벨트 1백5만원 키톤. 시그너처 로고 펜

던트를 더한 버클 장식의 블랙 컬러 송아지가죽 벨트. 세련되고 군더더기 없는 버클 디자인

이 단연 눈에 띈다. 1백만원대 에르메스. 

(아랫단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그레이빛이 감도는, 흔치 않은 고급스러운 컬러의 악어가죽 

벨트 2백50만원 로로피아나. 세련된 네이비 컬러의 악어가죽 벨트. 브랜드를 상징하는 ‘B’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다. 1백58만원 브리오니. LV 이니셜 로고가 포인트인 악어가죽 벨트 

4백70만원대 루이 비통. 버건디 컬러 악어가죽 벨트. 선명하고 고급스러운 컬러감이 룩에 

포인트가 되어줄 것. 68만4천원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원하는 가죽과 버클을 선택해 오

더 메이드로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벨트. 버클 30만원대, 가죽 1백20만원대 페라가모. 

에디터 권유진

에르메네질도 제냐 02-518-0285 키톤 02-6905-3787 에르메스 02-544-7722 로

로피아나 02-546-0615 브리오니 02-6905-3760 루이 비통 02-3432-1854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70-7130-9200 페라가모 02-2140-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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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7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주얼리 브

랜드 티파니의 전설적인 웨딩 링, ‘티파니™ 세팅’

이 올해로 탄생 1백30주년을 맞이했다. 티파니™ 

세팅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웨딩 링으로 많

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진정한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 웨딩 링은 정교한 6개의 프롱 위에 다이아몬드

가 떠 있는 것처럼 세팅해 눈부신 광채를 선사한

다. 문의 02-547-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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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chosun.
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m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표｜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이정현  어시스턴트｜김수빈  광고·마케팅｜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새빛 그래픽스  인쇄｜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우주에서 아름다움을 찾다 아티스트들이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가장 

큰 이유.

Graceful Suit 실용적인 예복 수트.

your Bloomy day 신부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플로리스트 4인이 완

성한 시그너처 부케. 

Be my PreciouS 프레스티지 라인 예물 백.

hiGh-end WaiSt ‘최상의 럭셔리’를 자부하는 벨트.

PureneSS 2016 S/S 스페셜 웨딩 컬렉션. 

a time for love 웨딩 주얼리 & 워치 컬렉션.

romantic runWay 웨딩드레스 키워드 여섯 가지.

Welcome to Seoul! 지난 10월 파리 패션 위크에서 소개한 에르메

스 2016 S/S 컬렉션을 서울에서 재현했다. french tWiSt 아시아 최

대 규모의 도쿄 플래그십 스토어의 오프닝 행사.

neo claSSic <스타일 조선일보>가 벨기에 브랜드 델보의 CEO 마르

코 프롭스트를 만나 진정한 ‘럭셔리’에 대해 들어봤다.

the leGendary rinG 진정한 사랑의 증표로 통하는 티파니 세팅 링 

스토리.

diamond excellece ‘엑셀런트(excellent)’ 등급을 탄생시킨 타사

키는 진정한 다이아몬드 스페셜리스트다. 

deSiGn your love 주얼리의 명가로 자리매김해온 불가리가 2016년

을 맞이해 맞춤 웨딩 링 서비스를 시작한다.

modern & ardent 모던하고 혁신적이며 글래머러스한 주얼리 브랜

드 프레드(FRED)의 스토리.

youthful liGht 젊음의 광채를 선사하는 샤넬의 강력한 화이트닝 솔

루션에서 궁극의 해법을 찾다.

White Bride 맑고 환하게 빛나는 피부로 결혼식의 헤로인을 꿈꾸는 신

부의 수줍은 바람을 담은 시슬리의 예단 세트. 

Golden time ‘데코르테 AQ 밀리오리티 W 컨센트레이션 데이 & 나이

트’는 또 다른 센세이션을 일으킬 안티에이징 듀오다.

corSet effect 프레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르셋 탄력 세럼과 오

버나이트 마스크가 만난 ‘블랙티 코르셋 듀오’ 케어.

my oBSeSSion 차가우면서도 클린한 향, 혹은 텁텁하고 무겁지만 호

기심이 발동하는 중성적인 향.

Skin tint 나스(NARS)의 새로운 베이스 메이크업. 

healinG hair 스페셜 헤어 트리트먼트 아이템. 

Select Beauty ‘SI BEAUTY’에서 뽑은, 까다로운 뷰티 유저들의 눈

길을 사로잡은 열 가지 베스트셀러 아이템을 공개한다.

editor’S Pick 예비 신부의 비밀 병기가 되어줄 뷰티 아이템.  

iconic Beauty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 3인이 체험한, 클라란스의 

아이코닉 3종 세트를 소개한다. 

SPecial Gift for BrideS 양가 어머니와 예비 신부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8개 브랜드의 여덟 가지 다양한 구성을 모았다. 

heavenly ParadiSe 웨딩 전문가들이 직접 다녀와 추천하는 피놀루 

빌라의 매력을 살펴본다.

Blue-hued inSPirationS 인도의 아름다운 도시 조드푸르에서 열

린 프라이빗 행사 ‘브리티시 폴로 데이’ 현장. 

naPleS meetS the World 캄파니아(Campania)의 진정한 가치

를 찾아 나폴리로 떠났다.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가다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체험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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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Beauty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포
토

그
래

퍼
 박

건
주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아름다운 공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라면 처음으로 둘만의 공간을 꾸미는 만큼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처음

부터 모두 갖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집에 포인트를 줄 만한 사이드 아이템에 집중하면서 둘만의 취향이 담긴 

디자인 컬렉션을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마다의 콘셉트로 채운 라이프스타일 숍 네 곳을 소개한

다. ‘에이후스(A/HUS)’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오리지널 제품을 선보이는 곳이다. 폴 헤닝센의 작

품을 기본으로 프리츠 한센, 아르텍, 베르판의 제품이 한데 모인 공간으로, 특히 상류층 인사들이 직접 매장

을 방문해 구입할 만큼 하이엔드 셀렉션을 선보이는 곳이다. 조명부터 체어, 플로어 스탠드 등 제품 하나하나

가 집 안의 품격을 높여줄 것이다. 문의 02-3785-0860 북유럽 특유의 모던함이 느껴지는 ‘보에(BO:E)’는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리빙 브랜드는 물론 에뮤, 메누, 에릭 요르겐센, 폴포 등 감각적인 제품과 신진 디자

이너들의 아트 컬렉션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쇼룸 내부와 테라스, 코지 코너, 층계참까지 콘셉트별로 공간을 

구성해, 쇼룸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한 데다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070-8890-1989 요

즘 핫한 곳은 ‘소월길’이라 불리는 이곳에 다 모여 있다. 먼저 지난 12월, 남산 소월길에 아시아 최초의 ‘바카라

(Baccarat)’가 오픈했다. 무려 2백50년 동안 샹들리에, 테이블웨어, 화병, 테이블 램프까지 다채로운 제품

으로 프렌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해온 브랜드다. 1층 매장은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담긴 화려하고 거대한 샹

들리에를 중심으로 각종 리빙 소품과 크리스털 글라스 등 소장하고 싶은 아이템이 즐비하다. 문의 02-3448-

3778. 또 다른 소월길 핫 플레이스는 바로 ‘런빠뉴(Lonpanew)’다. 런던과 파리, 뉴욕의 감성을 담아 야심 

차게 선보인 리빙 숍으로 신선한 발상이 돋보이는 아이템이 주를 이룬다. 세라믹과 패브릭, 벽지, 다양한 인테

리어 소품을 갖추고 있는데, 이곳의 인기 아이템은 연인이 키스하는 로맨틱한 장면이 담긴 멜로디 로즈 찻잔과 

알리 밀러 작가의 영국 지도가 그려진 티포트 세트다. 문의 070-7529-9342 에디터 이지연 

sensual touch
로맨틱한 순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섹시한 란제리, 그리고 보드랍고 매끄러운 보디 피부다. 이때 후각

을 자극하는 관능적이고 여성스러운 향까지 은은하게 풍긴다면 게임 끝.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

슬리 오 뜨로삐깔 모이스처라이징 퍼퓸드 바디로션’은 열대 과일과 풍성하게 만발한 꽃이 가득한 이국적

인 여행지를 연상케 하는 플로럴 시트러스 계열의 보디 제품. 가볍고 산뜻하지만 크리미한 질감의 플루

이드 텍스처는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들어 기분 좋은 상쾌함을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을 바른 후 바

로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흡수된다. 단독으로 사용하면 은은한 싱그러움을, 오 뜨로삐깔 향수와 

함께 사용하면 강렬하고 관능적인 향을 즐길 수 있다(150ml 9만5천원). ‘불가리 옴니아 인디안 가넷 뷰

티 오일 포 바디’는 인도에서 온 매혹적이고 신성한 오렌지 컬러의 보석, 만다린 가닛의 프레시한 향과 관

능미 있는 인디안 튜베로즈가 조화를 이뤄 이국적이면서 신비로운 향취가 돋보인다. 오일이지만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고,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꿔준다. 은은한 향이 하루 종

일 지속되기 때문에 향수가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더욱 만족할 수 있을 것(100ml 6만8천원). ‘진정한 

여성을 위한 향수’라 불리는 No.5의 섬세한 향을 담은 ‘샤넬 No.5 보디 크림’. 과거 최음제로 사용했을 

만큼 관능적인 향의 일랑일랑, 그라스산 재스민, 5월의 장미 노트가 어우러진 파우더리한 향이 특징으

로, 향수만큼이나 풍부한 향을 자랑한다(150g 12만3천원).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향수인 씨 로즈 시그

니처의 우아한 로즈 향을 데일리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조르지오 아르마니 씨로즈 시그니처 보디로션’은 

탐스러운 한 송이 장미처럼 로맨틱하고 페미닌한 향을 선사한다. 피부에 가볍고 산뜻하게 흡수되면서 보

습력은 오래 지속된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200ml 7만6천원대). 라임, 진저, 우디, 베티베르 등이 조화

를 이뤄 그린 플로럴 계열의 향조를 완성한 ‘에르메스 운 자르뎅 아프레 라 무쏭바디 샤워 젤’은 샤워를 하

는 동안에도 감각적인 향을 만끽할 수 있는 럭셔리 보디 케어 제품으로, 풍성하고 부드러운 거품과 실키

한 사용감이 단연 돋보인다. 반신욕을 할 때 이 샤워 젤을 소량 물에 풀면 향긋한 입욕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200ml 6만6천원). ‘프레쉬 라이프 보디 오일’은 벨벳 베르가모트, 그레이프 프루트, 라일락 잎 

등을 더해 푸른 하늘의 상큼함, 달콤한 아침의 향기, 반짝이는 태양의 기운, 그리고 벨벳처럼 부드러운 

물의 느낌을 모두 담았다. 피부를 유연하게 하는 오일 성분을 블렌딩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킴과 동

시에 최상의 향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100ml 8만2천원대). 에디터 권유진

Fashi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머더오브 펄 소재의 매직 알함브라 브레이슬릿 7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머더오브펄과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아름다운 아

뮬레뜨 드 까르띠에 롱 네크리스 1천만원대 까르띠에. 진주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브레이슬릿 2백50만원대 타사키. 매직 알함브라 펜던트 네크리스 6백

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부채 모티브의 디바 네크리스 2백만원대 불가리. 5개의 흑진주를 배치한 밸런스 시그니처 남양흑진주 링 3백90만원대 타사키.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조화로운 아그라프 펄 브레이슬릿 2천4백만원대 까르띠에. 부채 모티브의 디바 이어링 2백만원대 불가리. 에디터 배미진  

Jewel
pure 
heart
순수하고 고귀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머더오브펄과 진주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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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빠뉴  

에이후스  

보에 

<이강욱 개인전>, 7년 만의 귀국전

우리 몸의 세포를 연상케 하는 미시 세계와 광활한 우주 같은 거시 세계를 동시에 

아우르는 추상화로 일본, 싱가포르, 영국 등 다국적 팬층을 거느린 이강욱 작가가 

7년 만에 귀국한 뒤 첫 개인전을 열고 있다. 2009년 영국 유학길에 올랐던 이 작

가의 귀국전 <역설적 공간: 신세계(Paradoxical Space: The New World)>

는 오는 3월 6일까지 서울 북촌로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개최된다. 그의 기

존 작품인 ‘지오메트릭 폼(Geometric Form)’ 시리즈 와 더불어 신작 ‘제스처

(Gesture)’ 시리즈를 볼 수 있는 기회다. 대한민국회화대전 대상(2001), 동아미

술제 동아미술상(2002), 중앙미술대전 대상(2003) 등 2000년대 권위 있는 국내 공모전을 휩쓴 이 작가는 런던 첼시 칼리지 석사 과정, 이스트 런던 

유니버시티 박사 과정을 마친 뒤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고대 힌두 철학의 텍스트인 <우파니샤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아

와 세상에 대한 통찰을 꾸준히 꾀해왔다는 그의 작품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우주의 대립적 요소는 미시와 거시를 포괄하는 ‘하나’로 볼 수 있는 가능성

을 내포한다. 이번 귀국전에서는 힌두 철학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모티브를 이어가면서도 기하학적 형상 등을 더해 달라진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아

라리오갤러리 주연화 디렉터는 “관점에 따라 극도로 작기도 하고, 반대로 거대하기도 한 이강욱 작가의 작품 공간은 가상 세계에 대한 탐구이자 감각

의 환영을 그려낸다고 볼 수 있다”라며 작가의 반복적인 제스처가 남긴 흔적이 빚어내는 회화적 매력에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02-541-5701

Exhibition

The Gesture-15014, Mixed Media on Canvas, 95X160cm, 2015

My lIttle bags
원래 봄에는 휴대폰과 립스틱만 겨우 들어갈, 

미니 사이즈의 백이 한결 가볍고 예뻐 

보이는 법이다.게다가 선명한 컬러로 확실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미니 백이라니!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조적인 셰이프에 그린과 

화이트 컬러 블로킹이 

돋보이는 미니 숄더백. 

19X14.5cm, 2백40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가모. 

트루 레드와 핫핑크 컬러로 

경쾌한 포인트를 준 패들락 

백. 20X12.5cm, 1백84만원 

구찌. 앙증맞은 컬러 스터드 

장식이 매력적인 미니 

바이더웨이 백. 20x14cm, 

2백9만원 펜디. 

개나리를 연상케 하는 

선명한 옐로 컬러의 비브 

마이크로 백. 19X15cm,

 2백30만원대 로저 비비에. 

에디터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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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르데코 스타일의 화려하고 볼드

한 크리스털 뱅글 89만원 스와로브스키. 2 화사한 

파스텔 피치 컬러의 줄리아나 장지갑 29만5천원 마이클 코

어스. 3 자개의 영롱한 반짝임을 담은 레트로 무드의 캐츠 아이 선

글라스 19만5천원 펍. 4 유연한 크리스털 볼 장식이 손을 움직일 때마

다 아름답게 찰랑이는 브레이슬릿 2백50만원 디올. 5 은은한 핑크 톤 컬

러와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플라워 자수 디테일이 우아한 웨딩드레스 1천만원

대 모니크 륄리에 by 소유 브라이덜. 6 그 자체만으로 아트 피스를 연상케 하

는 아름다운 오브제인 쿠퍼 컬러의 루이스 폴센의 폴 헤닝센 리미티드 에디션 조

명 2백90만원대 보에. 7 반짝이는 은하수가 헤어에 내려앉은 듯 아름다운 헤어

스타일을 완성해줄 별 모티브의 골드 헤어밴드 1백만원대 제니퍼 베어 by 

소유 브라이덜. 8 매끈한 도자기를 연상케 할 만큼 새하얀색의 브리앙 

백. 29X23cm, 7백40만원대 델보. 9 버진 로드를 밟을 때 눈부

신 반짝임을 더해줄 크리스털 장식의 스틸레토 힐 가격 미정 지

미추. 10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주얼리 

박스 1백50만원 스마이슨. 11 크기가 각기 다른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한 베젤과 러그, 플라워 모티브를 더한 화이트 자개 다이얼, 화이

트 스트랩의 조화가 화려하고 로맨틱한 레이디매틱 럭셔리 에디션 5천만

원대 오메가. 12 반짝이는 샹들리에를 모티브로 한 크리스털 촛대 2백75

만원 바카라. 13 볼드하고 유니크한 밴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 콰트르 

레디언트 옐로 골드 스몰 링 9백만원대 부쉐론.

델보 02-3449-5916 디올 02-513-0300 마이클 코어스 02-546-

6090 바카라 02-3448-3778 보에 02-517-6326 부쉐론 02-

6905-3322 스마이슨 02-3479-6257 스와로브스키 1661-

9060 소유 브라이덜 02-541-7077 오메가 02-

2143-7266 지미추 02-3443-9469 펍 

070-8692-8452

Selection
for her

궁극의 아름다움과 순수한 가치, 여기에 세심한 품격을 더한 

아름다운 신부를 위한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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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nuel World Tower 02.3213.2264 Hyundai Pangyo 031.5170.2182Hyundai Daegu 053.245.2247Hyundai Apgujeong 02.3438.6023

Shinsegae Main 02.310.1854 www.tasaki.co.kr  Shinsegae Gyeonggi 031.695.1927Shinsegae Gangnam 02.3479.1232 Shinsegae Centum City   051.745.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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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ding 11  style chosun 

1 투명한 블루 크리스털이 포인트인 커

프스 링크 66만원 바카라. 2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소

가죽 소재의 몬테고 브리프케이스. 38X29cm, 75만원 하트

만. 3 스마트한 인상을 더해줄 반뿔테 안경 38만5천원 59히스테릭. 

4 블루 컬러의 플라워 모티브 부토니에 25만원 랑방 옴므. 5 울 소재의 블

랙 수트 3백40만원대, 턱시도 코튼 셔츠 76만원대, 실크 보타이와 커머번드

는 세트로 41만원대, 코튼 포켓 스퀘어 15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질도 제냐. 6 로

즈 골드의 클래식한 숫자 인덱스, 심플한 크로노그래프 카운터의 조화가 멋스러

운 까레라 칼리버 1887 크로노그래프 워치 5백만원대 태그호이어. 7 오래된 가

죽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센슈얼 우디 레더리 계열의, 검은 가죽끈 장식이 돋보

이는 다크 레블 오드 뚜알렛 75ml 8만2천원. 존 바바토스. 8 배럴 부분을 정교

하게 망치로 두드려 독특한 텍스처를 표현해 톨스토이의 철학을 담은 레오 톨스

토이 에디션 만년필 1백21만원 몽블랑. 9 매끈한 페이턴트 가죽과 새틴 소재가 

어우러진 우아한 디자인의 이브닝 슈즈 1백20만원 루이 비통. 10 블랙 & 화이

트 가죽 꼬임이 유니크한 보타이 38만원 코르시네 라베도리 by 10 꼬르소 꼬

모. 11 거치형, 벽걸이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스트리밍 기술인 뮤직캐

스트 시스템을 탑재한 오디오 ISX-80 69만8천원 야마하. 12 아이코닉한 나

선형 패턴에 핑크·화이트·옐로 골드의 독특하고 대담한 컬러 매치가 돋보

이는 비.제로원 링 2백만원대 불가리. 13 은은한 파이톤 패턴이 고급스러운 

기내용 블랙 캐리어. 35X55cm, 69만8천원 쌤소나이트. 

랑방 옴므 02-6905-3496 루이 비통 02-3432-1854 몽블랑 02-

2118-6053 바카라 02-3448-3778 불가리 02-2056-0171 쌤소

나이트 02-3288-3770 에르메네질도 제냐 02-2240-6524 존 바

바토스 02-3443-1805 태그호이어 02-776-9018 하트만 02-

514-9006 10 꼬르소 꼬모 02-3018-1010 

59히스테릭 070-8692-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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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스러운 블랙 턱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매력적인 액세서리, 

웨딩의 가치를 높여줄 리빙 아이템까지 한자리에 모았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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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빅뱅 지드래곤에게 영감을 받은 전시 <피스마이너스원>에서 신작 ‘중력파괴’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했다. KDK 작가 역시 ‘b’ 시리즈로 우주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전시가 열렸을 당시, 작가가 갤러리에 온 사람들에게 단 한 작품만 빼고는 모두 별이 아니라

고 설명해 대혼란이 벌어졌다. 그중 한 작품은 프랑스에서 촬영한 북극성 주변 별들의 형형

색색 흔적을 담은 것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검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 가죽 의자의 재

질, 고장 난 모니터, 프라이팬 바닥 등을 각각 촬영한 것이었다. 설명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우주의 신비로운 광경으로 생각했을 텐데, 실제와 허구의 경계를 작품으로 보여준 작가의 

감각이 유쾌하다(www.kdkkdk.com).  

반면에 중국 미술가 니요위는 실제 우주 사진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고 있다. ‘Dust’ 연작은 

2010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우주 사진을 기반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독

일 미술가 토마스 루프가 실제 별을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우주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예술의 본질에도 의문을 던진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름 모를 

사진과 유명한 예술가의 사진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예술관 말이다. 

이렇듯 예술가들이 과학의 영역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우면서도 반가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 과학자도 예술가의 행보에 관심을 가질지도 궁금해진다. 정답은 

‘Yes’다. 김윤철 작가가 그 영예의 주인공인데, 실제로 그의 전시를 보고 국내외의 많은 과학

연구소에서 심포지엄을 요청해왔고, 천체물리학자 제이미 포레로로메로, 미술사학자 루치

아 아얄라 박사와 예술 과학 프로젝트 그룹 ‘플로이드 스카이스’를 결성하기까지 했다. 사실 

김윤철 작가의 관심은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출렁이는 용액을 담은 커다랗고 투명한 통으로 

상상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리하여 우주에서 날아온 입자와 인공적 환경 변화가 액체 금

속질에 영향을 주며 불확정적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특히 우주 검파기와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 발생기를 이용한 최근작 ‘이펄지’는 그 신기한 움직임에 관객들의 발길이 한참 동안 머

무르게 한 작품이다. 이렇듯 과학자와 예술가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한다는 것

이다. 예술가의 상상력은 과학자를 리드할 것이며, 과학자의 도전 정신은 예술가에게 영감

을 준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 달 착륙선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게 되면 일어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우주의 시작과 끝은 과연 어디인지, 우리는 언제

쯤 알게 될까?  글 이소영(<사진 미술에 중독되다>, <서울, 그 카페 좋더라> 저자)  

명 설치 작품을 만든 뒤 시작되었다. 작가는 이 조명 작품을 모스크바에 있는 자신의 아틀리

에 옥상에서부터 파리, 남극, 북극, 뉴질랜드, 대만, 러시아 우랄 지역으로 이동하며 설치

해 동화처럼 따뜻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9월 16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으로, 사람과 우주의 상호작용을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달 모양 

조명 설치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흥미롭다. 마치 요정이 나올 것 같은 이 아름

다운 작품은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니, 조만간 우리나라

에서도 촬영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www.wooyangmuseum.org).

우순옥 작가의 ‘그곳’은 NASA에서 찍은 달의 모습을 느리게 반복해 보여주는 영상 작품이

다. 이 작품에서는 계속 변화하는 달의 모습은 한순간도 가질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동경을 상

기시킨다.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달’의 존재는 작가에게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영

혼이 사는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하며 어떤 깨달음의 의미로 작용한다. 작가의 이전 작품인 

‘달-산책’에서 이러한 의미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추운 겨울 한밤중에 자신을 따라오

는 밤하늘의 달을 비디오로 찍은 것이다. 변화무쌍한 달을 보며 덧없이 흘러가 부서져버리

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 삶의 저편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본질은 불변하는 영원과 같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한 작가의 성찰은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다. ‘루나 오아시

스’ 역시 달에 우주 온실을 개발한다는 뉴스를 보고 영감을 받아 잃어버린 낙원을 상상하며 

만든 작품이다(www.kukje.org).

우주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박형근 작가 역시 달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 ‘A Voyage’와 ‘Tenseless’ 연작 등에 달이 

자주 등장한다. 재미있는 것은 작품 ‘An Known Object’와 ‘No Where’에서 의도적으로 노

출된 둥근 반사판과 안테나 접시까지도 달을 암시한다는 사실이다. 달은 구멍이자 빛, 얼굴, 

눈에 대한 비유로서 설명할 수 있으며, 작가가 연출한 상황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초월적 기호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작가가 생각하는 우주란 과연 무엇일까? 

‘Cosmos’는 사실 숲을 촬영한 사진인데, 작품 제목 그대로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처럼 보인

다. 작가는 사진 장르의 특성을 살려 수평선에 비친 3개의 빛(‘The Third Moon’)과 숲 속의 

햇살(‘Cosmos’)을 또 하나의 우주로 연출한 것이다. 박형근 작가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가이드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마션> 등 최근 우주를 다룬 영화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

지만 ‘우주’가 영화에만 좋은 소재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우주는 고대에서부터 많은 예술가

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거장 이성자와 오경환 화백에게도 예외는 아니었

다. 이성자 화백은 아틀리에 이름을 아예 ‘은하수’로 명명할 정도로 우주를 사랑했다. 1951

년 프랑스로 떠난 이성자 화백은 초기에는 대지의 강한 생명력을 한국적인 색조로 표현했

다. 그러다 1969년 마천루의 도시 뉴욕을 방문하면서 점차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와 한국을 수없이 오가면서 바라본 하늘과 우주가 아마도 그

녀에게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라는 테마를 선사했을 것이다. 이성자 화백은 1992년 프

랑스 투레트에 있던 자신의 아틀리에 옆에 ‘은하수(Rivie`re Argent)’라는 이름의 화실을 신

축했다. 음양을 상징하는 반원 2개를 약간 어슷하게 배치한 모양의 스튜디오 두 채로 이루어

진 화실 사이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징검다리가 놓여 있다. 이 화백은 은하수 아틀리에

를 두고 ‘내 인생의 완성을 시도한 작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애착을 가졌다. 

1995년 이후 발표한 작가의 작품 ‘은하수의 도시 3월(A City of Mercury March)’, ‘우주

의 축제 11월 3(Festive Cosmos November No.3)’, ‘북극곰자리에 있는 나의 오두막 12

월(My Cottage of Pole Star December)’은 낭만적이며, 화풍과 컬러 또한 대단히 부드럽

다. 대형 캔버스에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은 실제 우주에서 바라본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으

리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신비롭고 섬세하다. 흥미로운 것은 작가가 1970년대부터 추구해온 

음과 양의 조화가 후반기 우주 시대에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녀는 음과 양이 기계와 자연, 

삶과 죽음, 동양과 서양 같은 상반된 요소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주 역시 지상과 천

상의 조화라고 해석한다. 이성자 화백의 작품은 압구정역 부근 이성자기념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큐레이터들이 항상 작품은 직접 봐야 그 진가를 안다고 말하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www.seundjarhee.com).  

“인간은 별의 일부분이며 이 공간 속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시간과 같다. 그러나 필시 시

간이란 애초에 없는 것이니 우리의 존재란 공허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공간의 일부를 점거

하다 사라지며, 없어진 후 어디에든 머무르리라는 가설은 근거 있다.” ‘우주의 작가’로 불리

는 오경환 화백은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해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이때 ‘처음으로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본 인류

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회고했고, 이 사건은 그의 작품 세계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이

후 40년이 넘도록 작가는 우주를 표현하고 있고, 칠순이 넘은 현재에도 그의 힘찬 에너지는 

지속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낭

만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死) 즉 생(生)이요, 실(實)은 허(虛)’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동양

의 우주관이 느껴지기도 한다(http://dmma.daejeon.go.kr).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하여
우연히도 아라리오갤러리에서는 우주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들의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 아

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에 40여 년간 관심을 가져온 일본 미술가 케이지 

우에마쓰의 개인전 <인비저블 포스(Invisible Force)>가 열렸다. 어린 시절부터 피라미드, 

스톤헨지, 나스카 유적 등 형이상학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져온 그는 돌멩이를 땅으로 떨어지

게 하는 중력을 평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1970년대부터 일상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중

력, 장력, 압력 등을 소재로 물질과 물질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사진과 설치 작품 등을 선보이

게 된 이유다. 1970년대에는 주로 사진을 통해 위트 있게 만유인력과 중력을 표현했다. 예

를 들어 ‘수평 자세’, ‘수직 자세’에서는 작가가 미술관 문에 수평이나 수직으로 포즈를 취하며 

위트 있게 공간과 물질의 관계를 보여준다. 11개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간격-다섯 개의 돌’

에서는 돌 5개를 양손에 든 작가가 돌과 중력의 관계를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오래전

부터 원초적인 것, 우주의 힘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런 관심은 자연과 지구, 우주같이 거

대한 물질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물질의 구조와 인간의 

존재에 중력이라는 보편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힘의 법칙이 작용하고, 나는 그들 사이의 관계

를 시각적이거나 비시각적 언어로 드러나게 만들고 싶었다.” 전시 공간에 자신만의 소우주

를 창조해 물리적 힘의 질서를 보여주는 케이지 우에마쓰의 작품은 태양과 지구, 우주의 관

계가 바로 예술이며, 예술은 철학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어서 오는 3월 6일까지 개인전을 

여는 이강욱 작가의 연작 제목은 ‘비가시적 공간(Invisible Space)’이다. 그의 작품은 세포나 

미립자를 통해서 본 거시 세계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신경세포와 뉴런 같은 미세 입자의 세

계에 우주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이처럼 작은 세계와 무한한 세계의 연결

성과 유사성을 탐구하는데, 그러고 보니 그의 작품에서 단위성 물질의 미세 입자와 태양의 

흑점 폭발이나 카오스, 은하계의 움직임이 동시에 보이는 듯하다. 우리는 유기적 구조로 이

루어진 생명체지만, ‘나’라는 존재는 무한한 우주에서는 단지 작은 생명의 단위 입자일 것이

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공간이나 상황에 내가 속해 있을지도 모

를 일이 아닌가? 작가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분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미시 세계의 

상상 범위라고 지칭한다. 반대로 거시 세계로 가보면 지구의 지름은 12,760km이며, 태양

계의 거리는 10의 15승 센티미터로,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무한한 거리의 공간이다. 이

처럼 거대한 공간과 미세한 공간의 이미지에 대한 상상은 새로운 세계로 이어주는 연결 고리

가 되며, 결국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은 같다. 인도 철학의 근간이 되는 고대 힌두 철학의 원전 

<우파니샤드(Upanisad)>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의 내면, 자아는 우주의 원리, 근간과 평행

하게 연결된다고 하니, 작가의 혜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www.arariogallery.com).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우주는 끝을 알 수 없이 광활하지만, 고대부터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우주는 달이었다. 

달의 공전과 자전에 따라 사시사철 달라지는 달의 아름다운 모습은 현대의 미술가들에게 도

전과 같은 영감을 선사한다.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최근 <실재와 가상의 틈: 한국 러시아 미

디어 아트의 오늘>전을 연 러시아 미술가 레오니드 티쉬코프의 작품은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나게 할 만큼 사랑스럽다.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레오니드 티쉬코프의 ‘사적인 

달(Private Moon)’ 연작은 2003년 현대미술 축제인 아트 클라즈마(Art Klazma)에서 조

우주에서 아름다움을 찾다

2

1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2020년에는 달 착륙선이 발사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성공적인 우주 탐사를 응원하며, 

우주에서 영감을 받은 미술가들의 환상적인 작품을 소개한다.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 아름답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들이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1 일민미술관 <우주생활>전에 전시되었던 NASA의 우

주 기록 사진. 아폴로 17호의 우주인이 달 표면을 걷고 있

다. ©NASA 2 ‘우주의 작가’로 불리는 오경환 화백의 작

품에서는 동양의 우주관이 느껴진다. ‘C-2014-00’, 캔

버스 위에 아크릴 채색, 2013~2014년. 3 보이지 않는 

힘을 40년 동안 탐구하고 있는 케이지 우에마쓰의 설치 작

품 ‘Floating from-Invisible Axis’. 4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개인전 <역설적 공간>을 열고 있는 이강욱 작가

의 작품(detail). 5 은하수를 사랑한 이성자 화백의 ‘은하수

의 도시 3월(Une ville de Mercure Mars)’, 146X114, 

1998년. 6 우순옥 작가에게 ‘달’은 이상적인 세계를 상

징한다. ‘그곳 The Moon’, 2006~2011년, video 

projection ©국제갤러리. 7 달에서 많은 에너지를 받는 

박형근 작가의 ‘The Third Moon’. 8 우주 검파기와 일렉

트로 마그네틱필드 발생기를 이용한 김윤철 작가의 최근작 

‘이펄지(EFFULGE)’(detai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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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 포드에서는 MTO와 MTM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두 서비스 모두 고객이 직접 톰 포드 컬렉션에서 원단을 고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라이닝, 

버튼, 이니셜 임브로이더리 위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송받는 데 8주가 걸리지만, 아틀리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4주까지 배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스리피스 수트 6백50만원, 화이트 셔츠 70만원대, 타이 32만원 모두 톰 포드. 문의 02-6905-3534 부토니에 꽃밭

키톤은 이탈리아의 수석 테일러가 내한해 고객의 사이즈 측정부터 원단, 버튼, 라이닝, 이니셜 같은 세밀한 부분을 직접 체크한다. 완성된 

수트를 받기까진 약 4~6주 소요되며, 한번 기록된 고객 사이즈 정보는 본사에 등록돼, 언제 어디서든 원단만 고르면 스페셜 오더를 할 수 있다. 

그레이 수트 8백 80만원, 화이트 코튼 셔츠 73만원, 타이 43만원 모두 키톤. 문의 02-6905-3787 부토니에 니콜라이 버그만 플라워 & 디자인

브리오니는 입는 이의 체형과 취향,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예복을 만들어주는 MTM(수미주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형에 따른 사이즈 수정은 

물론 개인의 취향에 맞춰 라펠과 안감, 버튼홀, 포켓 등 1천 가지가 넘는 세세한 디자인 수정도 가능하다. 이탈리아 최고 장인들의 손을 거쳐 6주 

만에 수트가 완성된다. 체크 패턴 수트 7백90만원, 화이트 셔츠 98만원, 42만원 모두 브리오니. 문의 02-516-9686 부토니에 가든하다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수미주라 서비스는 정확한 신체 치수의 측정에서 시작된다. 숙련된 테일러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이즈를 측정하고 4백50여 

가지 소재, 1백여 가지 모델과 디테일 중 원하는 모든 조건을 선택, 제작할 수 있다. 기간은 3~4주 소요되며, 옷 안쪽에는 고객의 이름이 새겨져 더욱 

특별하다. 핀스트라이프 수트 4백90만원대, 셔츠 47만원대, 타이 26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질도 제냐. 문의 02-2240-6524 부토니에 헬레나 플라워

graceful Suit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당신을 위해 최적화된 

테일러링 수트는 당신을 가장 돋보이게 할 것이다. 데일리 

비즈니스 웨어로도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예복 수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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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tic Rose 
봄에 어울리는 싱그러운 피치 컬러의 줄리엣 

로즈가 층층이 감싸며 내려오는 요술봉 

형태의 부케로, 둥글게 말린 호엽란을 더해 

멋을 살렸다. 한두 가지 꽃만 사용해 신부와 

드레스가 모두 돋보인다. 야외 웨딩은 물론, 

클래식하거나 앤티크한 공간 그 어느 곳과도 

잘 어우러진다. 요즘 웨딩 트렌드인 피치 

컬러 웨딩드레스와 매치하면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극대화해줄 것이다. 40만원대 

헬레나 플라워. 문의 02-542-6644

Natural Green
원빈, 이나영 커플의 스몰 웨딩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소박한 부케 스타일. 광택과 모양이 

예쁜 동백잎과 주목 등을 메인으로 삼고 

크리스마스 로즈라 불리는 헬레보루스와 

제니스타로 포인트를 주었다. 꽃이 메인이 

아니지만 꽃송이 하나하나가 잘 보이도록 

리듬감 있게 배치해 색다른 부케를 연출한 

것이 특징. 헤어스타일과 드레스가 내추럴한 

신부에게 잘 어울린다. 35만원대  꽃밭. 

문의 02-794-0993 

Simple White
화려하지 않은 들꽃 같은 느낌의 

수선화, 히아신스, 라그라스, 

버터 튤립, 코와니로 만든 부케다. 

웨딩드레스를 닮은 새하얀 

꽃으로만 구성했으며, 블루 컬러의 

스티파패나타로 포인트를 주어 

신비스러운 느낌을 표현했다. 

롱 & 린 실루엣의 드레스를 입은 경건한 

교회 웨딩과 잘 어울릴법한 수수한 

매력이 특징이다. 17만원대 가든하다. 

문의 02-736-0926

Flawless Organic
여러 개의 꽃잎이 겹쳐 있는 라눙쿨루스, 리시안셔스, 

장미, 부바르디아, 스카비오사, 옥시페탈럼 등을 

사용해 마치 봄날의 우아하고 산뜻한 정원처럼 꾸몄다. 

화이트에서 그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컬러 그러데이션이 특징인 이 부케는 포시즌스 호텔에 

입점된 플라워 숍에서 제작한 것으로, 호텔 예식에 

어울리는 클래식한 스타일이다. 50만원대 

니콜라이 버그만 플라워 & 디자인. 

문의 02-6388-5000 에디터 이지연

your bloomy Day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에게 

생기를 주는 것은 아름다운 부케일 

것이다. 신부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플로리스트 4인이 완성한 시그너처 부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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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my Precious
진정한 명품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와 만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세심한 안목으로 

까다롭게 고른 각 브랜드의 프레스티지 라인 예물 백.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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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르메스 콩스탕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라인으로 브랜드

가 추구하는 절제된 아름다움을 완성했다. 어깨에 걸칠 수 있을 만큼 길이가 넉넉한 체인 스

트랩을 더해 활용도를 높였다. 트렌디하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예비 시어머니와 며느리

에게 추천한다. 28X22cm 1천만원대. 문의 02-542-6622

펜디 피카부  MTO 서비스로 주문 제작 가능한 피카부 백. 요즘 인기 있는 색상은 대기자 명

단이 길어질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예물 백으로서 특별함을 원한다면, 백 안쪽에 레

오퍼드 패턴의 송치 소재로 포인트를 준 이 제품을 추천한다. 코리아 익스클루시브로 선보

이며 한정판이라 소장 가치가 높다. 24X32cm 5백65만원. 문의 02-2056-9023

델보 탕페트 플랩 부분의 메탈 장식이 포인트인 델보의 시그너처 백. 화려하면서도 고급스

러운 느낌을 주는 프러시안 블루 색상으로, 플랩은 악어가죽을, 전체적인 보디는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의 누벅 샤이엔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예비 신부는 물론, 

취향이 세련된 예비 시어머니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백. 27X20cm 2천1백만원대. 문의 

02-3449-5916

랄프 로렌 컬렉션 앨리게이터 리키 백 고객의 요청에 따라 네 가지 사이즈와 스무 가지 컬러

의 앨리게이터, 여섯 가지 안감 가죽을 선택할 수 있는 MTO 서비스가 가능하다. 세상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이그조틱 리키 백을 소장할 수 있어 특별하다. 32X24cm 2천만원대. 문

의 02-545-8200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라스칼라 예비 시어머니들의 영원한 로망, 악어 백의 대표 주자 콜

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의 신제품 라인이다. 이탈리아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에서 영감을 받

은 이 제품은 가방 양옆의 구조적인 볼륨감이 특징이며, 브랜드에서 처음 선보이는 빈티지 

크로커다일 가죽으로 만들어 멋스러운 컬러감이 돋보인다. 28X26cm 2천만원대. 070-

7130-9200

루이 비통 카퓌신 최근 루이 비통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예물 가방은 1854년 브랜드가 최

초로 탄생한 뇌브 데 카퓌신 거리에서 이름을 딴 카퓌신(Capucine)이다. 예비 시어머니와 

신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우아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파이톤 가죽을 덧입혀 한층 세련

되고 특별한 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켰다. 28X26cm 2천만원대. 문의 02-3432-1854

구찌 뱀부 데일리 이영애, 김남주 백으로 불리는 뱀부 데일리 백의 프레스티지 버전이다. 

악어가죽 특유의 광택감에 대나무 모양의 잠금장치가 어우러져 클래식하게 변모했다. 비즈

니스 우먼에게 알맞은 넉넉한 사이즈와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을 함께 구성해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38X29cm 5천만원대. 문의 1577-1921 에디터 권유진,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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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품격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스타일의 중심이 되는 벨트다. 최고급 소재에 럭셔리 브랜드의 DNA를 

느낄 수 있는 버클 장식과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들인 스티치는 오로지 하이엔드 벨트에서만 엿볼 수 있는 

섬세한 디테일이다. 여기, ‘최상의 럭셔리’를 자부하는 벨트를 모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high-end
Waist

(상단 왼쪽부터 차례대로) 스테파노 필라티 꾸뛰르 컬렉션의 상징인 ‘X’ 자 스티치 장식이 돋

보이는 송아지가죽 벨트. 포멀한 수트에도, 캐주얼한 데님에도 멋스럽게 매치할 수 있다. 

52만원대 에르메네질도 제냐 꾸뛰르 컬렉션 by 스테파노 필라티. 다크한 브라운 컬러가 중

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스웨이드 벨트 1백5만원 키톤. 시그너처 로고 펜

던트를 더한 버클 장식의 블랙 컬러 송아지가죽 벨트. 세련되고 군더더기 없는 버클 디자인

이 단연 눈에 띈다. 1백만원대 에르메스. 

(아랫단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그레이빛이 감도는, 흔치 않은 고급스러운 컬러의 악어가죽 

벨트 2백50만원 로로피아나. 세련된 네이비 컬러의 악어가죽 벨트. 브랜드를 상징하는 ‘B’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다. 1백58만원 브리오니. LV 이니셜 로고가 포인트인 악어가죽 벨트 

4백70만원대 루이 비통. 버건디 컬러 악어가죽 벨트. 선명하고 고급스러운 컬러감이 룩에 

포인트가 되어줄 것. 68만4천원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원하는 가죽과 버클을 선택해 오

더 메이드로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벨트. 버클 30만원대, 가죽 1백20만원대 페라가모. 

에디터 권유진

에르메네질도 제냐 02-518-0285 키톤 02-6905-3787 에르메스 02-544-7722 로

로피아나 02-546-0615 브리오니 02-6905-3760 루이 비통 02-3432-1854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70-7130-9200 페라가모 02-2140-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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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플하면서도 섹시하게. 

귀족적인 분위기와 단순한 라인이 

포인트인 롱 슬리브 드레스. 

고급스러운 소재가 포인트이기도 

하다. 소매 끝의 금속 단추와 반전 

V라인의 주얼 장식이 우아한 

화려함을 표현한다. 드레스 

Alessandra Rinaudo.

신부의 늘씬한 실루엣을 돋보이게 

하는 머메이드 라인 드레스. 

사랑스러운 주얼 장식 캡 소매와 

깊고 대담하게 파인 V백 라인이 

포인트다. 등 아래 라인의 단추 

장식이 섹시함을 강조한다. 

드레스 Atelier Pronovias. 

Pureness
이번 시즌의 웨딩드레스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소재만으로도 충분하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2016 S/S 스페셜 웨딩 컬렉션. 
photographed by nicola de r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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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백의 화이트 드레스에서 살짝 

벗어나고 싶은 신부에게 추천할 만한 

드레스. 올 레이스 소재의 심플 실루엣 

드레스에 톤 다운 핑크 컬러의 새틴 

벨트를 매치해 악센트를 주었다. 

약혼복으로도 잘 어울린다. 

드레스 Atelier Emé’.

클래식한 분위기의 엠파이어 라인 

드레스. 섬세한 자수 장식의 톱과 

빈티지한 멋을 풍기는 여성스러운 

레이스 스커트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드레스 Lillian West.



시스루의 시폰 소재 퍼프 슬리브와 

리본 장식, 그리고 섬세한 레이스 

소재가 탄성을 자아내는 귀여운 

드레스. 오프숄더 디자인으로 

사랑스러운 신부의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 드레스 Simone Marulli. 

대담한 프릴로 뒷부분을 장식한 프록 

코트 타입 드레스. 어깨를 레이스로 처리하고 

등을 과감하게 노출한 것이 포인트다. 

드레스 Elizabetta Polignano. 

헤어 Franco Chessa(W-M management)

메이크업 Roman Gasser(W-M management)

스타일리스트 Flavia Galantini 

어시스턴트 Francesca Ferretti

임브로이더리 장식과 매끈한 

새틴 소재가 어우러져 페미닌한

매력을 강조하는 슬리브리스 드레스. 

키가 큰 신부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뒷면의 시스루 

디자인이 포인트. 

드레스 Carlo Pignatelli.

헤어 Giuseppe Lorusso(Closeup Milano)

메이크업 Karin Borromeo(WM Management)

스타일리스트 Alessandrini



서로 맞잡은 두 손,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이는 사랑의 서약. 그 속에서 빛나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결혼의 증표, 

웨딩 주얼리 &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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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ous Engaged Rings
(왼쪽 아래 핑크 컬러 트레이 오른쪽 위부터 아래로) 4개의 돋움 팔메트와 와이어 보디로 이루어진 마운트, 서브 다이아몬드를 페이브드 세팅한 밴드가 메인 스톤을 더욱 크게 돋보이게 하는 솔리테어 1895 파베 링 1.38캐럿 기준 가격 미정, 메탈을 감추고 다이아몬드로 수놓는 마이크로 파베 세팅 

기술을 적용해 마치 볼록하게 솟은 메인 스톤을 중심으로 별들이 반짝이는 듯 극적인 효과를 선사하는 까르띠에 데스티네 솔리테어 링 1.03캐럿 기준 4천만원대, 시그너처 컬렉션인 러브 링에서 모티브를 얻어 스크루 드라이버 부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러브 솔리테어 링 1.06캐럿 기준  5천만

원대 모두 까르띠에. 소용돌이치는 리본 디테일이 1.5캐럿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듯한 오픈워크 방식의 밴드가 매력적인 바운드 솔리테어 링 1.5캐럿 기준 5천만원대, 상위 1%의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타사키의 다이아몬드를 가장 우아하게 돋보일 수 있게 세팅한 피아체레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3천만원대, 반으로 나누어진 최상급 아코야 진주 사이에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아름다운 기품을 발산하는 인블룸 링 0.5캐럿 기준 1천5백만원대 모두 타사키. 가지 끝에 핀 한 송이 장미꽃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센터 스톤의 옆 라인을 작은 다이아몬드로 둘러싸 

잎을 표현한 브랑슈 인게이지 링 1캐럿 2천만원대. 두 사람이 함께 앞으로 피워나갈 많은 꽃봉오리들을 밀그레인 기법의 금속 볼로 표현한 밴드 디자인의 브루종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2천만원대 모두 루시에.

(오른쪽 위 화이트 대리석 위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센터 스톤을 중심으로 점점 좁아지는 밴드 디자인이 다이아몬드를 더욱 크고 아름답게 강조해주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보네르 링 0.3캐럿 기준 6백만원대, 핑크 골드 원형 비즈로 이루어진 밴드가 유니크한 뻬를리 솔리테어 링 0.5캐럿 기준 1

천4백만원대, 플래티넘 밴드의 양쪽을 섬세하게 장식한 플래티넘 비즈 세팅의 정교함이 돋보이는 에스텔 솔리테어 링 0.3캐럿 기준 6백만원대,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한 로맨틱한 밴드 디자인의 쿠튀르 링 0.3캐럿 기준 1천1백만원대, 플래티넘 밴드 양쪽에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중앙에는 투명한 다이아몬드 스톤을 세팅해 깨끗하고 순수한 빛을 발산하는 로망스 링 0.3캐럿 기준 8백만원대 모두 반클리프 아펠. 왕관과 꽃에서 영감을 받은 심플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밴드 디자인이 매력적인 코로나 솔리테어 링 0.5캐럿 기준 1천만원대, 밴드의 

앞면은 물론 옆 선까지 작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 베네치아 웨딩 링 1캐럿 기준 4천만원대, 무한함과 영원의 의미를 지닌 밀 이삭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패턴 밴드의 스피가 솔리테어 링 0.3캐럿 기준 5백만원대, 심플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밴드 위 4개의 프롱으로 감싼 메

인 다이아몬드가 클래식하고 우아한 그리페 솔리테어 링 0.3캐럿 기준 5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오른쪽 페이지 육각형 화이트 대리석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작약의 수줍은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볼륨감 있게 서로 얽혀 있는 듯한 꽃잎을 표현한 아바 피브완 링 0.43캐럿 기준 1천만원대, 콰트르 브라이덜 컬렉션으로 0.2캐럿 메인 다이아몬드와 24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콰트르 뤼미에르 옐로 & 화이트 골드 솔리테어 링 0.2캐럿 기준 9백만원대, 독특한 형태의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와 서브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우아한 라인의 밴드가 돋보이는 이터널 그레이스 솔리테어 링 0.5캐럿 기준 2천만원대 모두 부쉐론. 모던하고 유니크한 스퀘어 셰이프의 다이아몬드

로 특별함을 더한 티파니 프린세스 링 1캐럿 기준 1천9백만원대, 밴드의 양 끝이 하나로 모아지며 연인 간의 로맨틱한 조화를 표현한 티파니 하모니 링 1.14캐럿 기준 3천5백만원대, 단독으로 착용해도 포인트가 될 만큼 화려한 광채를 자랑하는 쉐어드 세팅 밴드 링 1천1백만원대, 6개의 프롱이 라

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림으로써 광채를 더욱 극대화한 티파니 세팅 링 1.15캐럿 기준 2천6백만원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우아한 물방울 모양의 페어 셰이프 솔리스트 링 1.7캐럿 기준 6천9백만원대, 두 줄의 비드 세팅 다이아몬드가 쿠션 컷 다이아몬드를 감

싸 메인 스톤을 더욱 크고 돋보이게 하는 티파니 솔리스트 링 1.07캐럿 기준 5천만원대 모두 티파니. 동백꽃의 우아한 꽃잎을 형상화한 밴드 디자인이 아름다운 까멜리아 솔리테어 링 0.5캐럿 기준 1천6백만원대, 섬세하게 세공한 깃털 모티브의 링 끝에 페어 컷 다이아몬드를 더한 플룸 드 샤넬 링 

0.5캐럿 기준 1천4백만원대, 마치 가벼운 공기가 오벌 컷 다이아몬드를 에워싸고 있는 듯 표현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에어 링 1.01캐럿 기준 6천2백만원대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부드러운 곡선의 밴드가 특징인 라벨로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3천만원대, 피아노 건반처럼 디자인한 사쿠라 골드 밴

드에 다이아몬드를 심플하게 세팅한 피아노 솔리테어 링 0.3캐럿 기준 6백만원대 모두 타사키. (오른쪽 페이지 자갈 트레이 위 네크리스) 꽃잎을 이루는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와 라운드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아름다운 빅토리아 얼터네이팅 그레듀에이티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티파니.



Brilliant Jewel Watches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화인 주얼리 까멜리아 브로데 워치 시계 베젤 위에 아름답게 피어난 한 송이 동백꽃을 표현한 여성 주

얼리 워치. 신비로운 파스텔컬러의 영롱한 자개 다이얼과 총 2.39캐럿에 달하는 1백9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동백꽃 

모티브 베젤이 조화를 이뤄 여성스럽고 드라마틱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5천만원대. 부쉐론 쎄뻥 보헴 옐로 골드 링크 브레이슬릿 워치 앤

티크한 하이 주얼리 피스를 연상케 하는 이 아름다운 브레이슬릿 워치에는 주얼리 하우스의 오랜 전통과 노하우가 여실히 느껴지는 디테

일이 가득하다. 특히 행운을 상징하는 뱀 머리를 2개의 물방울 모양 러그로 재해석한 것과 뱀의 피부를 표현한 체인 브레이슬릿 디테일은 

단연 독보적이다. 4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까데나 워치 1930년대에 처음 선보인 반클리프 아펠 메종의 상징적인 워치인 까데나를 재해

석한 뉴 까데나 워치. 손목에 착용하면 시계가 아니라 화려한 브레이슬릿처럼 보이는데, 이는 당시 여성이 시계를 착용하는 것은 우아하

지 못하다고 여겨져 착용한 사람만이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다이얼을 옆면에 배치했기 때문. 아방가르드한 직선 케이스와 고리 모양을 형상

화한 장식, 스네이크 체인의 대담하고 완벽한 조화가 돋보인다. 4천6백만원대. 불가리 디바 주얼리 워치 영화 <클레오파트라> 속 기하학

적인 패턴과 클레오파트라의 강렬한 메이크업에서 영감을 받은 주얼리 워치. 브랜드 고유의 정교한 세공 기술과 워치메이킹의 정수가 만

나 아트 피스를 방불케 한다. 총 1백1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이얼과 신비로운 블루 컬러의 유색석을 더한 베젤 장식이 극도의 화려

함을 자랑한다. 7천만원대. 까르띠에 뉴 베누아 주얼리 워치 프랑스어로 ‘욕조’를 뜻하는 베누아. 4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욕조 형태

의 타원형 케이스, 독특한 곡선으로 커팅한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크라운은 이 워치를 더욱 특별하게 하는 

요소다. 5천1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알함브라 파베 워치 사랑, 행운, 건강, 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알함브라 모티브를 다이얼에 접목

한 다이아몬드 파베 워치. 손목을 따라 부드럽게 감기는 알함브라 모티브에 네 가지 각기 다른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고 빼곡하게 

파베 세팅해 주얼러로서의 위상을 드러냈다. 4천4백만원대. 티파니 칵테일 워치 미국 재즈 시대의 화려한 이브닝 시계를 연상시키며 화

려함과 우아함의 정수를 보여주는 여성 주얼리 워치. 4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타원형 케이스와 1개의 다이아몬드를 정교

하게 세팅한 크라운, 고급스러운 윤기가 흐르는 블랙 새틴 스트랩, 19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클이 세련미를 더한다. 파티 

룩에 어울리는 화려한 주얼리 워치로도, 품격 있는 하이엔드 예물 워치로도 인기 있는 디자인이다. 1천8백만원대.

Wedding Jewelry for Brides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0.52캐럿 다이아몬드를 브랜드 로고 ‘C’ 모양으로 세팅한 심플한 디자인의 C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0.52캐럿 기준 1천2백만원대 까르띠에. 장미꽃 모티브의 입체적인 다이아몬드 세팅이 돋보이는 로즈 클라시크 컬렉션의 파니에 라인 네크리스 0.03캐럿 기준 70만원대 루

시에. 지름 8mm의 아코야 진주로 엮어 만든 롱 비드 네크리스 1천1백만원대 타사키.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16개의 알함브라 펜던트로 이루어진 롱 네크리스 3천7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반클리프 아펠 네크리스 안,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성 모티브를 2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0.24캐럿 꼬메뜨 네크리스 5백만원대, 화이트 세라믹 소재가 돋보이는 뉴 울트라 펜던트 네크리스 3백만원대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정교한 비즈 장식으로 이루어진 뻬를리 브레이슬릿 6백10만원 반클리프 아펠. 카리용 악기를 형상화한 클로쉐 링 3백만원대, 장미꽃을 투

각 기법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페탈 링 2백30만원대, 멜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반짝이는 은하수를 표현한 밀키웨이 링 2백30만원대 모두 루시에. 옐로 골드 소재의 티어드롭 펜던트에 8개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쎄뻥 보헴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6백만원대, 콰트르가 반으로 나눠진 형태로 

제작한 콰트르 화이트 웨딩 밴드 2백만원대, 핑크 골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6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터널 그레이스 링 1천만원대 모두 부쉐론. 행운의 상징인 알함브라 모티브의 다이아몬드 링 4백30만원 반클리프 아펠. 풍요와 지혜, 불멸을 상징하는 뱀에게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웨

딩 밴드 링 각 5백만원대 불가리. 퀼트 패턴 ‘마틀라세(Matelasse)’를 응용한 코코 크러쉬 밴드 링 각 2백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가운데 아래) 화이트 골드 바에 일렬로 배열한 5개의 진주 장식이 특징인 밸런스 파베 링 1천7백만원대 타사키. (맨 오른쪽 상단 네크리스 2개)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연다는 로맨틱한 의미를 지닌 인챈트 하트 키 펜던트 1천6백만원대(체인 별도) 티파니. 꽃잎 하나하나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네크리스 2천만원대 불가리. (맨 오른쪽 아래) 팬지꽃을 형상화한 팡세 드 디아망 펜던트 2천만원대(체인 별도) 부쉐론. 

골드 커틀러리 세트  에르메스. 



Romantic Couple Bands 
(맨 왼쪽 위부터 아래로) 반클리프 아펠 빼를리 시그니처 컬렉션 장인이 직접  만든 원형 비즈 장식과 로고 시그너처를 새긴 커플 링. 화이트 골드 링 2백90만

원, 핑크 골드 링 2백70만원. 불가리 비.제로원 컬렉션 불가리 더블 로고 장식과 나선 모티브가 특징이다. 각 1백만원대. 까르띠에 저스트 앵 끌루 컬렉션 못

을 모티브로 만들었으며 부드러운 타원형의 절제된 커플 링. 다이아몬드 세팅 더블 링 1천1백만원대, 골드 링 2백70만원대. 티파니 T 컬렉션 브랜드 이니셜 

T를 모티브로 해 수직적이면서도 강렬하다. 다이아몬드 와이어 링 2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스퀘어 링 1백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울트라 컬렉션 세라믹 소

재로 제작해 도회적인 분위기가 물씬 배어난다. 화이트 세라믹 링 4백만원대, 블랙 세라믹 링 3백만원대. 부쉐론 콰트로 레디언트 컬렉션 브랜드의 아이코닉

한 네 가지 모티브를 옐로 골드 소재로 완성한 커플 에디션. 스몰 링 9백만원대, 라지 링 1천만원대. (오른쪽 위부터 아래로) 티파니 밀그레인 컬렉션 플래티넘

과 옐로 골드를 사용해 2mm부터 6mm까지 다양한 두께로 선보인다. 각 1백만원대. 타사키 피아노 컬렉션 피아노 건반처럼 디자인한 커플 링. 남성 밴드 링 

1백20만원대, 여성 밴드 링 90만원대. 루시에 버터플라이 컬렉션 행운의 상징인 나비가 날갯짓하는 모습을 담아 ‘V’ 모양으로 완성했다. 여성 밴드 링 1백90

만원대, 남성 밴드 링 1백80만원대. 루시에 팔레 컬렉션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플래티넘 소재 커플 링. 여성 밴드 링 2백만원대, 남성 밴드 링 1백

30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프리미에르 컬렉션 파리 방돔 광장의 팔각형 형태가 매력적인 커플 링. 다이아몬드 링 4백만원대, 옐로 골드 링 1백만원대.

Men’s Dress Watches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브레게 클래식 레저브 드 마르셰 5277 직경 38mm의 화이트 골드 소재 케이스에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메인 스프링을 탑재한 칼리버 515DR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배럴 중심부의 직경을 획기적으로 줄여, 메인 스프링의 길이와 코일 감는 횟수를 늘릴 수 있어  최대 

96시간까지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2천4백만원대. 블랑팡 빌레레 컴플리트 캘린더 브랜드의 대표적인 모델 빌레레를 새롭게 해석한 뉴 버전이다. 12시 방향과 로마 인덱스 안쪽에 요일과 날짜를 알려주는 컴플리트 캘린더가 위치하며, 6시 방향에는 문페이즈가 자리 잡고 있다. 3천만원대. 위

블로 클래식 퓨전 크로노그래프 티타늄 킹 골드 티타늄 케이스와 킹 골드 베젤로 구성되어 퓨전의 정수를 보여주며, 킹 골드의 부드러운 골드 색상과 견고한 티타늄의 조화미가 돋보인다. 직경 45mm의 케이스 사이즈에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521.NO.1180.LR을 탑재했다. 1천만

원대. 파르미지아니 톤다 1950 7.8mm의 슬림한 케이스 두께를 자랑하는 톤다 1950은 무브먼트 부품의 표면을 모래 알갱이 크기로 미세하게 분사시켜 만들었다. 시, 분, 초(스몰 세컨즈) 등 최소한의 기능만 탑재해 심플함의 미학을 보여주는 시계다. 2천2백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하모니 듀

얼 타임 우아한 곡선형 케이스, 네모난 베젤, 그리고 라운드형 워치 글라스가 특징이다. 핑크 골드 소재의 베젤과 오팔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다이얼 컬러가 잘 어우러지며, 브라운 악어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하면서도 중후한 매력을 풍긴다. 5천만원대. 파네라이 루미노르 마리나 8 데이즈 오

로 로소 넉넉한 44mm 사이즈의 케이스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파네라이 고유의 디자인, 그리고 독특한 크라운 보호 장치, 9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가 인상적이다. 2천5백만원대. 

만년필 촉은 왼쪽에서부터 몬테그라파, 몽블랑. 



Best Couple Watches
(왼쪽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 방향으로) 몽블랑 스타 클래식 컬렉션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커플에게 제안한다. 레드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자개 

다이얼, 특유의 광택감이 돋보이는 브라운 앨리게이터 스트랩을 장착한 여성 워치는 화려하진 않지만 우아한 매력이 돋보인다. 스틸 케이스에 레드 

골드 베젤을 갖춘 스타 클래식 오토매틱 남성 워치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묻어나는 스타 엠블럼을 각인한 세컨드 표시창이 특징이다. 39mm 

남성 워치 6백만원대, 34mm 여성 워치 1천1백만원대. 태그호이어 아쿠아 레이서 컬렉션 약간 각진 베젤 디자인으로 강인한 남성스러움이 묻어

난다. 6시와 12시 방향엔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9시 방향엔 러닝 세컨드 카운터가 위치하며 무브먼트 칼리버 16을 장착한 남성 워치. 이와 함께 

제안하는 여성 컬렉션은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한 비쥬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머더오브펄 다이얼에 스틸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스포티한 매력과 여

성스러움을 함께 갖춰 어떤 룩에나 잘 어울린다. 43mm 남성 워치 3백만원대, 27mm 여성 워치 2백만원대. 티파니 CT 60 크로노그래프 & 3 핸

즈 티파니 브랜드 창립자인 찰스 루이스 티파니의 이니셜에서 따온 CT60 컬렉션.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남성 스틸 워치는 블루 솔레이 다이

얼에 블루 악어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모던하면서도 강렬함을 표현했다. 여성을 위한 CT60 컬렉션은 1시간을 구성하는 60분에 맞춰 60개의 라

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베젤을 따라 정교하게 세팅했다. 42mm 남성 워치 2천6백만원대, 34mm 여성 워치 2천만원대. 불가리 불가리 컬렉션 

클래식한 가죽 스트랩과 캐주얼한 스틸 브레이슬릿 사이에서 고민이라면, 콤비 브레이슬릿을 눈여겨보자. 베젤을 따라 불가리의 더블 로고

를 장식한 남성용 버전은 스틸 케이스에 핑크 골드 크라운을 매치, 스틸 & 핑크 골드 콤비 브레이슬릿과 통일감을 주었다. 레이디 버전 컬

렉션은 특별하게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에 카보숑 컷 루벨라이트 크라운을 장착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했다. 39mm 남성 워치 1천3백

만원대, 33mm 여성 워치 1천1백만원대.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이지연

까르띠에 1566-7277 루시에 02-512-6914 몽블랑 02-2118-6053 바쉐론 콘스탄틴 02-3446-0088 바카라 02-3448-

3778 반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부쉐론 070-7500-7282 분더샵 02-2056-1234 불가리 02-2056-0171 브

레게 02-3438-6218 블랑팡 02-6905-3367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962 에르메스 02-542-6622 예거 르쿨트

르 02-3213-2236 오메가 02-2143-7266 위블로 02-2118-6208 타사키 02-3461-5558 태그호이어 02-776-

9018 티파니 02-547-9488 10 꼬르소 꼬모 02-3018-1010 파네라이 02-3449-5922 파르미지아니 02-310-

1737 S.T 듀퐁 02-2016-3577 몬테그라파 02-584-3456

비스킷 틴 케이스와 밀크 팬 톰 딕슨 by 10 꼬르소 꼬모. 펜을 보관하는 스테이셔너리 톰 딕슨 by 분더샵. 

Steady Couple Watches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드빌 커플 워치 드빌 컬렉션이 예물 워치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은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하고 심플한 디자인 때문이다. 드빌 아워비전 오메가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남성 워치는 세련된 외관과 더불어 메타스 인증을 받은 오메가 코-액시얼 마스

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3을 탑재해 진보된 기술력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단아한 신부에게는 드빌 프레스티지 듀드롭을 추천하는데, 화이트 자개 다이얼, 아침 이슬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러그까지 로맨틱한 디테일이 가득하다. 41mm 남성 오토매틱 워치 8백만원대, 27mm 여성 쿼츠 워치 

9백만원대. 까르띠에 끌레 드 까르띠에 커플 워치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심플한 원형 다이얼과 ‘열쇠’를 상징하는 사파이어 세팅의 크라운이 특징인 컬렉션으로, 작년에 출시된 이후 까르띠에 발롱 블루, 산토스 등을 잇는 새로운 예물 워치의 정석으로 떠오르고 있다. 크라운을 돌리면 열쇠를 돌릴 

때 ‘탁’ 하고 느껴지는 걸림이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40mm 남성 워치 2천2백만원대, 35mm 여성 워치 5천2백만원대. 블랑팡 빌레레 울트라 슬림 & 우먼 울트라 슬림 커플 워치 아이코닉한 빗살무늬 다이얼이 돋보이는 울트라 슬림 커플 워치. 빌레레 울트라 슬림 남성 

워치는 계단형 베젤, 빗살무늬의 오팔린 다이얼이 슬림한 로즈 골드 케이스와 어우러져 우아하고 절제된 세련미를 발산한다. 더불어 여성 시계인 우먼 울트라 슬림 워치는 네  종류의 자개를 퍼즐 맞추듯이 연결해 블랑팡만의 섬세하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 40mm 남성 워치 2천3백만

원대, 34mm 여성 워치 3천만원대. 예거 르쿨트르 마스터 울트라 씬 문 & 랑데부 나잇 앤 데이 커플 워치 하이엔드 시계의 정점인 문페이즈 워치는 남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거 르쿨트르의 대표 시계다. 마스터 울트라 씬 문 남성 워치는 브랜드의 엔트리 라인 중 가장 인기가 높은 모델로, 칼

리버 925를 탑재했으며 6시 방향에 문페이즈 창을 배치했다. 아이코닉한 플로럴 숫자 인덱스의 랑데부 나잇 앤 데이 여성 워치는 다이얼 중앙에 낮/밤 인디케이터를 장착해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태를 발산한다. 39mm 남성 워치 2천만원대, 34mm 여성 워치 2천6백50만원. 

투명한 크리스털 글라스 바카라. 그린, 퍼플, 블루 등 컬러 크리스털 샴페인 잔 모두 에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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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1. 3D Aplique_Jenny packham 이번 시즌에는 레이스, 플라워 자수, 비즈 등 웨딩드레스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로맨틱한 디테일이 보다 입체

적인 방법으로 묘사되어 더욱 드라마틱한 면모를 과시한다. 부드러운 실크 오간자에 컬러나 크기가 다른 레이스를 레이어링한 후, 그 위에 다시 자수와 비즈를 

겹겹이 쌓아 3D 입체 디테일을 연출한 것으로, 특히 이번 시즌 셰익스피어의 낭만 희극 <한여름밤의 꿈>의 몽환적인 세계에서 영감을 받은 제니 팩햄의 스프링 

컬렉션에서는 이 기법을 백분 활용했다. 부드러운 실크와 시폰이 몸에 사뿐히 내려앉은 듯 실루엣이 유려한 드레스에 플라워 자수와 비즈 장식을 섬세하게 더해 

마치 드레스 위에 꽃잎이 실제로 피어난 듯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 것. 이런 극적인 효과는 맨발로 숲 속을 거니는 보헤미안 신부를 연상케 해 신비롭고 

환상적인 컬렉션의 꽃 역할을 했다. 

Trend 2. Over skirt_Mira Zwillinger 이번 시즌 가장 주목해야 할 드레스는, 아름다운 보디라인을 살린 슬림한 드레스 위에 가벼운 스커트를 따로 겹

쳐 입는 오버 스커트 디자인이다. 이는 캐롤리나 헤레라, 모니크 륄리에, 미라 즈윌링거 등의 브랜드에서 대거 등장했는데, 자칫 지루하고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벨 라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가볍고 풍성한 볼륨감을 더해 스타일리시한 웨딩 룩을 완성한다. 소유 브라이덜의 이성미 대표는 “하나의 드레스로 두 가지 세

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실용적이죠. 본식 땐 오버 스커트를 덧대어 화려하고 풍성하게, 애프터 파티 땐 스커트를 빼고 섹시한 보디라인을 

드러내 가볍게 연출해보세요”라고 조언한다. 몸을 감싸는 레이스 드레스에 신부의 베일처럼 가볍고 시어한 시폰 소재의 오버 스커트를 덧댄 미라 즈윌링거의 

드레스를 참고할 것. 걸을 때마다 가볍게 휘날리는 오버 스커트의 실루엣이 아름다운 신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Trend 3. plunging neckline_inbal Dror 네크라인을 가슴 아래 혹은 허리선까지 V라인으로 디자인한 드레스가 거의 모든 브랜드의 컬렉션에 등장

했다.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스라엘 디자이너 인발 드로어 역시 허리 라인까지 아찔하게 파인 V라인 네크라인 드레스를 키 룩으로 여러 벌 등장시켜 주목

받았다. 그는 자신의 주특기인 쿠튀르적인 디테일과 살결이 비칠 정도로 시어한 레이스 소재를 사용해 몸의 곡선을 아름답게 표현한 관능적인 드레스를 선보였

는데, 이는 다소 과할 수 있는 노출마저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이게 할 만큼 매혹적이다. 

Trend 4. lOng sleeves_reem Acra ‘웨딩드레스’ 하면 마치 정답처럼 떠오르는 튜브 톱 드레스가 식상하다면 팔목 혹은 손등까지 내려오는 롱 슬리브

의 드레스를 눈여겨볼 때다. 영국 왕세손비인 케이트 미들턴이 입어 주목받은 롱 슬리브 드레스는 비록 소화하기 쉽지 않은 디자인이지만, 팔이 길고 어깨선이 

가녀린 신부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길. 어깨선과 팔을 감싼 롱 슬리브 특유의 디자인이 답답해 보이진 않을지 걱정이라면? 마치 피부 위에 부분적으로 레이스를 

얹은 듯 아주 시어한 소재로 만든 림 아크라의 로맨틱한 드레스라면 그런 걱정은 접어두어도 좋다. 

Trend 5. cOlOr Dress_Amsale 순백의 컬러가 웨딩드레스의 정석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형적인 것에서 벗어나 컬러를 살짝만 믹스해도 감각적이고 

특별한 웨딩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짙은 네이비·오렌지·그레이 컬러의 대담한 드레스를 선보인 잭 포즌의 쿠튀르 드레스가 컬러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사용한 

컬렉션이라면, 좀 더 웨어러블하게 풀어낸 컬러 드레스는 골드 비즈를 눈부신 은하수처럼 은은하게 더한 살굿빛의 암살라 드레스가 대표적. 이는 피부 톤과 자

연스럽게 어울리는 피치 컬러가 화이트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우아하고 단아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룩이다. 

Trend 6. geOMetric pAttern_kenneth pool 패션 트렌드의 영향일까. 플라워와 레이스 모티브가 주를 이뤘던 웨딩드레스의 포인트 디테일이 기

하학 패턴으로 확장되었다. 마름모, 부채꼴, 물방울무늬, 직선이 모여 완성한 그래픽 패턴 등 단순하면서도 현대적인 프린트를 웨딩드레스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은, 웨딩드레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시점이라는 뜻. 명화부터 곤충, 과일, 카툰 캐릭터 등 위트 있고 재기 발랄한 패턴이 무수히 쏟아지는 패션 월드

처럼 웨딩 룩에서도 재미난 패턴을 만날 날이 머지않았다. 에디터 권유진

섬세한 레이스 위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잎,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비즈 장식, 

그리고 살결이 은은하게 비치는 시어한 소재까지. 럭셔리 웨딩 하우스의 2016 S/S 웨딩 드레스 컬렉션을 

통해 살펴본 키워드 여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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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tic Runway

지난 10월 파리 패션 위크에서 소개된 에르메스 2016 S/S 컬렉션이 서울에서 고스란히 

재현됐다. 새로운 수장 나데주 바니-시뷸스키가 전하는 프렌치 클래식과 에르메스 하우스의 

장인 정신, 모던함이 잘 버무려진 컬렉션 현장을 담았다. 

생 로랑 오모테산도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장식이라고는 골드 메탈의 로고가 전부인 투명한 유리 외관의 건축물. 하지

만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어느 브랜드의 매장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시크한 오

라를 뿜어내는 이곳은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에 위치한 생 로랑 플래그십 스

토어다. 미니멀한 공간이 이렇게 놀라우리만큼 임팩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 생 로랑 스토어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듯 반듯하고 직

선적인 구조가 시선을 압도했다. 여기에 유광 블랙 대리석과 매트한 화이트 

대리석, 차가운 브라스 메탈, 블랙 가죽만으로 구성한 인테리어는 직선적인 

구조가 주는 특유의 모던함을 더욱 극대화한다. 이런 절제된 시크함 속에 크

리에이티브 디렉터 에디 슬리먼의 젊은 감성과 자유분방한 록 스피릿을 담은 

컬렉션 룩이 공존한다는 것은 세련된 감성과 위트를 지닌 생 로랑만의 쿨한 

애티튜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층에는 가방을 포함한 액세서리 존이, 2층에는 슈즈, 액세서리 및 RTW 컬

렉션으로 꾸몄는데, 곳곳에는 실린더의 그림 대신 생 로랑의 실제 가방과 신

발이 들어 있는 거대한 슬롯 머신(고객이 직접 작동해볼 수 있다)과 2016 S/

S 서프 사운드 컬렉션의 키 아이템인 서핑 보드를 디스플레이해 볼거리와 재

미를 더했다. 2층에는 또 하나의 스페셜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VIP 고객

의 프라이빗하고 스페셜한 쇼핑을 위한 작지만 특별한 라운지로, 비밀의 방

처럼 설계된 이곳에는 실제 금을 입혀 만든 커다란 골드 야자수와 유명 작가

들의 빈티지 가구를 배치해 품격 있고 럭셔리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

다. 테이블에 놓인 작은 오브제마저 하나의 작품처럼 완벽했는데, 이 모든 것

들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에디 슬리먼의 손길을 거쳐 완성되었다.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쯤 방문해보길 추천하는 멋진 공간, 그리고 

생 로랑 마니아라면 탄성을 지를 만큼 시크하고 아름다운 생 로랑 오모테산도 

플래그십 스토어. 아시아 최초, 최대 규모의 매장이라고 하니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오모테산도 힐스의 투명한 유리 건물 속 생 로랑이 선사하는 미니

멀리즘의 아름다움을 목격해볼 것.

생 로랑 2016 S/S 컬렉션
앞의 글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이번 시즌 생 로랑의 키워드는 ‘서프 사

운드’다. 에디 슬리먼이 현재 거주 중인 캘리포니아의 감성을 담아 서

프, 음악, 젊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컬렉션은 1990년대 뮤지션들을 

보는 듯한 빈티지한 의상으로 채워졌는데 과거에 유행했던 스타일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해 세련되게 믹스 매치한 스타일링이 돋보인

다. 마치 빈티지 숍에서나 찾을 수 있을법한 야자수, 플라워 프린트 등

의 자수 디테일이 더해진 오버사이즈 카디건이나 열댓 번은 신은 듯 빈티

지한 화이트 운동화, 그리고 낡은 듯 연출한 체크 셔츠와 티셔츠의 디테

일 역시 매일 입는 편안한 옷처럼 친숙하면서도 새롭다. 남성 컬렉션이 경

쾌하고 신나는 록 뮤직을 연상케 한다면, ‘스킨 컬렉션’이라는 컨셉 하에 진

행한 여성 컬렉션은 1990년대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보다 글

래머러스하고 화려한 쿠튀르적인 느낌이 강하다. 스킨 컬렉션은 사람의 피부

색과 실루엣, 동물의 가죽 등 모든 종류의 ‘스킨’을 뜻하는데, 여

성의 아름다운 실루엣이 돋보이는 란제리 드레스들은 파이

톤 소재의 테디 재킷, 혹은 타이거 프린트의 오버사이

즈 카디건 등과  함께 매치되어 유니섹스 무드를 완

성했다. 더불어 티아라를 쓰고 등장한 모델들은 

1990년대 찬란했던 스타의 모습을 연상케 해 

1990년대 스타일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문의 

02-3438-7628 에디터 권유진(도쿄 현지 취재)

‘역시’ 생 로랑이다. 이 표현 외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쿄 플래그십 스토어의 

오프닝 행사에서 이번 시즌도 실망시키지 않은 생 로랑의 2016 S/S 컬렉션을 미리 만났다.

서울에서 만난 에르메스의 2016 S/S 컬렉션 
에르메스는 하이 소사이어트의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동시

에, 어떤 트렌드에도 휩쓸리지 않는 그들만의 고고한 자태

로 ‘모더니즘’을 해석해왔다. 1990년대 후반에는 마틴 마르

지엘라와 함께 아방가르드와 해체주의를 논했고, 2003년

에는 클래식과는 거리가 멀 것 같았던 패션계의 악동 장 폴 

고티에를 영입,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스카프를 활용한 다

양한 룩을 선보이며 클래식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이후로

는 크리스토프 르메르와 함께 뉴 에이지 클래식을 소개해, 

한층 실용적인 RTW 컬렉션을 선보여왔다. 그런 만큼 새로

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했다는 소식에 이번엔 어떤 

모더니즘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다. 디렉터

로 새롭게 임명된 프랑스 태생의 나데주 바니-시뷸스키는 

메종 마르지엘라, 셀린느, 더 로우 등에서 디자인 디렉터로 

활약하는 등 다양한 인터내셔널 브랜드에서 자신만의 존재

감을 드러낸 인물이다. 그녀는 이미 작년 3월 2015 F/W 

파리 컬렉션에서 첫 번째 컬렉션을 공개했고, 서울에서 선

보인 이번 컬렉션은 그녀가 준비한 두 번째 컬렉션이다. 이

번 쇼는 디자이너가 직접 방한해 소개하는 컬렉션이라 더욱 

의미 있었다. 지난 2015년 12월 17일, 고려대학교 화정체

육관에서 열린 2016 S/S 여성 컬렉션은 파리에서 미리 선

보인 무대와 애프터 쇼까지 완벽히 재현해 갈채를 받았다. 

그녀가 소개한 에르메스의 컬렉션은 우아함과 클래식의 재

해석을 기본으로 스포츠 정신과 강한 여성미를 강조한 디

자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몬드리안 작품에

서 영감을 받아 만든 실용적인 의상, 라인

과 실루엣을 강조하는 룩, 활동적이면서 

여름에 어울리는 가벼운 느낌 등 세 가

지 테마로 선보였으며, 하우스의 장

인 정신과 최고급 소재 또한 빼놓지 

않았다. 지난 시즌보다 한층 더 과감

한 가죽과 실크 소재의 믹스 매치를 

통해 새로운 우아함을 정의하기도. 

블랙과 블루, 카닐리언과 밤색, 그

리고 오프 화이트로 마무리한 피날

레까지,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 그

리고 절제된 실루엣으로 그녀가 

생각하는 에르메스의 이미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한편, 이

날 행사장에는 이보영·지성 부

부를 포함한 많은 셀러브리티들

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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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lcome to Seoul!

1 블랙 & 화이트의 미니멀한 공간이지만 놀랍도록 

임팩트 있는 생 로랑 플래그십 스토어 내부. 2 ‘스킨 

컬렉션’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2016 S/S 여성 컬렉션. 

3 1990년대 뮤지션들을 연상케 하는 2016 S/S ‘서프 

컬렉션’. 4~6 당장에라도 서핑 보드에 올라타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서프 컬렉션’의 액세서리 라인. 

6

5

1 에르메스의 2016 S/S 컬렉션 무대로 변신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 2 쇼가 끝나자  무대 뒤편이 열리며, 

애프터 파티 존이 생겼다.  3, 4  이날 행사장을 찾은 

유지태·김효진 부부와 고소영. 5, 6  에르메스 2016 S/S  

컬렉션 의상을 입고 런웨이 무대를 누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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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보 하우스의 과거와 현재 
1829년 브뤼셀에서 샤를 델보(Charles Delvaux)가 설립한 델보는 벨기에 왕실

에 최고급 가죽 제품을 공급하는 하우스의 명성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처럼 오랜 역사와 풍부한 유산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도 브랜드가 추구하는 환상

적이고 우아하고 재치 가득하며 무엇보다 시대에 맞는 고전미를 지속적으로 창조

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15일 델보의 2016 S/S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는 1892

년, 브랜드가 출발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유구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하우

스 아카이브 전시회인 <델보 메종 판타스틱: 전통과 현대 사이에 위치한 역설적 

세계>가 함께 개최되었다. 마치 벨기에에 온 듯한 착각이 들 만큼 행사장에는 브

뤼셀의 광장 그랑 플라스(Grand Place)와 그곳에 있는 유명한 동상인 오줌싸개 

소년 동상 등 브뤼셀의 상징적인 전시물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전시 공간 벽면은 

관객들의 몰입을 위해 온통 블랙으로 통일했으며, 조명은 브랜드의 중요한 역사

적 기록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널찍한 테이블 위

에는 타조, 갈루샤, 리자드, 악어 등 이그조틱 레더와 장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도

구가 함께 놓인 하우스 공방을 완벽히 재현해 전시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특

히 이번 전시회를 위해 특별히 한국을 방문한 귀한 손님이 있었으니, 바로 3천 개

가 넘는 델보의 아카이브 디자인 스케치를 담은 골든 북(Livre d’Or)이다. 이 책은 

1938년부터 방대한 양의 가방 스케치를 등록한 책인데, 그림과 묘사, 설명을 통

해 오늘날까지도 모두 문서화해오고 있다고. 특별히 이번 전시회를 위해 최초로 

벨기에를 떠나 한국에서 전시되었다. 이뿐만 아니다. 벨기에 본사 아카이브에서 

공수한 브리앙과 탕페트, 마담, 그리고 지브리 등 아이코닉 핸드백의 최초 모델

은 물론, 델보의 오랜 창의적 유산을 반영한 아홉 가지 버전의 브리앙 유머 컬렉션

(Les Humeurs de Brillant)을 함께 공개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유쾌한 트위스트, 2016 S/S 컬렉션 
델보는 헤리티지에 기반을 두면서도 우아함과 위트를 가미한 모던 클래식을 지

향한다.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와 폴 델보(Paul Delvaux) 같은 벨기에

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상상력에서 영향을 받은 브랜드 특유의 기발함이 바

로 델보 하우스 디자인의 중요한 유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관습에서 벗

어난 새로운 해석을 꾸준히 디자인에 접목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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즌에는 프랑스 유명 화가인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와 세르주 폴리아코프

(Serge Poliakoff)에게 영감을 받아 다양한 컬러 스펙트럼과 생동감 넘치는 그래

픽 라인을 컬렉션에 녹여냈다. 환상과 착시를 테마로 한 이번 2016 S/S 컬렉션

은 새빨간 파프리카 색상으로 눈길을 끄는 ‘피망(Piment)’과 봄을 알리는 파우더

리한 톤의 ‘아망드(Amande)’, ‘랑(Lin)’ 같은 새로운 시즌 컬러와 기존 베이식 라

인인 누드,  베지탈, 누아 컬러가 함께 어우러진다. 특히 가방을 여닫는 브리앙 백

의 플랩 부분에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 백 보디와 덮개 안쪽의 컬러가 대조를 이루

게 한 미라쥬(Mirage) 애니메이션은 이번 시즌 처음 선보인 기법으로, 단연 주목

할 만하다. 컬러 사용이 작은 변화였다면, 좀 더 과감한 도전은 바로 가방 테두리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톱 스티칭

(top-stitching) 기법은 브리앙과 팽(Pin) 가방의 곡선 면에 따라 100% 수공예 

핸드 스티치를 이어 완성했으며, 흑백 대조가 뚜렷한 일루젼(Illusion) 애니메이

션은 블랙 백에는 아이보리를 포인트로(또는 그 반대로 대조시켜) 프렌치 바인딩 

기법을 통해 가방의 모든 커브를 강조한 기법이다. 착시 효과를 주는 일루젼 라인

은 브리앙과 탕페트, 마담 등 세 가지 모델로 출시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클

래식의 대명사라는 수식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스포티한 변화를 추구했다. 

기존 브리앙에서 가로 사이즈만 더 길어진 ‘브리앙 이스트/웨스트(Brillant East/

West)’ 백을 선보였으며, 브리앙과 탕페트 라인을 위한 캔버스 소재 스트랩을 출

시했다. 이처럼 델보는 브랜드의 클래식한 시그너처 제품을 재탄생시키며, 기존

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예물 백을 고르는 기준, 변치 않는 가치 
예물 가방을 고를 때는 서른 번째 결혼기념일에 들어도 좋을 만큼 변치 않는 가치

를 지닌 백으로 골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델보의 ‘브리앙(Brillant)’ 백은 로고 

하나 없이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의 마

음을 사로잡았다. 우아한 품격이 배어 있는 델보의 아이코닉한 핸드백인 브리앙 

백은 1958년에 열린 브뤼셀 월드 페어에서 폴 고에탈(Paul Goethals)이 디자인

한 것으로, 간결한 라인과 고급스러운 광택이 흐르는 가죽, 브랜드

의 이름을 상징하는 ‘D’ 버클 장식이 어우러져 견고한 멋을 발하

는 제품이다. 깊은 역사를 담은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다양한 

디자인의 모델은 이뿐만이 아니다. ‘탕페트(Tempête)’는 고급

스러운 실루엣에 금속 장식을 더한 디자인으로, 매 

시즌 다양한 사이즈와 컬러로 선보이고 있다. 이외

에도 앙증맞은 박스 형태의 ‘마담(Madame)’ 백은 

1977년에 처음 소개한 ‘마로니에(Marronnier)’ 

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로, 델보를 가장 

경쾌하게 즐길 수 있는 백이기도 하다. 브랜드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젠 본인의 스타일

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백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문의 02-3449-5916 에디터 이지연 

interview_  마르코 프롭스트(Marco Probst, 델보 CEO)

“우리는 결코 패션 트렌드를 좇지 않습니다. 1백80년 동안 축적된 델보의 아카이브에서 아이디어를 얻죠.”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할 때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 한국을 찾았다.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에 모두 참석

하진 못할 터.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사실 한국은 1년에 두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마켓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국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델보 고객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델보는 사람과의 관계를 굉

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오늘처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행사에 참여해 직접 컬

렉션을 설명하며 사람들과 유대감을 쌓으려 노력합니다. 저의 이미지가 바로 델보의 이미지일 테니까요. 지난 S/S 시즌에는 미모사 컬러의 

서울 에디션을 선보였다. 올해도 한국을 위한 익스클루시브를 만나볼 수 있나? 아직은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번 해 말쯤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으니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델보의 모든 컬렉션은 1백 개에서 2백 개 사이만 만들기 때문에(최대 5

백 개까지), 컬렉션 자체가 익스클루시브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 전 선물을 주고받는 ‘예물’이란 문화가 있다. 그리

고 예비 신부들이 예물 백으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델보의 브리앙 백이라고 들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매출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

다. 한국의 예물 문화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웨딩 예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델보가 리스트에 올랐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매출 기여도는 밝힐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많은 예비 신랑들이 예비 신부를 위해 ‘브리앙’ 백을 구입한다는 것입

니다. 아무래도 브리앙의 타임리스한 디자인 때문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델보 하면 ‘메이드 인 벨기에’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고

민을 하는지 궁금하다. 델보는 이미 벨기에 그 자체입니다. 벨기에는 뛰어난 아티스트와 흥미롭고 새로운 것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아방가르드함을 존경하는 전통이 한데 어우러진 나라죠. 이런 대비되는 모습 사이에서의 균형이 바

로 벨기에를 만듭니다. 클래식함과 위트가 공존하는 벨기에의 이미지를 델보의 컬렉션을 통해 대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델보가 추구하는 여성상은 무엇인가? 어떠한 여성들이 델보를 사랑하고 백을 들었으면 하는지. 우리는 단 

한 명의 뮤즈에 델보를 가둬두기보단 그 기회를 누구에게나 열어두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델보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지, 우리가 정형화한 이미지로 브랜드 범위를 좁히긴 싫습니다. 또 델보는 남성 컬렉션을 함께 소개하니, 남

성들에게도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해주고 싶군요. 이번 시즌 역시 유명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티스틱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이유는? 오랜 역사와 장인 정신이 깃든 델보 제품은 이미 아트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잘 아우르는 비결이 바로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델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크리스티나 젤러가 아트 페어나 뮤지엄에서 본, 혹은 동시대에서 일어

나는 현상이나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우리는 그걸 당장 새로운 컬렉션에 접목하기보단, 오랫동안 천천히 가장 델보스러운 게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그 고민이 끝났을 때 비로소 컬렉션으

로 선보이게 되는 거죠. 대개 1백 개의 아이디어에서 겨우 5개 정도만 채택될 정도로 이 과정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정통 가죽 브랜드에서 캔버스 소재 스트랩을 출시해 의외였다. 몇 시즌째 패션계에 이어지는 ‘럭셔리 스포티즘’ 트렌

드를 반영한 건지. 델보는 패션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트렌드를 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델보의 아카이브나 헤리티지와 함께 일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델보가 추구하는 아이디어들은 이미 골든 북에 저장되어 

있어, 시대에 따라 새로운 소재나 디자인을 접목해 조금씩 변형시킵니다. 아카이브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재디자인한다고 할 수 있죠. 

1 이번 시즌 주목해야 할 일루젼 애니메이션 기법을 적용했다. 블랙과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해 가방의 모든 커브를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 2 브랜드의 상징과 

아카이브를 통해 델보의 자취를 보여준 <델보 메종 판타스틱> 전시장. 3 브리앙 백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한 스페셜 피스 중 하나. 4, 5 파티를 위해 준

비한 델보의 시그너처 백 이름을 딴 칵테일. 6 벨기에 왕실 공식 가죽 제품 납품 허가 문서 등 브랜드의 역사적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다. 7 델보 하우스의 공방

을 완벽하게 표현한 코너. 8 1938년부터 기록된 3천 개가 넘는 델보의 아카이브 디자인이 담긴 골든 북(Livre d’Or). 9 델보의 2016 S/S 시즌 컬러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쇼룸 벽과 포디움에 녹아들었다. 10 플랩을 열면 가방 내부의 피망 컬러가 색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브리앙 미라쥬 랑-피망 GM 사이즈.

Neo classic 
럭셔리의 모습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고급스러움, 희소성, 장인 정신, 그리고 이러한 묵직함에 

‘위트’를 아우를 수 있는 여유까지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럭셔리’일 테다. <스타일 조선일보>가 벨기에 가죽 

브랜드 델보의 CEO 마르코 프롭스트를 만나 진정한 ‘럭셔리’에 대해 들어봤다. photographed by gu eun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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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 세팅, 1백30년의 경이로운 전설

티파니가 2009년 4월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티파니 세팅 링 제품 광고에 다음과 같은 문

구가 있다. ‘일생 동안 당신의 그녀는 이 반지를 1백만 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웨딩 링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1837년, 지금으로부터 1백79년 전 

뉴욕에서 시작되어 웨딩 링의 대명사이자 세계 최고의 주얼리 브랜드가 된 티파니의 웨딩 

반지는 원석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세공되어 하나의 링으로 탄생되기까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원석뿐만이 아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디자인을 만

나 비로소 진정한 티파니 웨딩 링으로 완성된다. 이미 1886년, 원석 고유의 광채와 아름다

움을 살리지 못한 초보적 수준의 세팅을 적용하던 기존 다이아몬드 링 디자인에 혁신을 가

져온 브랜드가 바로 티파니다. 6개의 플래티넘 프롱 세팅으로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분

리시킴으로써 빛의 투과율과 광채를 극대화한 새로운 개념의 다이아몬드 웨딩 링을 선보

인 것. 오늘날 ‘티파니 세팅’ 링으로 불리는 이 반지는 획기적인 디자인과 남달리 눈부신 광

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웨딩 링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프러포즈의 전통을 대중화

했다. 티파니 창립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가 탄생시킨 이 매혹적인 반지는 하나의 전설로 남

아,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변함없이 사랑받으며 전 세계 수많은 

커플들의 특별한 러브 스토리와 함께했다. 티파니의 정신은 현재 창립자의 숭고한 신념을 

이어가는 장인들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술적인 주얼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이어온 그들은 반지를 착용할, 행복한 꿈으로 가득 찬 신부를 떠올리며 최상의 결과

물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 창시자 티파니가 의도했던 티파니 세팅 링

의 역사가 1백30년 동안 이어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그러한 장인 정신일 것이다.

최고의 품질과 디자인이 결합된 마스터피스

전 세계 다이아몬드 가운데 오직 0.04%만이 티파니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렇게 선별한 극소수의 다이아몬드 링이라면 평생의 삶을 약속한 피앙세에게 헌정하기에 최

고의 반지가 아닐까. 티파니는 다이아몬드에 흔히 적용되는 네 가지 기준인 컷(cut), 컬러

(color), 캐럿(carat), 투명도(clarity)를 의미하는 4C와 함께 외관(presence)에 대한 개

별 등급도 측정한다. 외관이라 함은 완벽에 가까운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다이아몬드를 

위한 조건을 뜻한다. 커팅의 정확성과 대칭성, 연마 상태까지 평가하지만 다이아몬드를 고

1 모든 여성의 소망이자 웨딩 링의 상징인 티파니 세팅 링. 

2 오직 티파니 다이아몬드에서만 발행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증서. 

3, 4 독점적인 연마 기술과 최고의 다이아몬드만을 적용해 

세팅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영원하다. 5 티파니의 광고 

비주얼은 아름다운 웨딩의 상징이기도 하다.  

1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란 그 본연의 자태가 숨겨지기보다는 드러나야 한다”라고 했던 티파니 창립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 그 정신을 이어온 지 올해로 1백30년. 

퀄리티와 디자인에서 다이아몬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온 동시에, 숭고하고 진정한 사랑의 증표로 통하는 티파니 세팅 링 스토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채. 티파니의 다이아몬드 연마사들은 캐럿을 중시해 커팅하는 

다른 다이아몬드 연마사들과 달리 원석의 절반 이상이 손실되는 것을 감수하더라

도 최고의 광채를 우선시해 커팅한다. 바로 이 커팅의 차이가 전설을 만

드는 셈이다. 동시에, 티파니는 주얼리 브랜드 중 유일하게 

ISO9001 인증을 받은 최첨단 시설과 전문 지식을 

갖춘 보석학자로 구성된 자체 감정소를 운영

하고 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수 차례의 검

증 과정을 거쳐 탄생한 티파니 다이아몬드에는 

완벽한 품질을 보증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증서’

가 주어진다. 이 증서는 타 감정서와는 달리 완벽함에 

대한 티파니의 자부심인 동시에 고객을 위한 평생 보증

의 약속이다. 문의 02-547-9488 에디터 배미진

the legendary Ring 

2

3 4

5

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장인 정신이 바로 그것. 이처럼 다이아몬드의 명가

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기에 타사키에서 제안하는 브라이덜 컬렉션은 충

분한 믿음을 선사하는 데다 독창적인 디자인 덕에 미학적으로도 차별화된 아

름다움을 전한다. 순백의 신부를 위한 솔리테어 링 ‘피아체레’, ‘바운드’, 진주

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밸런스 솔로 링’ 외에 실용적인 밴드 링도 다채롭게 

갖추고 있다. ‘라벨로’ 컬렉션은 꽃잎을 연상시키는 구불구불한 곡선 라인이 

특징이며, ‘피아노’ 컬렉션은 피아노 건반에서 모티브를 얻은 중성적이고 클

래식한 디자인이라 커플 링으로 반응이 좋다. ‘인피니타’ 컬렉션은 여리여리

하게 얇고 우아한 곡선으로 완성한 라인. 타사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은은

한 벚꽃 테마의 SAKURAGOLDTM 컬러는 세계 특허를 받은 기술로, 타사

키의 주얼리에 특별함을 더하는 요

소다.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영원

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해 다

채로운 브라이덜 컬렉션을 마련

한 타사키에서는 웨딩 시즌을 맞이

해 특별한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

다. 기간과 가격에 상관없이 2세

트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면 타사키에서 특

별 제작한 고급스럽고 심플한 디자인의 

화이트 컬러 2단함을 제공하고, 1억원 

상당의 진주 장식 프린세스 티아라를 

대여해준다. 리본 모양 디테일에 진주

를 세팅한 타사키의 프린세스 티아라

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한 신부를 

더욱 환하게 빛내줄 것이다. 문의 02-

3461-5558 에디터 이지연

diamond
Excellence
다이아몬드 스페셜리스트, 타사키
땅속 깊은 곳에서 지표면에 도달할 때까지, 영겁의 시간을 거쳐 완성되는 다

이아몬드. 그 기적의 빛을 최상의 모습으로 담아내려는 타사키의 집념은 커

다란 사명감처럼 느껴진다. 그렇기에 평생 깨지지 않는 단단한 사랑을 약속

하며 나누는 결혼반지의 소재로서 부족함이 없다. 1954년 일본에서 탄생한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는 동아시아 유일의 ‘사이트홀더’다. 사이트

홀더란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원인 DBGSS(De Beers Global 

Sightholder Sales)에서 직접 원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그 자격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

다. 마케팅과 가격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원석 평가 능력과 연마 기술이 

뛰어난지도 심사 대상이기에, 오직 전 세계 82개 사만이 이 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다. 사이트홀더로서의 타사키를 대표해 DBGSS에서 직접 원석 구

매를 담당하는 사람은 디아만타르(프랑스어로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사람

이라는 뜻)인 에비스타니 마사노부 씨. 심리 면접과 필적 감정, 거짓말 탐

지기 등 4~5년간의 적성 검사를 거쳐 디아만타르의 자격을 얻은 그는 지

난 30여 년간 타사키의 다이아몬드 컬렉션 전체를 책임져온 다이아몬드 스

페셜리스트다. 5주에 한 번 고베 본사를 떠나 런던의 DBGSS에서 수십억

엔짜리 원석을 거래한다. 지금까지 60만 개의 원석을 살펴보고 구입을 결정

해왔는데, DBGSS의 CEO조차 그에게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정도로 최고

의 안목을 자랑한다. 이처럼 다이아몬드를 자체 감정해온 타사키는 자체 연

마도 고집한다.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도 정교한 커팅을 거쳐야만 비로소 최

고의 다이아몬드로 태어나는 법. 타사키는 ‘very good’이라는 기준을 넘어 

‘excellent’라는 커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다이아몬드의 세계를 한 차

원 업그레이드시킨 주역이다. ‘excellent’는 완벽한 비율과 대칭, 마무리 등 

다이아몬드 품질을 평가하는 다섯 가지 기준 중 최고로 높은 단계를 칭하는 

용어로, 타사키가 최초로 만든 등급. 그럼에도 안주하지 않고 한층 기술을 

높여 3EX(트리플 엑설런트) 컷을 실현했으니, 그들의 피땀 어린 장인 정신

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오직 품질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이 없는 치열한 자세

를 고수했기에, 원석 준비부터 보석 세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모

두 담당하며 진주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업계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름다운 피앙세를 위한 타사키 다이아몬드
사랑하는 피앙세를 위해 고른 다이아몬드 반지에는 세상 어느 것보다 특별하

고 반짝이는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특별하고 반

짝이는 다이아몬드, 특히 이 소중한 순간에 어울리는 다이아몬드로 타사키

의 제품이 제격인 이유는 품질, 창의성, 장인 정신이라는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이다. 4C(컬러, 커팅, 투명도, 캐럿)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품

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타쿤의 새롭고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0.01mm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마치 진주가 다이아몬드를 

물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의 인블룸 링, 최상급 

멜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브릴란테 가드 링, 

최상급 12mm 남양진주에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타사키 고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밸런스 

클래스 링, 4개의 프롱이 1캐럿 다이아몬드를 받쳐줘 

반짝임을 극대화한 소뇨 솔리테어 링, 심플하지만 

최고의 세팅력으로 소장 가치가 높은 피아체레 1캐럿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 화려하게 세공한 밴드에 

1.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바운드 솔리테어 링, 

최상급 멜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피아체레 가드 링 모두 타사키.

1 사이트홀더 자격의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타사키의 세공 과정. 2 18K 화이트 

골드에 6mm 아코야 진주와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밸런스 솔로 링. 3 주얼리를 2세트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리본 디테일의 

진주를 세팅한 1억원 상당의 티아라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가격, 기간과 상관없이 2세트 구매 

고객에게 증정하는 타사키에서 

특별 제작한 화이트 

컬러의 2단함.

진주의 명가로 잘 알려진 타사키가 다이아몬드에 있어서도 최고라는 

사실을 아는지. 동아시아 유일의 ‘사이트홀더’ 자격으로 상위 1% 

다이아몬드를 만들며 ‘엑셀런트(excellent)’ 등급을 탄생시킨 타사키는 

진정한 다이아몬드 스페셜리스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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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your loVe
특별한 웨딩을 위한 현명한 선택, 맞춤 웨딩 링 

첫눈에 반해 운명을 예감한 아주 특별한 만남처럼, 단 한 번의 눈길로 맺어져 

영원한 배필이 되는 솔 메이트와의 운명적 만남처럼 열렬한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 불가리가 맞춤형 웨딩 링 제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바로 2016년부터 

시작하는 ‘디자인 유어 러브(Design Your Love)’ 서비스. 매장에 준비된 아이

패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가 담긴 웨딩 반지를 완성할 수 있

다.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고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가치 소비’가 자리 잡으면서,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그 아이템 고유의 가치를 따

지지 않을 수 없는 시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가 직접 디자인한 웨딩 반지라

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속

도와 변화만이 현대사회의 미덕이라 여겨지는 씁쓸한 현실 속에서 불가리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과 열정, 대를 잇는 헤리티지로 ‘timeless’의 이

름을 빛나게 하는 가치를 품은 브랜드가 아닌가. 우선 ‘토르첼로’, ‘1503’, ‘스피

가’, ‘그리페’ 컬렉션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춰 디자인과 사이즈를 고른다. 다

음으로 최고 등급의 다이아몬드 가운데 0.2캐럿에서 1캐럿까지 크기를 선택

하고 캐럿, 컷, 투명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으로 엄선한 다이아몬드를 결정하면 

다이아몬드의 GIA 보증서를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자신만

의 은밀하고 특별한 러브 스토리를 담은 인그레이빙도 추가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선택한 웨딩 반지를 3D를 통해 가상으로 착용해볼 수도 있고, 사진을 찍

어 이메일이나 SNS으로 전송해 기다림의 설렘을 만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렇게 결정한 디자인은 불가리 아틀리에의 세팅 작업을 거쳐 오롯이 나를 위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다이아몬드 링으로 탄생한다. 동시에 대를 이어 물

려줄 수 있는, 스토리가 담긴 웨딩 반지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시간이라는 변수

로도 퇴색되지 않는 그 가치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로맨티시즘을 극대화한 ‘베네치아’ 컬렉션

이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다이아몬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빛을 사방으로 반

사하는 특별함,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한 보석, 영원한 아름다움. 다이아몬드

를 수식하는 수많은 단어가 말해주듯 다이아몬드 링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

는 자리에 가장 잘 맞는 보석으로 여겨진다. 불가리는 2000년 다이아몬드 웨

딩 주얼리 ‘브릴리언트 드림’ 컬렉션을 선보인 이래, 결혼을 앞둔 신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5년부터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 그룹인 레

브-레바이에브(Lev-leviev)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최상 등급의 진귀한 다이

아몬드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보임으로써 신뢰를 배가했다. 현대적인 장

비와 시설을 갖춘 불가리 보석 센터의 감정사들은 브랜드의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등급을 매기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같은 불가리의 세심

한 배려와 주의 깊은 관리를 통해 완성된 결혼반지는 평생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증하는 GIA 다이아몬드 감정서, 불가리의 보증서와 함께한다. ‘베네치아’

는 이런 엄격한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불가리의 대표 웨딩 컬렉션이다. 16세

기 초반 베네치아에서 시작된,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를 선물하며 결혼을 약속

하는 전통을 기념하는 컬렉션이다. 베네치아 컬렉션의 ‘토르첼로’ 링은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품격이 느껴지는 솔리테어 링으로, 다이아몬드 고유의 매력이 

가장 돋보이는 반지다. 결혼을 약속하는 다이아몬드 웨딩 링이 1503년 베네

치아에서 최초로 시작된 전통임을 의미하는 ‘1503’ 반지는 솔리테어 다이아몬

드를 중심으로 양옆 라인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이탈리아 특유의 로맨

티시즘을 한껏 발산한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밀 이삭에서 영감을 받은 ‘스

피가’ 컬렉션은 유니크한 밴드가 매력 포인트. ‘그리페’ 컬렉션은 라운드, 에메

랄드, 오벌, 하트 등 다양한 컷으로 선보여 선택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토르첼

로’, ‘1503’, ‘스피가’, ‘그리페’로 구성된 베네치아 컬렉션은 새로운 맞춤 서비스 

‘Design Your Love’를 통해 자신의 손 모양과 사이즈, 취향에 딱 맞는 웨딩 

반지로 재탄생할 것이다. 불꽃 같은 사랑을 기리기 위해 불가리가 창조한 특별

한 사랑의 서약.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와 함께 사랑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

운 순간을 기념해보길. 문의 02-2056-0171 에디터 배미진

어떤 신부가 완벽하고 독창적인 웨딩 링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거부할 수 있을까. 한 세기를 훌쩍 뛰어넘는 세월 동안 

주얼리의 명가로 자리매김해온 불가리가 2016년을 맞이해 

맞춤 웨딩 링 서비스를 시작한다.

1

1 볼륨감 넘치는 다이아몬드 세팅이 인상적인 불가리의 웨딩 링 컬렉션. 위부터 그리페 링, 코로나 링, 베네치아 컬렉션 

1503 링, 베네치아 컬렉션 토르첼로 링. 2  운명적인 사랑의 결실을 가장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다면 불가리의 맞춤 웨딩 

링 서비스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다. 3 최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불가리는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취급

하기 위해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 그룹인 레브-레바이에브(Lev-leviev)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다. 4 오직 자신만의 

웨딩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불가리의 ‛디자인 유어 러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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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 
Ardent
모던 주얼리 크리에이터, 프레드 사무엘 

1908년에 태어난 프레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컬러 스

톤을 분류하는 아버지, 보석이 반사하는 다채로운 빛을 즐

기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 그 후 보석 딜러인 사무엘 & 

르네 웜스(Samuel & Rene Worms)사에서 견습생으로 

경험을 쌓았고, 사미키토(Samikito)의 인조 진주를 취급

하는 웜스사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주얼리 비지니스

에 관심을 가졌다. 1936년, 프레드 사무엘은 드디어 ‘모던 

주얼러 –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새긴 첫 명함을 만들고 

미래 지향적인 보석을 디자인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

가 화려하고 정교한 스타일보다는 곡선과 비대칭 형태가 

돋보이는 그래픽적이고 독특한 작품을 통해 시간이 흘러

도 변치 않는 모던한 아름다움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것이

다.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했던 그 시절, 프레드 사무엘

은 장 콕토, 후지타, 키키 드 몽파르나스 등과 교류하며 선구적인 아티스트들과의 창의적 협

업을 즐겼다. 1960년대에는 브라크, 샤갈, 그리고 뷔페 같은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공동 작

업을 했는데, 덕분에 톱 셀러브리티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 모나코 왕가의 주얼러

이기도 했던 그는 급부상한 영화 산업을 위해 수많은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주얼리에 대

한 여성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1970년대에는 ‘프레드 스타일’이 확립되었다. 당시 여성들은 

주얼리를 일상생활에서 스타일리시하게 즐기길 원했고, 추상적이고 그래픽적인 프레드의 

주얼리는 당연히 주목받았다. 유색석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프레드 사무엘은 

네팔 왕족 중 한 커플이 의뢰한 왕궁 의상, 사리에 어울리는 주얼리를 디자인해 명성을 얻었

다. 아른아른하게 비치는 멀티컬러 실크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컬러의 사파이어를 활용

한 디자인이었다. 이후 ‘진정한 다이아몬드 전문가’로 칭송받게 된 프레드는 1977년 팬시 옐

로 컬러의 ‘솔레이유 도르’를 선보였는데, 이는 총 중량이 105.54캐럿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다이아몬드 중 하나였다. 10년 후, 프레드의 아들 앙리가 프레드 하우스의 명

성을 계승했다. 그는 갤러리 라파예트(Galeries Lafayette) 백화점의 오픈을 기념하는 프

레드 주얼리 전시회를 통해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주얼리 메종의 성공적 대물림을 입증했다. 

빛과 바다, 그리고 강인함

프레드 사무엘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이들의 인생이 눈부시게 빛나길 원했다. 아르

헨티나에서 태어났지만 인생의 반을 프랑스 서부 프렌치 리비에라에서 보낸 그가 소중히 여

겼던 바다와 빛은 삶의 원동력이자 디자인의 바탕이 되었다. 그는 “전 물고기로 태어났어야 

했어요! 미려한 리비에라 해안과 몬테카를로는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그림 같

은 곳들은 각 보석의 경이롭고 매혹적인 빛을 끌어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건강한 스포츠맨이었던 그의 광활한 바다에 대한 동경은 유럽 요트 챔피언이 된 그

의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다. 프레드의 시그너처 컬렉션 ‘포스텐(Force 10)’의 탄생은 

1966년, 프레드 사무엘의 맏아들이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 세상에서 하나뿐인 

브레이슬릿을 디자인하면서 비롯되었다. 섬세하게 꼬아 만든 세일링 케이블과 

닻고리 형태의 골드 버클 디자인이 멋진 조화를 이루는 이 상징적 브레이슬릿은 

우아하면서도 현대적이다. 이름 자체로 강인함을 상징하는 포스텐은 다채로운 

컬러 베리에이션과 함께 ‘놀이’와 같은 즐거움을 준다. 다양한 버클과 수많은 컬

러 케이블의 조합을 통해 완성되는 1천 가지 이상의 브레이슬릿 중 남녀 

누구든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나만의 브레이슬릿’을 소유할 수 있

다. 모던 주얼리 크리에이터 프레드(FRED)는 루이 비통 모에 헤네

시(LVMH)의 일원으로 갤러리아 명품관 이스트와 현대백화점 압

구정 본점 2F 럭셔리 부티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F 럭셔리 부

티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02-514-3721, www.fred.com

모던하고 웨어러블한 프레드 주얼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대 여성의 

마음을 훔치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주얼러 

가문에서 성장한 프레드 사무엘의 빛, 바다, 그리고 삶의 기쁨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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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Maison Fred
파리 방돔 광장에 인접한, 파리 럭셔리의 심

장 뤼 드 라 페 거리 14번지(14, Rue de la 

Paix)에 뉴 메종 프레드(The New Maison 

Fred)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프레드 보

석의 아이덴티티인 ‘빛’의 아름다움을 만끽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

한 건축가 위베르 드 말레브르(Hubert de 

Malherbe)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매장

을 통해 살며시 들어오는 은은한 빛은 프레

드의 유려한 주얼리들과 너무 잘 어울리며 보석의 광채를 한 단계 상승시켜준다”라고 말했다. 지중해 마을의 광장

과 닮은 아치형 장식의 외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금속 질감의 커튼, 은은한 금빛이 조화를 이루는 하얀 벽면 등은 

남부 특유의 분위기를 선사한다. 매장에 걸린 추상화는 지중해의 깊고 진한 파란색으로 채색한 바다를 표현하는 

동시에 프레드 사무엘의 열정을 대변한다. 진주 거울, 금 목걸이, 나석 등 귀중한 프레드 사무엘의 개인 소장품과 

생전 그가 수집했던 진귀한 서적으로 가득한 서재도 둘러볼 수 있다. 뉴 메종 프레드의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 

오래 머물고 싶은 안락함과 친근함 속에서 프레드의 모든 주얼리를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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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2월 10일, 프랑스를 대표하는 모던 주얼리 크리에이터 프레드(FRED)가 침사추이에 홍콩의 첫 번째 부티크를 오픈했다. 2  1976년 모

나코의 프레드 부티크 오프닝 파티에 참석한 그레이스 켈리 왕비와 캐롤라인 공주. 3 모든 프레드 매장의 섬세한 내부는 빛과 햇살의 의미를 상

기시킨다. 내부의 쇼케이스들은 핑크 골드 빛의 독특하고 고상한 광택을 띠며,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벽면의 프레스코화는 창립자의 인생과 

업적들을 되새겨 준다. 4 프레드의 포스텐(Force 10) 광고 캠페인, 1968년. 5 프레드의 전세계적 베스트 셀러 ‘포스텐(Force 10)’ 컬렉션은 

섬세하게 꼬아 만든 세일링 케이블과 닻고리 형태의 골드 버클 디자인이 멋진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 브레이슬릿. 포스텐은 매 시즌 화려한 컬러

와 다양한 소재의 획기적인 제품들을 선보인다. 6 스톤을 바꿀 수 있는 빵 드 쉬크르(Pain de Sucre) 컬렉션은 태양을 머금은 듯한 영롱한 빛

의 아름다움이 특징이다. 리우데자네이루 만의 다채로운 태양빛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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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를 위한 골든 타임, 7일. 피부 턴오버 주기인 28일 중 단 7일간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부 운명이 달라진다. ‘데코르테 AQ 밀리오리티 

W 컨센트레이션 데이 & 나이트’는 피부 주기에 맞춘 24시간 집중 

트리트먼트 효과로 피부의 근본을 다스리는, 또 다른 센세이션을 일으킬 

코스메 데코르테의 안티에이징 듀오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golden Time

에센스 명가, 코스메 데코르테
처음으로 에센스 개념을 탄생시킨 ‘에센스 명가’이자, ‘보라색 에센스’로 뷰티업계에 퍼스트 에센스 신드롬을 불러일으

킨 주인공. 그리고 1백58만원 상당의 초호화 안티에이징 럭셔리 크림을 선보여 센세이션을 불러오고, 독보적인 재생 

안티에이징 라인으로 상류층 고객들에게 정평이 나 있는 브랜드. 이는 바로 하이엔드 코즈메틱 브랜드, 코스메 데코르

테(이하 ‘데코르테’)에 대한 이야기다. ‘코스메 데코르테’ 하면 떠오르는 보라색 보틀의 ‘모이스처 리포솜’은 2002년 등

장 당시, 세안 후 가장 첫 단계에 바르는 부스팅 수분 세럼이라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수많은 미투

(me too) 상품을 탄생시킨 데코르테의 대표 에센스다. 브랜드의 베스트셀러로 단 한 번의 업그레이드 없이 지금까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데코르테만의 독보적인 딜리버리 시스템 때문. 피부 유효 성분을 안전하게 캡슐화해 피부 

속 깊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술이다. 이는 비단 모이스처 리포솜뿐만 아니라 데코르테의 럭

셔리 안티에이징 라인인 AQ 밀리오리티, 재생 라인인 AQMW 등 각 라인의 특징에 맞는 캡슐을 개발해 적용한다는 

점에서 데코르테의 저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모이스처 리포솜이 대중적인 아이콘이라면, 알 만한 사람만 쓰고 진

정한 VVIP만이 경험할 수 있는 데코르테의 진수는 바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 ‘AQ 밀리오리티’다. 정제수가 아

닌 1년 중 단 몇 주간만 추출할 수 있는 귀한 자작나무 수액을 사용하고,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두 가지 펩티드를 결

합한 더블 펩티드를 비롯해 항노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풍부하게 함유한 흑대두 추출물 등 21가지 엄선한 프레스티

지 유효 성분을 담았다. 더불어 모회사인 고세의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 데코르테만의 피부 과학을 응집해 최상의 안

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하니, 모든 면에서 신뢰할 만한 코즈메틱 라인이다.

골든 타임을 공략해 피부의 운명을 결정하다
매사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피부에도 타이밍, 즉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피부가 28일

을 주기로 턴오버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정설이지만, 이 중 단 7일간의 골든 타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

는 극히 드물다. 데코르테가 주목한, 과립층에서 각질층으로 향하는 7일간의 피부 생체 리듬은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피부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그럼 이 시기에 피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데코르테는 24시간 동안 시

간별로 달라지는 피부 환경에 주목해 낮과 밤의 피부 상태에 따른 맞춤 케어 제품인 ‘AQ 밀리오리티 W 컨센트레이션 

데이 & 나이트’를 선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부 건강은 점

점 더 악순환에 빠지는데, 이를 차단하고 피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24시간 동안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 골드 보틀의 낮 전용 세럼과 블랙 보틀의 밤 전용 세럼, 이 두 가지를 한 세트로 구성한 AQ 밀리오리티 W 컨

센트레이션은 낮과 밤의 차별화된 케어를 선사해 하루 종일 피부에 튼튼한 방어막이 되어준다. 낮에 사용하는 데이 

세럼은 방어와 보습 기능을 강화한 피부 유효 성분인 데이 액션 CX를 배합해 피부가 가장 많이 손상되는 낮에 피부

를 철저하게 방어함으로써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시키는 것이 특징. 또 보습 활성 효과가 높은 엄선한 미용 성분과 식

물성 에몰리언트 성분 등 피부에 필요한 요소를 아낌없이 배합해 칙칙하고 건조한 피부를 맑고 기품 있는 귀족 피부로 

가꿔준다. 골든 타임을 위한 또 하나의 비밀 병기, 나이트 세럼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나이트 액션 CX 성분을 

담아 낮에 자극받은 지친 피부의 피로를 풀어주고,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 피지막과 유사한 성분인 올리브 

스콸렌과 식물성 오일 등 침투가 빠르고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난 성분을 농축해 하룻밤 사이에 숙면을 취한 듯 맑고 

탱탱한 피부로 가꿔준다. 들쭉날쭉한 몸의 컨디션처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피부 컨디션. 이를 바로잡고 24시간 내

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데코르테의 AQ 밀리오리티 안티에이징 듀오로 피부의 골든 타임을 꽉 잡아보도

록. 30mlX2 68만원대. 문의 02-3466-3600 에디터 권유진 

바르는 즉시 피부를 탄력 있게 조여주는 효과 “데이 세럼과 나이트 세럼 둘 다 텍스처가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끈적이

지 않고 피부에 싹 쓰며드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특히 자기 전에 나이트 세럼을 얼굴, 목, 데콜테까지 듬뿍 발랐는데 

자는 동안 베개에 묻어나지 않아 만족스러웠죠. 데이 세럼이 좀 더 산뜻한 마무리감으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화장이 

밀리거나 뭉치지 않는다면, 나이트 세럼은 보다 깊이 있고 풍부한 질감으로 피부에 막을 씌워 피부가 편안하게 릴랙스

되는 느낌이에요. 더불어 두 가지 세럼 모두 바르는 즉시 피부를 탄력 있게 조여주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돋

보이는 장점 중 하나죠. 사용 후 일주일이 지나니 피부에 유분기가 아닌 진정한 윤기가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평소 간소화한 뷰티 루틴을 선호해 토너 후 데이 & 나이트 세럼만 발라도 충분했지만, 보다 강력하고 빠른 시너지 효

과를 원한다면 클렌징 크림부터 로션, 크림, 아이크림 등 다양하게 구성된 AQ 밀리오티 라인을 함께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_by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 권유진

과학적인 접근과 안정적인 솔루션이 돋보이는 세럼 “죽은 세포가 쌓여 피부 각질층이 두꺼워지다가 떨어져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면서 피부가 유지되는 것을 피부 재생 주기라고 해요. 보통 4주로 알려져 있는데, 나

이가 들수록 각질의 양도 증가하고 이 각질층이 탈락되는 속도가 더뎌지면서 새로운 세포의 생성이 저하돼요. 결과적

으로 피부 재생 주기가 흐트러지면서 피부가 노화하고 망가지는 것이죠. 이런 피부의 턴오버 주기에 착안해 일부 피부 

레이저들은 각질 탈락과 재생 촉진을 인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피부 재생 주기를 원활히 하도록 도움을 줘요. 이런 원

리처럼 AQ 밀리오리티 W 컨센트레이션 세럼 역시 피부 주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킴으로써, 피부 기능을 활성화하

는 데 최적화된 제품이에요. 피부 임상 실험에서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더블 펩티드 성분부터 귀하디 귀한 자작

나무 수액 등 피부에 유효한 성분을 담았다는 점에서 신뢰가 갑니다. 피부 자체의 노화 원인을 피부 재생 주기에서 찾

아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과학적인 접근과 안정적 솔루션이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_

by 린 클리닉 원장 김세현

별명답게 바르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꽉 채워주

고, 탱탱한 볼륨감과 얼굴이 당겨 올라간 듯한 탄력을 통해 겨울철 

지친 피부를 확실하게 조여주는 블랙티 에이지 딜레이 퍼밍 세럼.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잔주름 고민까지 동시에 해

결해 궁극적으로 탄탄한 피부와 매끄럽고 아름다운 얼굴선을 기대

할 수 있다.

세럼과 마스크의 탱탱한 만남이 이뤄낸 시너지   
보다 빠르고 강력한 탄력 케어를 원한다면 ‘블랙티 코르셋 듀오’가 해

답이다. 스킨케어 단계 중간에 블랙티 에이지-딜레이 퍼밍 세럼을 

발라 영양과 수분을 채우면서 유연하게 만들어준 후 ‘블랙티 퍼밍 오

버나이트 마스크’를 바르고 잠을 청한다면 여느 리프팅 아이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벨 드 뉘(Belle 

de Nuit)는 늦은 오후 피어나 밤새도록 아름답게 피었다가 아침이

면 지는 꽃. 프레쉬는 밤마다 활짝 피어나는 벨 드 뉘의 재미있는 특

성에 집중했고, 벨 드 뉘 추출물을 밤 동안 피부에 작용할 혁신적인 

트리트먼트 제품에 적용했다. 피부 자체의 건강한 힘을 길러주는 블

랙티 콤플렉스에 밤 동안 피부 재생을 활성화할 벨 드 뉘 추출물까

지 더해 코르셋 효과가 밤새 지속된다. 워시오프 마스크처럼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번거로움이나 시트 마스크처럼 팩을 하고 일정 시

간을 기다려야 할 필요도 없다. 이제 겨울철 안티에이징은 깨끗하게 

세안한 후 제품을 도톰하게 바르고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볼륨

이 필요한 부위는 밀도를 높이고, 매끄러운 라인이 필요한 부위는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는 진정한 리프팅이 구현된 피부, 블랙티 코

르셋 듀오라면 가능하다. 문의 080-822-9500 에디터 권유진 

Corset effect 
이제 겉 탄력이 아닌, 속부터 차오르는 볼륨이 만들어내는 탄력이 젊고 건강한 얼굴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되었다. 피부 속 탄력을 

잡는 비법을 찾고 있다면 프레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르셋 탄력 세럼과 오버나이트 마스크가 만난 ‘블랙티 코르셋 듀오’ 케어를 주목할 

것. 피부를 코르셋처럼 쫙 조이고 당기고 촘촘히 메우는 과정에서 진정한 시너지 효과가 구현될 테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코르셋처럼 당기고 조이는 탄력 솔루션 
진정한 안티에이징 케어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겨울

이라는 환경은 피부에 너무나 가혹하기에 이를 적절하게 방어해줄 

묘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급격히 떨어진 온도와 매서운 칼바람

은 물론 건조한 환경과 실내·외의 극명한 온도 차이로 피부는 탄력 

없이 늘어지고 쉽게 건조해지며 안색은 칙칙해지고 피붓결은 날로 

거칠어져간다. 블랙티 컬렉션으로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제안해온 프레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중대한 연구 결

과를 담아 ‘블랙티 에이지 딜레이 퍼밍 세럼’을 만들었다. 첫 번째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랙티 콤플렉스 성분을 담은 것이다. 수천 년 

전부터 차를 즐겨온 동양의 문화 중에서도 몸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곰부차에 주목했고, 블랙티 발효물, 블랙베리 잎 추출물, 리치 시드 

추출물 등 피부 탄력을 강화하는 성분으로 완성한 블랙티 콤플렉스

를 통해 드라마틱한 탄력 효과를 전한다.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세럼을 위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부에 작용하는 허

니 서클 잎 추출물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섬세하고 가벼우면서도 산

뜻하게 마무리되는 플루이드 제형이 피부에 닿는 순간 녹아들듯 부

드럽게 스며든다. 블랙티 에이지-딜레이 퍼밍 세럼을 바른 피부는 

마치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 속부터 쫀쫀하게 조여지고 주름이 매끄

럽게 개선되어 아침이면 한층 어리고 탄력 있게 되살아난다. 안티에

이징의 중요한 척도는 날렵한 얼굴선이 아닌 탄탄한 피부 밀도로 볼

륨이 느껴지는 얼굴이다. 주름처럼 수직적인 라인이 있거나 볼륨이 

사라져 피부가 빛을 반사하지 못하면 피부 톤은 전반적으로 칙칙해 

보이고 노화의 징후가 예전보다 더욱 또렷하게 보인다. 결국 수많

은 노화의 신호 중 탄력과 볼륨, 주름만 케어해도 한결 젊고 아름다

운 얼굴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코르셋 세럼’이라는 

2

3

1 피부를 매끄럽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블랙티 마스크 듀오. 

2 녹차로 만든 곰부차에서 추출한 블랙티 콤플렉스가 블랙티 마스크의 

메인 성분이다. 3 블랙티의 마법과도 같은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해줄 프레쉬 블랙티 컬렉션. 에이지-딜레이 퍼밍 세럼과 

더불어 2가지의 마스크 제품, 트리트먼트 토너, 로션, 크림, 

아이 컨센트레이트 등 7가지의 제품으로 구성되어있다. 

 

S P E C I A L  E V E N T  C O U P O N

<스타일 조선일보>와 프레쉬가 함께하는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가지고 프레쉬 매장을 방문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독자분들에게 블랙티 코르셋 탄력 케어 3종

(블랙티 인퓨전 15ml, 블랙티 코르셋 세럼 7ml, 블랙티 코르셋 마스크 4ml) 체험 키트를 증정합니다.

1

 ❖ 기간 2016년 2월 3일(수) ~14일(일)    ❖ 증정품 블랙티 코르셋 탄력 케어 3종 체험 키트(블랙티 인퓨전 15ml, 블랙티 코르셋 세럼 7ml, 블랙티 코르셋 마스크 4ml)

❖ 증정 매장 신세계백화점 강남점(02-3479-6202)·경기점(031-695-2278)·부산 센텀시티점(051-745-1249),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02-3438-6026)·무역센터점(02-3467-8414),

대구점(053-245-2133), 롯데백화점 본점(02-726-4038)·잠실점(02-2143-1930)·부산점(051-810-4108)·대구점(053-660-3064)

※ 1일 한정 수량 증정, 소진 시 추가 증정 불가. 1인 1회 사용으로, 중복 증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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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닝이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 중이다. 잡티를 개선해 피부 톤을 맑게 가꾸는 전통적인 의미의 화이트닝이 퇴색하고 얼굴 전체의 톤과 결, 

색을 개선해 ‘어린 피부’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화이트닝 공식으로 떠올랐다. 샤넬 역시 발 빠르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담아 화이트닝 그 이상의 화이트닝을 

실현하는 아이템을 선보인다. 젊음의 광채를 선사하는 샤넬의 강력한 화이트닝 솔루션에서 궁극의 해법을 찾아보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youthful Light

노화의 징후를 컨트롤하는 화이트닝 
기존의 화이트닝 테크놀로지만으로는 더 이상 ‘마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균일한 얼굴 톤과 은은하게 빛나는 광채, 결점 없는 완벽한 피부 톤과 매끄

러운 피붓결이 어우러져야 어리고 밝은 피부가 완성되기 때문. 화이트닝으로 어

려지고 싶어 하는 현대 여성들의 강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골몰하던 샤넬 연

구소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화이트닝 공식을 찾아냈다. 과잉 생성된 멜라닌 케

어라는 고전적인 화이트닝 룰을 버리고 색소침착의 또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안

티에이징 케어를 접목한 것. 그 결과 노화가 진행 중인 다양한 피부 징후에 작용

해, 단 28일 안에 젊음의 광채를 되돌려주는 ‘르 블랑 렉스트레 인텐시브 유스 화

이트닝 트리트먼트’를 탄생시켰다. 샤넬 연구소의 새로운 화이트닝 솔루션은 다

크 스폿의 원인이 과도한 멜라닌 합성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에서부

터 시작했다. 스트레스와 외부 유해 환경에 따른 자극 또한 피부에 만성적인 염증

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곧 색소 불균형과 칙칙하고 생기를 잃은 피부로 이어진다

는 것. 화이트 스폿은 오히려 멜라닌 부족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노폐물의 축적

으로 피부 톤이 고유의 광채를 잃어간다는 것 또한 밝혀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화이트닝과 진정 기능을 동시에 갖춘 활성 성분 TXC™, 그리고 비타

민 C 에틸과 로즈 힙 오일을 함유한 완전히 새로운 포뮬러를 개발했는데, 이 고

농축의 화이트닝 활성 성분들은 멜라닌 분해 과정과 세포 노화 과정에서 노화를 

초래하는 모든 요인에 정확하게 작용해 더욱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준다. 거기에 

2년산 진주 추출물은 피부에 탁월한 광채와 투명함을 선사해 피부를 밝게 개선해

주고 뛰어난 보습력으로 촉촉하게 마무리해준다. 28일 동안 매일 저녁 세럼 대신 

사용하면 매끄럽고 탱탱하게 빛나는 투명한 피부로 되돌아갈 수 있다.

24시간 피부 리듬에 반응하는 화이트닝
화이트닝을 저해하는 색소침착은 자외선만 잘 막는다면 해결될까. 정답은 ‘No’. 

색소침착의 결정적 원인은 생물학적 주기에 있다는 사실! 즉 24시간 피부 리듬에 

따라 이뤄지는 피부 본연의 생물학적인 활동에 따라 색소침착이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낮 동안 피부는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다양한 자극에 노출되고, 이는 

그대로 피부 손상으로 이어진다. 밤이 되면 손상 부위가 점차 확산되고, 멜라닌

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 샤넬의 신제품 ‘르 블랑 인텐시브 화이트닝 스팟 트리트

먼트 데이 앤 나이트 듀오’는 이러한 피부 메커니즘에 맞춰 다크 스폿에 대항하는 

스폿 코렉터다. 색소침착 예방을 위한 낮 전용과 교정을 위한 밤 전용으로 나뉘어 

있는데 샤넬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활성 성분 TXC™가 멜라닌의 생성을 조절해, 

이미 생성된 다크 스폿을 교정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스폿의 생성을 예방하고 차

단한다는 점이 새롭다. 낮 전용 코렉터인 ‘인텐시브 스팟 트리트먼트 데이’에 함유

된 제라늄 추출물은 낮 동안의 외부 자극에 의해 생기는 색소침착을 예방하기 위

해 콜라겐의 생성을 지속시키고, 밤 전용 제품에 함유된 알피니아 추출물은 과도

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낮에 받은 피부 스트레스를 풀어주어 다크 스폿을 교

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애플리케이터가 달린 펜 타입 듀오 제품을 사용한 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부가 전반적으로 환해 보인다는 것. 사용 8주 후 다크 스폿의 

색과 크기가 각각 25%, 29% 정도 줄어들었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보고될 정도

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선사한다. 얼굴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컬러, 화이트. “밝

은 빛과 평화로움을 발산하는 여자가 아름답다”라고 한 마드모아젤 샤넬의 말처

럼, 더할수록 밝아지는 듀오 제품으로 최고의 화이트닝 시너지 효과와 행복감을 

동시에 만끽해보도록.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왼쪽부터) 르 블랑 렉스트레 인텐시브 

유스 화이트닝 트리트먼트 20ml 

39만6천원, 르 블랑 인텐시브 화이트닝 

스팟 트리트먼트 데이 앤 나이트 듀오 

7mlX2, 11만6천원 모두 샤넬.
White Bride

신부를 위한 일곱 가지 맞춤 솔루션  
고귀하고 성스러운 결혼식에서 아기처럼 맑고 환하게 빛

나는 신부의 피부는 웨딩 뷰티의 하이라이트다. 그러나 

결혼 준비에 쫓기다 보면 불규칙한 스케줄과 뜻하지 않

은 스트레스로 제대로 된 스킨케어를 하기가 쉽지 않은 

법.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는 화장품으로 결혼식 두 달 전

부터 꾸준히 셀프 케어를 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모든 신부들이 ‘꿈의 웨딩 세트’라 부르는 시슬

리의 예단 세트는 신부의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

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구성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피붓

결을 말갛게 정돈하고 모공을 조여주는 ‘휘또 블랑 라이

트닝 토닝 로션’, 제품 하나로 에센스와 로션의 효과를 동

시에 누릴 수 있는 ‘에뮐씨옹 에꼴로지끄’, 피부 세포의 

수명을 2배 연장시키는 특허 성분 덕에 뷰티 마니아들 사

이에서 궁극의 나이트 트리트먼트 크림으로 통하는 ‘수프

리미아 보므’, 연약하고 섬세한 눈가와 입가에 젊음과 활

력을 되찾아주는 ‘시슬리아 아이 앤 립 콘투어 크림’, 색

소침착과 다크 스폿의 징후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

는 ‘휘또 블랑 인텐시브 화이트닝 세럼’, 미량원소와 비타

민, 안티에이징 활성 성분이 15분 만에 피부 톤을 회복

시키는 ‘블랙 로즈 크림 마스크’, 실키한 텍스처로 신부의 

얼굴에 생기와 영양을 부여하는 ‘블랙 로즈 프리셔스 페

이스 오일’ 등 일곱 가지 제품이 바로 그것으로, 믿고 쓰

는 시슬리의 제품 중에서도 예비 신부에게 적합한 베스

트셀러만 엄선했다. 화이트닝 케어에 치중하다 보면 피

부가 건조해지거나 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식 2주 전부터는 화이트닝 케어와 더불어 피부에 지속적

으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시슬리의 예단 세트

가 화이트닝에만 집중하지 않고 영양, 보습, 안티에이징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으로 고르게 구성된 것도 이런 연

유에서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보다 강력한 셀프 케

어를 원한다면 영양, 라이트닝, 딥 클렌징, 수분 라인 등 

다양한 마스크 제품을 번갈아가며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결혼식 전후 빡빡한 일정으로 스트레스받은 

피부에 특유의 식물성 활성 성분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시슬리의 예단 세트라면 자극 없이 

피부 본연의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를 위한 맞춤 예단 
시슬리는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사용해보고 추천하는 뷰

티 브랜드로도 유명하다. 며느리의 빛나는 피부를 위해 

최상의 제품을 추천해준 시어머니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동일한 시슬리 제품으로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직접 사

용해보고 정말 만족스러웠던 것을 추천하는 기쁨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같은 만족감을 공유하자고 생각하는 마

음 따뜻한 시어머니라면, 이 같은 며느리의 센스 있는 선

택에 몇 배 더 감동받을 것이 분명하다. 마치 밀푀유처럼 

활성 성분을 켜켜이 덮어주는 데일리 안티에이징 케어 

‘시슬리아 에센셜 스킨케어 로션’, 피부 재생을 도와 젊은 

피부로 만들어주는 ‘수프리미아’, 얼굴에 드러나는 모든 

미세 라인을 자연스럽게 메워주는 주름 에센스 ‘시슬리아 

데일리 라인 리듀서’, 나이트 안티에이징 아이 세럼 ‘수프

리미아 아이’ 등 신부를 위한 패키지와는 전혀 다른, 오직 

시어머니만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로 구성해 주는 이나 

받는 이 모두를 만족시킨다. 예단을 위해 50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면 시슬리의 트래블 키트를, 1백만원 이상

은 트래블 키트와 함께 매장 내 마사지 캐빈에서 시슬리 

페이셜 트리트먼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

니,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누워 페이셜 

트리트먼트를 받는 호사를 누려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080-549-0216  에디터 권유진

사랑의 소네트와 축복의 말이 오가는 순백의 이벤트, 웨딩. 

맑고 환하게 빛나는 피부로 결혼식의 헤로인을 꿈꾸는 신부의 수줍은 

바람을 담은 시슬리의 예단 세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정교한 매력을 지닌 

‘지오피직 트루 세컨

드’ 핑크 골드 모델. 

 

S P E C I A L  E V E N T  C O U P O N

<스타일 조선일보>와 시슬리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시슬리 매장을 방문하는 독자분들께 이상적인 피부 밸런스를 찾아주는 ‘시슬리 에뮐씨옹 에꼴로지끄’와 

플로럴 성분이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줄 토닝 로션 ‘로씨옹 또니끄 오 플뢰르’를 체험할 기회를 드립니다.

❖ 증정품 시슬리 에뮐씨옹 에꼴로지끄 체험 샘플 4ml, 시슬리 로씨옹 또니끄 오 쁠뢰르 체험 샘플 30ml    ❖ 기간  2016년 2월 5일(금)~18일(목)

❖ 증정 매장 전국 백화점 시슬리 매장    ❖ 문의 080-549-0216

※ 증정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인 1회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 사정에 따라 샘플링 제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수프리미아 보므 50ml 

80만원, 시슬리아 아이 앤 립 콘투어 크림 15ml 30만원, 

휘또 블랑 인텐시브 화이트닝 세럼 30g 37만원, 

에뮐씨옹 에꼴로지끄 125ml 23만원, 블랙 로즈 프리셔스 

페이스 오일 25ml 25만원, 블랙 로즈 크림 마스크 60ml 

16만5천원, 휘또 블랑 라이트닝 토닝 로션 200ml 

15만5천원 모두 시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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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obsession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라다 인퓨전 디 아이리스 오 데 토일렛 미우치아 프라다의 취향이 반영된 빈티

지한 디자인의 보틀이 매력적이다. 아이리스꽃과 은방울꽃에서 추출한 우아하고 부드러운 플로럴 향 사이로 베

티베르의 우디한 향이 배어나온다. 마치 진한 머스크 향의 비누로 씻고 난 후, 보디에 잔잔하게 남은 파우더리

한 향처럼 말이다. 화려하거나 요란스럽진 않지만 포근함이 느껴지는, 그래서 굳이 성별을 구분하고 싶지 않은 

향수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를 입은 날 뿌리면 그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100ml 16만5천원. 문

의 02-3443-1805

 

조 말론 런던 미모사 앤 카다멈 탄느롱 산맥에서 자생하며 자유로운 보헤미안을 연상케 하는 노란 꽃 미모사를 

메인 노트로 사용한 오리엔탈 향수. 스파이시한 향의 카다멈을 더해 전형적인 플로럴 계열의 향에서 벗어나 남

성적인 느낌에 가깝다. 그렇지만 다마스크 로즈, 파우더리한 헬리오트로프, 부드럽고 따스한 통카 빈, 샌들우

드를 믹스해 관능적인 여성미 또한 지니고 있는 유니섹스 향수다. 특히 포근하고 따스하게 남는 잔향이 너무나

도 매력적이다. 100ml 17만8천원. 문의 02-3440-2750

앳킨슨 24 올드 본드 스트리트 오 드 코롱 영국 왕실 향수로 잘 알려진 앳킨슨은 2백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

는 니치 향수 브랜드다. 브랜드 대표 시그너처 향수인 이 제품의 베이스 노트는 영국의 대표적인 꽃인 터키시 

로즈 압솔뤼 향이다. 로즈 향이 중심인 만큼 여성 향수에 가깝다고 생각하겠지만, 싱글 몰트위스키의 스모키한 

보디감과 블랙티, 시더 향이 혼재된 중성적인 향이다. 첫 향은 톡 쏘듯 거칠지만, 잔향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반

전이 있다. 어디에서도 맡아보지 못한 독보적인 향으로 유니크한 향을 찾는 여성에게 제격이다. 100ml 17만5

천원. 문의 080-800-8809

디올 페브 델리시요즈 이국적이면서도 관능적인 아로마 향으로 시작된다. 무겁고 깊이 있는 향이 섹시한 수트

를 입은 남성을 연상케 한다. 이 향수의 관능적인 느낌 대부분은 통카 빈에서 비롯되는데, 따뜻한 느낌과 스모

키한 향을 지닌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를 더해 이러한 아로마틱 향을 더욱 부각했다. 또 캐러멜과 건초, 프랄린

을 믹스한 달콤한 향을 동시에 지녀 보다 매력적인 향으로 완성됐다. 마지막으로 미묘하게 중독성 있는 파우더

리한 향으로 마무리된다. 125ml 35만2천원. 문의 080-342-9500

세르주 루텐 렌느 드 베르 향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차가운 금속이다. 그만큼 날카롭고 차

갑지만 한편으로는 비누 향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을 풍겨 여성스러우면서도 남성적인 매력을 발휘한다. 첫 

향이 빳빳하게 다린 클린한 화이트 셔츠를 연상케 한다면, 잔향은 포근한 니트를 떠올리게 할 만큼 아주 부드러

운 것이 특징인, 반전의 묘미를 지닌 향수다. 50ml 13만2천원. 문의 02-514-5167

펜할리곤스 쥬니퍼 슬링 1920년대 자유분방한 런던의 분위기와 런던 드라이 진의 풍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

한 아로마틱 계열의 향수. 남자 향수지만 여자들에게 더 인기가 많을 정도로 청량하고 세련된 향이다. 차가운 

메탈과도 같은 톡 쏘는 첫 향을 시작으로,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남자를 대변하듯 블랙페퍼와 카다멈, 부드러운 

가죽 향을 지나 브라운 슈거, 블랙 체리, 앰버 향이 결합된 따뜻한 잔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 무겁지 않

고 유니크한 향을 찾는 여자에게 추천한다. 50ml 22만2천원. 문의 02-555-5152

프레쉬 카나비스 샌탈 오 드 퍼퓸 여성이 남성에게 반하는 그 찰나의 느낌을 향으로 표현했다. 메인 노트는 야

성적이고 도발적인 캐너비스와 파촐리, 로즈로 관능적인 남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마무리 향은 깊고 진한 

초콜릿과 베티베르, 마닐라 머스크가 조화를 이룬다. 코끝을 톡 쏘는 강렬한 향에 중독되어 향수가 도포된 부위

에 자꾸만 코를 대고 맡고 싶어진다. 남성뿐 아니라 모던한 느낌의 우디 오리엔탈 향을 좋아하는 여성들에게도 

추천한다. 30ml 7만2천원. 문의 080-822-9500 에디터 권유진, 이지연

깨끗한 피부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스커트보다는 미니멀한 

화이트 셔츠와 매니시한 수트가 잘 어울리는 그녀에게서는 

바로 이런 향이 풍길 듯하다. 카리스마 있는 남성을 연상케 하는 

차가우면서도 클린한 향, 혹은 텁텁하고 무겁지만 

호기심이 발동하는 중성적인 향.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킨 틴트, 베일을 벗다
나스에서 새로운 메이크업 제품이 나왔다. 이 소식만으로도 수많은 브랜드가 

긴장할 것이다. 오는 2월 선보이는 새로운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은 바로 나스 

벨벳 매트 스킨 틴트 SPF 30/PA+++. 활용도 높은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인 

만큼 주목도가 높다. 이번 신제품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번들거리는 피부 대신 

가볍고 산뜻하고 말끔하게 피부 표현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역시 동시대의 메

이크업 아티스트가 진두지휘하는 브랜드답다.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해보고 가

장 먼저 든 생각은 베이스 메이크업이 어렵다는 것은 단지 선입견일 뿐이라는 

것. 쉽게 슥슥 바르는 것만으로도 보송보송하지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완

성된다. 제품 이름처럼, 말 그대로 스킨 틴트다.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들고 쉽

게 지워지지 않는다. 보송하게 마무리하는 피부 표현을 위해서 두꺼운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얼굴 전체에 바르고 잡티를 가리고 싶은 부

위에는 컨실러를 살짝 더해주면 그뿐이다. 붉은 기를 잡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

고 컬러도 다양해 어떤 피부에나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나스의 메이

크업 아티스트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스킨 틴트의 컬러를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작고 어려 보이는 얼굴을 연출할 수 있다.    

쉽고 가볍게, 말끔한 피부 표현을 완성할 수 있는 신개념 텍스처
그렇다면 이 제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나스의 제품 중 대부분이 화장품 

마니아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극찬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세

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프랑수아 나스의 이름을 단 브랜드인 만큼 완성도

와 정교한 컬러 선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여기에 나스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놀라운 과학적 아이디어다. 단순히 피부 톤을 아름다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화사한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피부 표현을 위

해 벨벳 일루전 콤플렉스를 결합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눈으로 보

자마자 난반사를 일으켜 얼굴이 화사해 보인다는 뜻이다. 넓은 벌판에 크기와 

투명도가 다양한 눈꽃이 모여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반사판을 대어놓은 듯 

반짝이는 것처럼, 투명도가 다른 독특한 구 모양 입자가 모여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피부를 완성한다. 탄력이 뛰어난 벨벳 같은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텍

스처가 편안한 사용감까지 선사한다. 텍스처 자체는 촉촉하지만 마무리감은 

벨벳 느낌으로 파우더리하다. 건조함이나 갈라짐은 전혀 느낄 수 없다. 지저

분한 유분기 없이, 여배우처럼 하루 종일 번들거리지 않는 말끔한 피부를 연출

하고 싶다면 나스의 스킨 틴트가 제격이다. 

이 제품은 굉장히 바쁜 시간에 더욱 요긴하다. 쓱쓱 펴 바르는 간단한 사용법

만으로 완성도 높은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피부 안에서부터 은은하게 피어오

르는 고급스러운 광택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사용하기 쉽고, 피부가 편안하

고, 지속력이 뛰어난 것은 역시 나스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기 때문이다. 

프랑수아 나스는 이 스킨 틴트의 텍스처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 “파운데이션

과 같은 베이스 메이크업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본래 피부처

럼 보이면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스킨 틴트는 매력적인 제품이

죠.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요. 일단 사용해보면 정

교하지만 자연스러운 매력을 느낄 수 있고, 피부 표현이 두껍거나 둔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피

부를 완성할 수 있다면, 급한 약속에도 보송보송하고 산뜻한 얼굴로 품격을 드

러내고 싶다면 나스의 신제품 벨벳 매트 스킨 틴트 SPF 30/PA+++가 좋은 

해결책이 되어줄 것이다. 50ml 6만3천원. 문의 02-6905-3747 에디터 배미진  

 

S P E C I A L  E V E N T  C O U P O N

<스타일 조선일보>와 나스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나스 매장을 방문하는 독자분들께 베이스 메이크업의 새로운 기준,

 ‘나스 벨벳 매트 스킨 틴트 SPF 30/PA+++̓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증정품 나스 벨벳 매트 스킨 틴트 SPF 30/PA+++ 체험 샘플 2ml    ❖ 기간 2016년 2월 16일(화)~21일(일)    

❖ 증정 매장 전국 백화점 나스 매장     ❖ 문의 02-6905-3747 

※ 증정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인 1회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 각 매장별 1백 개 한정 수량

skin Tint 나스(NARS)에서 새로운 베이스 메이크업 아이템을 출시했다. 뷰티 마니아들의 마음을 

흔들고, 보다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을 원하는 여성들이 열광할 만한 소식이다. 

간편하고 산뜻하게 파우더리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스킨 틴트, 우리가 기다리던 

특별한 피부 표현을 위한 매력적인 제품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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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변화는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깨뜨려 

모발을푸석하게 하고, 나날이 극심해지는 미세 먼지는 

두피의 모공을 꽉꽉 메운다. 여기에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 각종 염색과 파마로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분과 영양이 가득한 스페셜 

헤어 트리트먼트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healing 
Hair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듀크레이 아나파즈 샴푸 혈관 확장 기능과 항산화 효과를 갖춘 토코페롤 니코티네이트 성분, 

그리고 세포의 합성은 물론 케라틴 생성을 촉진하는 비타민 복합체 성분이 지친 두피와 가늘어진 모발을 강화해주는 샴

푸. 두피의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나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실리콘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마사지용으로 활용하면 

두피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이다. 200ml 2만5천원. 문의 1899-4802

 

멜비타 젠틀 너리싱 샴푸 건성 모발에 최적화된 샴푸로 오렌지 블러섬 성분이 건조한 모발을 튼튼하게 해주고, 플라워 

허니 성분이 영양을 공급해준다. 합성 계면활성제 대신 코코넛에서 추출한 천연 거품 인자를 사용해 모발이 약한 사람

도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 제품의 99%가 천연 성분, 10%가 유기농 성분으로 프랑스 유기농 인증 기관인 에코서트

의 인증까지 받아 신뢰를 배가시킨다. 200ml 2만원, 500ml 3만4천원. 문의 02-3014-2997

 

모로칸오일 트리트먼트 기존 100ml에서 125ml로 용량을 늘렸지만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이 제품은 오직 한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모로코 남서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아르간 오일을 주원료로 해 손상된 모발의 재생을 돕고 모발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하다. 무알코올 제품으로 풍부한 항산화 물질과 지방산, 비타민, 단백질이 모발에 즉각적으로 영양

을 공급해 탄력을 높이며 빠른 시간 내에 윤기와 활력을 더해준다. 125ml 6만8천원. 문의 1666-5125

록시땅 아로마 스트렝스 스칼프 에센스 씻어내거나 닦아낼 필요가 없는 간편한 두피 케어 제품을 원한다면 이 에센스를 

눈여겨보자. 로즈메리, 사이프러스, 카드(노간주나무), 일랑일랑, 시더 등 다섯 가지 에션셜 오일 성분이 모근부터 영양

을 공급해 손상된 헤어를 더욱 건강하고 탄력 넘치는 모발로 가꾸어준다. 마른 모발에 두피 가까이 도포하고 굵은 나무 

빗을 사용해 가볍게 자극하면 되는데, 무색의 허브 향으로 끈적거리지 않고 쿨링 효과를 내 상쾌한 기분까지 동시에 전

한다. 125ml 4만원. 문의 02-3014-2941

 

아베다 인바티 스칼프 리바이탈라이저 가늘어지는 모발을 위해 아베다에서 제안하는 맞춤 솔루션. 3개월 사용 후 탈모

현상이 33% 감소한 임상 결과 덕에 탈모나 두피 트러블로 고민인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98% 자연 식물 활성

화 성분을 담고 있는데 특히 강황과 인삼, 아유르베딕 허브 추출물이 모낭 주변의 두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젖은 두피

나 마른 두피에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은 물론 헹구어낼 필요가 없는 스프레이 타입으로 사용이 간편한 것 또한 큰 매력이

다. 150ml 7만9천원. 문의 02-3440-2905

 

에쌍시엘 하이드라-센세이션 더 세럼 by 벨포트 에쌍시엘은 뷰티 멀티 스토어 벨포트의 오픈과 함께 국내에 처음 공식 

수입된 프랑스 프리미엄 헤어 케어 브랜드로, 건조 모발, 가는 모발, 두피 등 아홉 가지 헤어 고민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평상시 두피가 민감하고 건조하며 간지럽거나 파마나 염색 시 두피가 가렵고 따가운 이들을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두피 전용 세럼이다. 두피의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은 물론 보호막을 형성해 민감한 두피에 즉각

적으로 보습과 영양을 부여한다. 50ml 6만5천원. 문의 080-508-6631

 

ATS 퍼스티지 리스토리시 마스크 염색이나 파마, 열에 의한 스타일링 등으로 모발이 손상되고 약해졌다면 ATS 퍼스

티지 재생, 영양 라인의 리스토리시 마스크를 모발 전체에 도톰히 발라 관리해볼 것. 참미역, 플랑크톤, 우뭇가사리, 스

피룰리나, 머린 콜라겐 등 다섯 가지 해양 생물 추출 성분이 모발 건강에 탁월한 필수 영양분을 공급하며, 실리콘을 배

제해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코팅이 아닌 모발 한 올 한 올 영양감을 채워 손상된 모발을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했

다. 250ml 3만원. 문의 02-545-2170  에디터 권유진

select Beauty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즈 클리니컬 ‘액티브 세럼’ by 라페르

바 이름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이즈 클리니컬은 의학 전문가, 국제 

과학팀과 오랜 임상 실험을 거쳐 제품을 개발하는 차세대 코즈메슈티

컬 브랜드로 불린다. 할리우드 배우 제시카 알바가 사용한다고 알려진 

이 액티브 세럼은 이러한 실험 과정을 통해 개발한 멀티 항산화 세럼이

다. 주름 개선에 뛰어나 늘어진 모공에 탄력을 주고 모공 수축 효과를 

발휘해 안티에이징 세럼으로 사용하기 좋다. 30ml 17만원. 

바이레도 ‘블랑쉬 핸드크림’ 촉촉한 보습 효과도 물론이지만 ‘블랑쉬’ 향 

때문에 제품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 일상생활에서 향수보다 쉽게 바

이레도의 향을 접할 수 있기 때문. 또 향수와 함께 사용하면 향의 지속

력을 높일 수 있어 블랑쉬 애호가들에게도 인기다. 휴대하기 편한 사

이즈에 고급스러운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물용으로도 좋다. 

30ml 4만5천원. 

네츄라비세 ‘다이아몬드 익스트림’ by 라페르바 바르는 즉시 다이아몬

드처럼 빛나는 광채 피부로 연출해준다 하여 ‘다이아몬드 크림’이란 별

명이 붙었다. 할리우드 스타 비욘세와 마돈나 등이 레드 카펫에 서기 

전, 필수적으로 받는 스파 케어 제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네츄라비세

의 독자적 기술력인 바이오-에너지 성분 ‘아르테미아 살리나’가 피부 

재생을 돕고 독점 해양 성분으로 방어력을 높여 주름을 완화하는 안티

에이징 효과를 갖춘 제품이다. 50ml 46만원. 

비디비치 ‘라끄 엑셀랑스 틴티드’ 프리미엄 색조 화장품 브랜드인 만

큼, 립 마니아들 사이에서 발색은 물론 지속력까지 훌륭하기로 소문이 

났다. 틴트의 지속력과 선명한 립스틱의 색감, 립글로스의 광택까지 

갖춘 스리-인-원 제품으로, 덧바를수록 강한 발색력을 자랑하며 개

인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컬러 표현이 가능하다. 또 사용하기 편리한 

라운드형 팁이라 내용물이 골고루 묻어나 뭉치거나 밀림 없이 고르게 

펴 발린다. 5.5g 3만5천원. 

비디비치 ‘루즈 엑셀랑스 인텐스’ 벨벳처럼 부드럽게 감기는 크리미한 

텍스처가 특징인 루즈 엑셀랑스 인텐스는 입술 온도에 반응하는 컬러 

캡처 시스템으로 깊은 주름 사이사이까지 녹아들어 마치 본연의 입술 

색처럼 보이도록 꼼꼼하게 채워준다. 다마스크 로즈, 이브닝 크림 로

즈, 로즈힙 에센셜 오일을 함유해 입술 위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 즉

각적으로 볼륨 있고 부드럽게 립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3.5g 

3만5천원. 

산타 마리아 노벨라 ‘아쿠아 디 로즈’ 토너 ‘장미수’라는 애칭이 붙을 만

큼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제품. 사용 방법도 다양한데, 아침에 토너

로 사용한 후 스프레이 타입의 공병에 넣어 미스트처럼 활용하거나 저

녁에 입욕제로 활용하면 마치 테라피를 받는 듯한 호사까지 만끽할 수 

있다. 수 세기 동안 내려온 전통 증류 방식으로 만든 이 고귀한 토너는 

피부에 촉촉한 보습감을 전하고 트러블이 생겼거나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킨다. 250ml 3만8천원. 

오리베 ‘시그너처 컨디셔너’ by 라페르바 제니퍼 로페즈와 스칼릿 요한

슨 등 내로라하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헤어 아티스트 오리베(Oribe)가 

만든 헤어 케어 전문 브랜드다. 샴푸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는 오리베는 

라페르바에서 독점 수입하기 전부터 이미 발 빠른 뷰티 유저들 사이에

서 유명한 브랜드였다. 마치 피부에 사용하는 모이스처라이저처럼 겨

울철 건조해진 머릿결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모발의 엉킴은 

물론 정전기를 방지해준다. 200ml 5만2천원.

 

오리베 ‘시그너처 샴푸’ by 라페르바 향수병을 연상시키는 시크한 블

랙 보틀 디자인으로 탄탄한 마니아층을 거느린 제품이다. 텍스처가 쫀

쫀하고 리치한 이 제품은 풍부하고 탄력 넘치는 거품, 고급스러운 향, 

모발에 윤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성분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다. 풍성하고 빛나는 머릿결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250ml 

4만7천원. 

바이레도 ‘블랑쉬 향수’ 남성들이 뽑은 ‘내 여자친구가 뿌렸으면 하는 

향’으로 뽑힌 블랑쉬 향수는 깨끗한 코튼 시트 같은 향기로 알데히드와 

바이올렛, 네롤리, 그리고 우드와 머스크로 이어진다. 순수한 여성이 

연상되지만 의외로 향수 레이어링을 즐기는 남자들이 베이스 향수로 

많이 찾는다고. 일단 한번 향을 맡아보면 얼른 이 향을 소유하고 싶다

는 생각이 들 것이다. 50ml 18만5천원.

알키미아 ‘퀸 오브 이집트 보디 오일’ by 라페르바 톱 모델 장윤주가 바

른다고 해 알려진 ‘알키미아’는 스페인의 연금술을 계승한 아로마테라

피 브랜드다. 고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사용한 신비의 성분

인 ‘몰약’ 베이스에 올레오진 향을 더해 탄생시켰다. 실제로 몰약은 피

부 진정과 재생 효과를 갖춰 노화된 피부에 활기를 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매일 저녁 샤워 후 보디 전체에 바르면 피부가 매끄러워질 뿐 아

니라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50ml 9만5천원. 문

의 080-516-1616 에디터 이지연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와 바이레도, 비디비치 

그리고 뷰티 셀렉트 숍 라페르바를 소개하며, 패션뿐 아니라 

뷰티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SI BEAUTY’에서 뽑은, 까다로운 

뷰티 유저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열 가지 베스트셀러 아이템을 

공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정교한 매력을 지닌 

‘지오피직 트루 세컨

드’ 핑크 골드 모델. 

 

S P E C I A L  E V E N T  C O U P O N

<스타일 조선일보>와 ‘SI BEAUTY’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매장을 방문하는 독자분들께 

신세계인터내셔날 뷰티 브랜드의 대표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증정품 이즈 클리니컬 액티브 세럼 3.5ml + 비디비치 스킨 일루미네이션 5ml + 산타 마리아 노벨라 멜로그라노 향수 2ml + 바이레도 블랑쉬 향수 2ml     ❖ 기간 2016년 2월 5일(금)~15일(월)     

❖ 증정 매장 산타 마리아 노벨라(도산 전문점, 신세계 본점·강남점·영등포점·경기점·부산 센텀시티점) 바이레도(신세계 본점·강남점·부산 센텀시티점) 

라페르바(신세계 강남점, 분더샵 뷰티 청담점, 마이분 뷰티 청담점) 비디비치(신세계 본점·강남점·의정부점·경기점·부산 센텀시티점)    ❖ 문의 080-516-1616

※ 증정품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샘플 재고 상황에 따라 다른 품목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인 1회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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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라 메르 클렌징 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

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꼼꼼한 클렌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제품은 단 

한 번의 클렌징으로 눈 화장을 포함한 메이크업과 모공 속 노폐물까지 말끔하게 

제거해준다. 부드러운 젤 타입이며 양이온화된 물로 제조해 피부의 섬세한 수분

막까지 지켜준다. 200ml 12만원대. 문의 02-3440-2775 _by 에디터 이지연

샤넬 르 블랑 라이트 크리에이터 브라이트닝 메이크업 베이스 SPF 40/PA+++ 

‘복숭아 메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화사함에서 단연 최고의 자리를 지키

고 있는 샤넬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에 새롭게 추가된 핑크 컬러 베이스. 노란 피부

를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일등 공신. 가볍게 바를 때는 비비크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 30ml 7만원. 문의 080-332-2700 _by 에디터 배미진

 

슈에무라 라끄 슈프림 쉬머 핑크 캐럿 신부의 입술을 사랑스럽게 물들이는 예쁜 

코럴 핑크 색상의 핑크 캐럿. 새롭게 개발한 슈 레드 염료를 접목해 촉촉함은 그

대로 유지하고 커버력은 높여, 지속성 높은 비비드 컬러를 연출한다. 또 색상마다 

골드, 실버 등 펄감이 조절돼 입체적인 입술 표현이 가능하다. 5.4ml 3만7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이지연

아쿠아 디 파르마 로사 노빌레 오 드 퍼퓸 장미 부케를 한아름 안은 듯 풍부하게 

퍼지는 신선한 꽃향기를 선사한다. 장미 향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무난하게 쓰

기 좋을 만큼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취로, 베르가모트와 만다린, 페퍼의 톡 쏘는 

듯한 톱 노트로 시작해 이탤리언 로즈, 릴리, 피오니, 바이올렛의 상큼한 플로럴 

향취가 이어지다가 머스크의 부드러움과 조화되어 마무리된다. 50ml 17만5천

원. 문의 02-517-5218 _by 어시스턴트 김수빈

시슬리 에뮐씨옹 에꼴로지끄 에센스 로션 바르는 순간 허브 향기에 취하는 럭셔리

한 텍스처의 로션. 에센스와 로션을 합친 제품으로, 처음 출시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슬리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킬 정도로 퀄리티가 뛰어나다. 

크림을 바르기 전에 사용하면 크림의 촉촉함을 2배 더 높일 수 있다. 125ml 23만

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배미진

프레쉬 라이프 캔들 둘만의 공기를 기분 좋은 향으로 채우고 싶다면 프레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라이프 캔들을 추천한다. 시트러스 플로럴 향으로, 특히 침실에 

두기 좋다. 초를 켜지 않아도 방 안 가득 향이 퍼질 정도로 발향력이 우수하며, 한 

번 피운 향은 그다음 날까지 기분 좋게 지속된다. 215g 8만6천원. 문의 080-

822-9500 _by 에디터 이지연

겔랑 골드 오키드 브라이트닝 세럼 안티에이징 효과를 갖춘 골드 오키드와 탁월한 

브라이트닝 효과를 발휘하는 화이트 오키드를 결합해 탄생시킨 세럼. 마치 실크 

가운을 두른 듯 한결 부드럽게 정돈된 감촉과 로즈, 화이트 머스크가 어우러진 은

은한 향으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사용감이 인상적이다.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매일 

피부 톤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꾸준히 써보고 싶은 제품. 30ml 

66만원대. 문의 080-343-9500 _by 어시스턴트 김수빈

코스메 데코르테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 워터 타입 에센스라고 하지만 고가의 

에센스보다 훨씬 촉촉하고 수분감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제품. 바르자마자 감탄사

가 나올 정도로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다. 침투력 높은 초미립자 리포솜 캡슐이 

즉각적인 효과를 선사하기 때문. 오일 프리, 파라벤 프리라는 점도 마음에 든다. 

170ml 12만5천원.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배미진

랑콤 이드라젠 수분 젤 슬리핑 팩 결혼식을 앞두고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피부 관

리를 원한다면 매일 밤,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해 숙면을 취한 듯 뽀얀 장밋빛 

피부를 선사하는 슬리핑 팩으로 홈 케어를 시작해보자. 프렌치 로즈 추출물을 가

득 함유해 쫀쫀하고 탱글탱글한 투명 젤 텍스처가 돋보이는 이 마스크 팩은 시원

한 쿨링 효과가 있어 자극받은 피부를 보다 편안하게 진정시킨다. 또 피부에 빈

틈없이 수분을 채워주어 거친 피붓결은 물론 얼룩덜룩한 피부 톤까지 개선한다. 

75ml 8만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권유진

끌레드뽀 보떼 로쎄르 디끌라 15호 자고로 신부의 피부에는 건강한 생기와 빛이 

감돌아야 하는 법. 자연스러운 윤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이 하이라이팅 파우더로 

본연의 피부가 반짝이는 듯 연출해볼 것. 밝은 오렌지와 피치, 화이트 컬러의 조

화가 피부에 따스한 혈색을 더해주니 얼굴 전체에 가볍게 쓱 터치해주면 피부에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반짝임을 더할 수 있다. 10g 13만원대. 문의 080-564-

7700 _by 에디터 권유진

입생로랑 루쥬 볼 떼 샤인 웬만한 립밤보다 더 부드럽게 입술에 녹아드는 멜팅 

텍스처가 돋보이는 립스틱. 발림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도 입술이 갈

라지지 않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된다. 또 입술에 톡톡 가볍게 두드리듯 발라도 립

스틱 본연의 선명한 컬러감이 표현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특히 우아한 로즈 핑

크 톤의 49호 컬러는 신부의 안색을 밝고 화사하게 살려줄 것. 4.5g 4만2천원

대. 문의 080-347-0089 _by 에디터 권유진

블리스 패뷸립스 파우토매틱 건조하고 들뜬 각질이 눈에 띄는 입술은 아무리 컬

러가 예쁜 립스틱을 발라도 소용없다. 먼저 슈가 립 스크럽을 입술 위에 얇게 도

포한다. 1~2분이 지나면 전용 디바이스를 이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할 것. 일주일

에 두세 번, 홈 케어만으로도 건조한 겨울철 입술 각질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다. 

15ml 7만5천원. 문의 02-514-5167 _by 에디터 이지연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누구보다 빛날 

신부를 위해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고심해 

준비했다. 예비 신부의 비밀 병기가 되어줄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editor’s iconic Beauty
탄력 있는 페이스 라인을 위한 ‘토탈 V 에센스’
얼굴이 심하게 붓는 사람이라면 지인들에게 이 제품을 한 번쯤 추천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클라란스가 16년간 연구한 끝에 아시아 

여성들의 갸름한 얼굴 라인을 위해 선보인 에센스로, 그 이름만으로

도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고 지금도 그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얼굴 

선을 잡아주는 컨투어링이라는 개념을 시장에 최초로 도입해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제품이기도 하다. 산뜻한 제형으로 다른 스킨

케어 제품과 함께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많은 양을 발라도 밀리

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다. 특히 바르자마자 얼굴에 착 감기

는 상쾌한 느낌의 텍스처는 발라도 발라도 더 바르고 싶을 만큼 흡수

력이 뛰어나다. 두툼하게 느껴지는 이중 턱 라인을 잡아주는 데 가장 

효과가 있어 ‘V라인 에센스’라는 애칭이 붙었지만 얼굴 전체 부기와 

볼살 처짐 같은 리프팅 관리에도 탁월하다. 촉촉한 텍스처가 빠르게 

수분을 공급해 효과적으로 탄력을 개선해준다. 구아라나 추출물과 

제룸벳 진저 추출물, 카키(감) 추출물 등 세 가지 강력한 식물성 추출

물이 핵심 성분이라는 것도 믿음이 가는 부분이다. 매일 사용하는 에

센스로 최상의 효과를 얻고 싶은 여성들이라면 분명 만족할 만한 제

품이다. 50ml 9만4천원. _by 에디터 배미진

2개의 안티에이징 세럼이 한 병에 ‘더블 세럼’
물기가 느껴질 만큼 촉촉하면서 마무리감은 오일막을 씌운 듯 부드

러운 텍스처에 반해 사용하기 시작한 ‛클라란스 더블 세럼’은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좁쌀 여드름을 잠재우고 거친 피붓결을 매끄럽게 되돌

려준 인생의 베스트 뷰티 아이템 중 하나다. 이는 몸에 맞게 잘 재단

한 수트처럼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기본기를 탄탄히 갖춘 

안티에이징 세럼으로, 그 핵심은 바로 더블 세럼만의 혁신적인 하이

드릭+리피딕 시스템이다. 세럼 용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키지가 

2개로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유수분에 각각 함유되어 있

는 고유 성분이 완벽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분과 오일 텍스처

로 분리되어 있다가 펌핑 시 피부 유수분 밸런스와 동일한 황금 비율

로 섞여 나오는 원리다. 실제 손등에 펌핑했을 때 투명한 젤 타입 수

분 텍스처와 황금 컬러의 오일이 하나의 입구에서 동시에 나오는데, 

이를 문지르면 촉촉하게 스며들면서 신기하게도 피부 전체에 오일막

을 씌운 듯 부드럽고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점이 인상적이다. 건조한 

피부 속은 단비가 내리듯 수분으로 촉촉히 채워주고 수분이 메마르

지 않도록 피부 안팎에 부드러운 오일로 보호막을 씌워 말 그대로 ‘황

금 비율’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것. 약 3개월간 꾸준히 사용해본 결

과, 피부 밸런스가 무너져 생겼던 좁쌀 여드름이 사라졌으며 피부가 

찹쌀떡처럼 쫀쫀하고 탄력 있게 변화한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유수분 밸런스를 바로잡아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피부를 선사하는 

더블 세럼. 푸석해진 피부에 촉촉한 봄비가 되어줄 단 하나의 세럼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30ml 12만원. _by 에디터 권유진

한 방울로 맞추는 피부 균형 ‘페이셜 오일’
오일을 바르면 번들거리고 끈적일 거란 편견과 더불어, 한번 사용해

보았던 페이스 오일에 대해 안 좋은 추억이 있어 오일 제품에는 얼씬

도 하지 않았다. 배우의 광나는 피부를 기대하며 바른 오일이 피부

에 닿자마자 일명 ‘개기름’으로 둔갑한 아찔한 순간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 하지만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피부 속 땅김이 그 어

느 크림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속는 셈치고 다시 한 번 페이스 오일

에 눈길을 돌렸다. 대신 이번에는 직접 제품 성분과 효과 등을 꼼꼼

히 따져본 후에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제품이 바로 클라란스

의 ‛블루 오키드 페이스 트리트먼트 오일’이다. 화장품에 사용하는 오

일 중 가장 안전하며, 피부 세포와의 친화력이 높아 모공을 막지 않

는다고 알려진 100% 식물 추출물로 만들었다는 점에 가장 먼저 신

뢰가 갔다. 세안 후 토너로 피부를 가볍게 닦아낸 후 손바닥에 2~3

방울 떨어뜨려 열이 살짝 오를 정도로 비벼준 다음 볼을 중심으로 지

긋이 감싸듯 발라주었는데, 가벼운 텍스처로 별다른 자극 없이 피부

에 빠르게 흡수되었다. 오일이 끈적이지 않고 촉촉하다는 점이 놀라

웠다. 촉촉함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고, 1~2주간 꾸준히 사용

해보니 보습 기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유수분 밸런스까지 되

찾아주었다. 30ml 6만2천원. _by 에디터 이지연 

문의 080-542-9052

클라란스에는 꼭 기억해야 할 스테디셀러가 세 가지 있다.

아시아 여성들의 V라인을 책임지는 토탈 V 에센스와 

스마트한 더블 세럼, 브랜드의 상징이 된 페이셜 트리트먼트

오일까지.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 3인이 체험한, 

아이코닉 3종 세트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정교한 매력을 지닌 

‘지오피직 트루 세컨

드’ 핑크 골드 모델. 

 

S P E C I A L  E V E N T  C O U P O N

<스타일 조선일보>와 클라란스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클라란스 매장을 방문해 고객 정보를 남기는 모든 독자분들께 100% 식물 추출물로 

피부 균형을 완성하는 페이스 오일과 보디 피부에 보습과 탄력을 부여하는 토닉 보디 오일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 증정품 클라란스 페이스 오일 2ml & 토닉 보디 오일 10ml 체험 샘플    ❖ 기간  2016년 2월 3일(수)~14일(일)

❖ 증정 매장 클라란스 신세계백화점 본점·강남점, 현대백화점 본점·무역센터점·판교점, 롯데백화점 본점·잠실점    ❖ 문의 080-542-9052

※ 증정품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인 1회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 쿠폰의 이미지는 증정품이 아닌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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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부 화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미리 꼼꼼하게 

피부 컨디션을 다져놓아야 한다. 최상의 웨딩 

메이크업을 위한 프레쉬의 데일리 케어 라인.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슈가 로제 립 

트리트먼트 4.3g 3만6천원, 슈가 립 트리트먼트 

어드밴스드 테라피 4.3g 4만원대, 블랙티 에이지-

딜레이 크림 50ml 15만5천원, 블랙티 퍼밍 

오버나이트 마스크 100ml 13만8천원, 소이 페이스 

클렌저 150ml 5만7천원, 로즈 페이스 마스크 100ml 

8만6천원 모두 프레쉬 총 51만2천원대. 

사랑스럽게 빛나는 신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동안 피부다. 블랙 다이아몬드 

트러플 추출물과 독자적인 리프팅 테크놀로지로 얼굴선을 살려주는 에스티 로더의 

리-뉴트리브 세트.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다이아몬드 

스컬프팅/리휘니싱 듀얼 인퓨전 25ml 52만원대, 리-뉴트리브 울트라 래디언스 리퀴드 

메이크업 SPF 15/PA+++ 30ml 13만원대,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다이아몬드 

트랜스포머티브 에너지 크림 50ml 52만원대,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다이아몬드 

트랜스포머티브 에너지 아이 크림 15ml 36만원대 모두 에스티 로더 총 1백53만원대.

신부에게 순백의 피부는 웨딩드레스만큼 필수적인 요소다. 밝은 안색을 원한다면 

SK-II의 광채 케어 라인을 눈여겨볼 것.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셀루미네이션 마스크 인 

로션 100ml 10만원대, 오라엑티베이터 CC크림 30g 8만원대, 페이셜 트리트먼트 피테라 

에센스 230ml 21만원대, 셀루미네이션 딥 서지 EX 50g 15만원대, 1분 살롱 파운데이션 

9만원대, 셀루미네이션 오라 에센스 30ml 17만원대 모두 SK-II 총 80만원대. 

에스테틱 케어 이후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결혼 전, 양가 어머님과 함께 에스테닉 숍을 찾았다면, 끌레드뽀 보떼의 

래디언스 트리오로 홈 케어하며 결혼식 전날까지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자.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라 크렘므 50ml 1백만원대, 르 쎄럼 40ml 35만8천원, 

크렘므 꽁뜨르 드 이으 15ml 15만원대 모두 끌레드뽀 보떼 총 1백50만8천원대.

잡티 하나 없이 자체 발광하는 광채 피부를 원한다면, 피부의 색소침착과 다크 스폿까지 케어해주는 샤넬의 화이트닝 라인을 기억해 둘 것.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르 블랑 인텐시브 화이트닝 스팟 트리트먼트 데이 앤 나이트 듀오 2X7ml 11만6천원, 르 블랑 렉스트레 인텐시브 

유스 화이트닝 트리트먼트 20ml 39만6천원, 화이트닝 세럼 더블 액션 TXC 30ml 16만5천원 모두 샤넬 총 67만7천원.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이지연 

끌레드뽀 보떼 080-564-7700 

라 메르 02-3440-2775 

랑콤 080-022-3332 

샤넬 080-332-2700 

시슬리 080-549-0216 

에스티 로더 02-3440-2772 

프레쉬 080-822-9500 

SK-II 080-023-3333

흐르는 베일 아래로 드러나는 뭉툭한 신부의 얼굴선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 얼굴 윤곽을 살리고 목과 얼굴의 라인이 리프팅되도록 돕는 

라 메르 주름 윤곽 세트.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크렘 드 라 메르 30ml 38만5천원, 트리트먼트 로션 150ml 18만원대, 

아이 컨센트레이트 15ml 24만5천원, 제네상스 세럼 30ml 77만원대 모두 라 메르 총 1백58만원대.

가벼운 제형을 벗어나 진중한 케어를 하기 원하는 50~60대 여성은 물론 30대 예비 신부들에게 제안한다. 안색을 환하게 밝히고 나이의 흔적을 지우는 

시슬리의 화이트닝 데이 & 나이트 케어 라인.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휘또 블랑 라이트닝 토닝 로션 200ml 15만5천원, 블랙 로즈 프리셔스 페이스 오일 

25ml 25만원대, 블랙 로즈 크림 마스크 60ml 16만5천원, 시슬리아 아이 앤 립 콘투어 크림 15ml 20만원대, 에뮐씨옹 에꼴로지끄 125ml 23만원대, 

수프리미아 보므 50ml 80만원대, 휘또 블랑 인텐시브 화이트닝 세럼 30g 37만원대 모두 시슬리 총 2백17만원대.

결혼식 날은 양가 친지, 지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날인 만큼 양가 부모님들 또한 피부에 공을 들이기 마련. 

랑콤 압솔뤼 안티에이징 라인은 농축된 장미 오일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피부에 생기를 더해줄 것이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니피끄 세컨드 스킨 마스크 

16mlX6pcs 11만9천원, 압솔뤼 수블라임 골든 글로우 

메이크업 베이스(리미티드 에디션) 30ml 9만8천원, 

압솔뤼 프레셔스 오일 30ml 24만원대, 압솔뤼 프레셔스 셀 

로즈 실키 크림 50ml 37만원대 모두 랑콤 총 82만7천원대. 

special gift for Brides 뷰티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웨딩 세트’가  인기 있는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대로 상대방의 취향과 필요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안목을 내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  데일리 케어 라인에서부터  화이트닝 라인, 광채 라인, 안티에이징 라인 까지 양가 어머니와 예비 신부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8개 브랜드의 여덟 가지 다양한 구성을 모았다. 이 중 당신이 가장 열망하는 것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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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곳에 대해 향수병을 앓는다.” 카슨 매컬러스라는 미국 소설가는 

여행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바다와 섬을 유달리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몰디브(Maldives)

를 설렘의 대상으로 꼽는 이들이 꽤 많을 것이다.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는 이 섬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들도, 그리고 물론 이미 경험해봤던 이들도 품게 되는 노스탤지어다. 실제로 

여름휴가철이면 세계 곳곳의 섬을 훑고 다니는 것을 취미로 삼는 유럽의 섬 마니아들도 이제

껏 지구촌에서 겪어본 최상의 지상 낙원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가보고 싶은 이상향으로 몰

디브를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 스리랑카 남서부의 인도양에 자리 잡은 몰디브는 1천1백90

여 개의 작은 산호섬으로 이뤄져 있다. 푸른빛이나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석호, 새하얀 백사

장,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바닷물 등 그 매력이 무궁무진한데, ‘섬 하나에 리조트 하나’라는 

흔치 않은 휴식 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하지만 몰디브는 유럽에서든 아시아에서

든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추지 않고서

는 이 섬 특유의 사랑스러운 고적함에 푹 빠지기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둘만의 오

붓한 시간이 느릿느릿 가기를 원하는 연인들, 특히 신혼여행을 떠나는 커플에게 열렬한 지

지를 받는 게 아닐까. 가장 까다롭다는 예비 부부들에게도 ‘0순위 로망’으로 손꼽히는 신혼여

행지 몰디브. 웨딩 컨설팅업체를 꾸리는 한 자매 경영인도 고객들의 소중한 허니문을 장식

할 최적의 후보지로 몰디브를 선택했다. 제인마치 정재옥 대표, 정재인 이사는 지난해 초 몰

디브에 문을 연 클럽메드 피놀루 빌라(Club Med Finolhu Villas)에 다녀온 후  ‘세상과 분

리된 꿈 같았다’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들이 경험 풍부한 웨딩 플

래너로서 자신 있게 추천한다는 클럽메드 피놀루 빌라의 매력은 무엇일까.

궁극의 럭셔리 휴양과 자연의 만남, 웨딩 전문가가 다녀온 클럽메드 피놀루 빌라 
이제 겨우 돌을 맞이한 피놀루 빌라는 고요하고 평온하기 그지없는 몰디브의 특색과 클럽메

드 고유의 장점을 접목한 리조트다. 몰디브 말레국제공항에서 스피드보트로 40여 분 거리에 

위치한 프라이빗 아일랜드 가스피놀루(Gasfinolhu) 섬에 자리하는데, 섬 전체를 리조트 고

객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은 외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여유로운 럭

셔리 휴양을 만끽할 수 있다. 이처럼 ‘럭셔리 허니문’을 원하는 성인 커플만을 위한 조용하고 

세련된 공간과 함께 여정에 따른 온갖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해준다는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premium all-inclusive)’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항공권부터 시작해 공항

과 리조트 간 교통편, 안락한 객실은 물론이고 음식, 음료, 각종 스포츠와 오락 활동까지 하

나의 패키지 요금에 포함돼 한 번의 예약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챙길 게 

많은 웨딩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웨딩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만큼 로맨틱하지 않잖아

요. 자잘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올인원’식 서비스는 그런 점에서 아주 편리하지요. 게다

가 피놀루 빌라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럭셔리 리조트라는 장점 때문에 더 매력적이죠.”  제인

마치 정 대표와 정 이사의 설명이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 30개의 오버워터 빌라와 하얀 모래 

해변 위 22개의 비치 빌라로 구성된 피놀루 빌라는 모든 빌라가 전용 테라스와 수영장을 갖

춘 럭셔리 풀빌라 양식의 리조트다. 또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 리

조트이기도 하다. 몰디브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건축 기술을 활용한 것

은 물론이고, 3천8백54개의 태양광 패널이 리조트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철저한 친환경 

기준 아래 설계됐다. 빌라 내에 설치된 MP3 도킹 스테이션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칵테일을 

즐기노라면 ‘에코 시크 파라다이스’라는 표현을 내세우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오로지 새소리

와 자연의 소리만 들릴 뿐인 조용한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낸 것은 오랜만에, 

아니 세상에 태어나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돌아와서도 늘 얘기해요. 마치 

꿈만 같은, 외부와 분리된 세계였다고요.”

철저한 맞춤형 서비스와 커플들의 오감을 사로잡는 셰프의 손맛
이렇듯 개개인이 ‘호젓함’을 듬뿍 누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데는 피놀루 빌라의 섬세한 맞

춤형 서비스가 큰 몫을 담당한다. 그것도 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진다. 예컨대 이렇다. 

고객들은 피놀루 빌라 전용 스피드보트를 타고 리조트에 도착한 뒤 별도의 리셉션 체크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빌라로 이동한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위해 대기하고 객실로 이

동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 예약된 개인 빌라로 곧바로 이동하면 그곳에서 각 빌라를 전담

하는 빌라 호스트(버틀러)가 환영 인사와 함께 체크인과 짐 정리를 돕는다. 고객의 스케줄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빌라에서 여

유로운 오전을 즐기며 아침 식사를 희망할 경우, 조식 룸서비스가 고객이 지정한 시간에 맞

춰 도착한다. ‘인기 만점’인 애프터눈 티 서비스 역시 하루 1회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빌라에

서 즐길 수 있다. 룸 클리닝 또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되기 때문에 늦잠을 자거나 편

하게 낮잠을 즐기며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끊임없이 ‘리필’되는 빌라 내 

미니 바의 냉음료와 컨시어지에서 무료로 렌탈 가능한 아이패드 서비스, 인빌라(in-villa) 

신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낭만과 편리함이 아무리 넘쳐나도 식도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피놀루 빌

라에서는 미식을 거리낌없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라

는 수식어에 걸맞게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과 무제한 음료, 주류를 즐길 수 

있는 오픈 바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모투(MOTU) 레스토랑과 풀 바는 ‘공

간’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밤하늘의 별을 연상시키는 수백 개의 둥근 조명으로 장식된 데

다, 바닥의 일부가 유리로 돼 있어 발밑으로 지나다니는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을 구경할 수 

있는 모투 레스토랑은 바로 앞에 바다와 해변이 펼쳐져 해 질 무렵이면 석양을 감상하면서 

식사를 즐길 수도 있다. 전담 셰프진이 오감을 만족시키는 유럽과 아시아 일품요리를 개발해 

1일 3식을 코스식으로 선보인다. 파도가 넘실대는 듯한 지붕 디자인이 특색인 풀 바에서는 

생생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하루 종일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음료가 기다

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후 6시부터는 잔으로 제공되는 샴페인을 홀짝거릴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보다 특별한 추억을 갈구한다면 프라이빗 디너* 서비스(이하 * 추가 요

금 발생)를 염두에 둘 만하다. 

무궁무진한 해양 스포츠의 천국, 지루할 틈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둘만의 시간’을 누리는 자유도 하루 이틀 지나면 지루해진다고 말하는 커

플은 항상 존재한다. 피놀루 빌라에서는 그런 이들을 위한 해결책이 있다. 바로 클럽메드가 

자랑하는 ‘액티비티’다. 더구나 몰디브는 “몰디브의 진정한 가치는 바닷속에서 찾아야 한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션 파라다이스’가 아닌가. 특히 피놀루 빌라가 위치한 가스피놀루 섬

은 몰디브 내에서도 빼어나게 아름다운 석호가 있어 풍부한 해양 생태계와 각종 해양 스포츠

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므로 클럽메드를 선택한다면 각양각색의 열대어

와 진귀한 해양 생물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스노클링과 스쿠버다이빙*,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투명한 바다 위에서 즐기는 제트스키*와 수상스키*, 아쿠아 피트니스 등 이색 스포

츠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특히 스쿠버다이빙은 초급부터 전문가 레벨까

지 수준별 강습을 진행한다. 피놀루 빌라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빌라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클럽메드 카니 프리미엄 리조트의 각종 액티비티까지 함께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피놀루 빌라 이용객들은 투명 카약, 세일링, 비치 발리볼, 패러세일링* 등 카니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다채로운 액티비티에 참여하고, 스포츠 전문 G.O(Gentle Organizer, 리조트 상

주 직원)에게 안전하게 무료 레슨까지 받을 수 있어 보다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실제

로도 정씨 자매는 이 혜택의 고마움을 강조했다. “사실 누구나 몰디브에 대한 환상을 갖고는 

있지만 허니문으로 다녀온 커플 중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지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

놀루 빌라에 묵으면 좀 더 활발하고 열정 가득한 카니 리조트의 활동도 겸할 수 있는 서비스 

덕분에 그럴 겨를이 없어요. 낮에는 피놀루 빌라에서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면 저

녁에는 드레스 코드에 맞춰 입고 카니 리조트에 가서 파티 등 신나는 나이트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것을 추천하고 싶네요.” 

이 밖에도 피놀루 빌라에는 실내외를 아우르는 이색 프로그램이 넘쳐난다. 쿠킹 클래스(주 3

회)와 댄스 강습(주 3회), 그리고 리조트 밖에서 즐길 수 있는 외부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블루라군 같은 명승지를 탐방하는 항공 관광과 잠수함 해저 탐험, 프라이빗 크루즈, 

랍스터 오찬을 제공하는 투어 등 그야말로 다채롭다. 또 몰디브가 지닌 자연의 매력을 십분 

살린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

로는 ‘별빛 아래 영화 상영’과 ‘레스토랑에서 상어에게 먹이 주기’를 꼽을 수 

있다. 모투 레스토랑에서 체험 가능한 ‘상어 먹이 주기’는 점심시간에 한해 

상어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짜릿한 기회다. 맑고 투명한 바닷속을 

헤엄치는 상어를 구경하고 직접 먹이도 줄 수 있는 이색 체험이다. 먹이를 줄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고 별도의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잡

는 것이 좋다. 어둠의 장막이 드리우면 고즈넉한 해변에 마련된 푹신한 소파

나 바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별빛 상영관’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실제로 

피놀루 빌라 고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보석처럼 

쏟아지는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병풍 삼아 바에서 갓 튀겨낸 팝콘과 함께 칵테일을 

홀짝이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야간 해변은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영화관으로 기

억되면서 오래도록 향수를 자아내지 않을까. 에디터 고성연 

일생을 가슴에 새겨둘 특별한 허니문을 꿈꾸는 연인이나 예비 부부를 

위한 여행지로 많은 이들이 몰디브를 ‘영순위’로 꼽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환상의 섬 몰디브. 하나의 섬에 하나의 리조트가 

자리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드문 환경을 갖춘 이 매혹의 섬에서 

지난해 초 문을 연 클럽메드 피놀루 빌라가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남다른 안목을 갖춘 웨딩 전문가들이 

직접 다녀와 추천하는 피놀루 빌라의 매력을 살펴본다.

heaVenly Paradise

피놀루 빌라의 특별한 허니문 패키지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는 왕복 항공권, 공항 픽

업 서비스, 객실 등 출발 전 준비 사항부터 전 일정 제공하는 

뷔페 요리와 코스 요리, 스낵 서비스, 오픈 바에서 무제한으

로 제공하는 각종 음료·주류, 그리고 60여 가지의 스포츠 강

습·액티비티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클럽메

드 피놀루 빌라에서는 2016년 5월 이후부터  몰디브로 떠나

는 두 가지 허니문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무료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허니문 패키지’ 이용 시 인빌라(in-

villa) 웰컴 서프라이즈로 데커레이션과 와인, 클럽메드 커플 

티셔츠를 선물로 증정하며, 추가 혜택으로는 스페셜티 레스토

랑 예약 우선권과 피놀루 빌라에서의 추억을 담은 사진 한 장

을 제공한다. 커플당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익스클루시브 허

니문 패키지’는 인빌라 웰컴 서프라이즈로 룸 데커레이션과 샴

페인, 클럽메드 커플 티셔츠를 선물로 제공하고, 추가 혜택으

로는 스페셜티 레스토랑 예약 우선권, 피놀루 빌라에서의 추

억을 담은 사진 한 장, 인빌라 로맨틱 디너, 그리고 커플 스파 트리트먼트를 제공한다. 두 패키지 모두 객실 상

황에 따라 얼리 체크인과 체크아웃 연장이 가능하다. 문의 02-3452-0123, www.clubmed.co.kr

5

1 눈부시게 하얀 모래사장과 투명한 바다를 품은 평온한 섬 몰디브의 

떠오르는 명소인 클럽메드 피놀루 빌라.  2~5 풀빌라 양식의 피놀루 

빌라는 모든 빌라가 전용 테라스와 수영장을 갖춘 데다, 태양광을 활

용하는 친환경 럭셔리 리조트다. 현대적인 분위기에 자연을 닮은 초

록색과 파란색,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오렌지색을 테마 색상으로 사

용한 객실 디자인은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6, 9 언제든 무제한으

로 제공하는 음료와 칵테일, 맥주, 샴페인 등 각종 주류를 접할 수 있

는 풀 바(pool bar). 7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 스포

츠와 풍부한 해양 생태계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피놀루 빌라

가 위치한 가스피놀루 섬은 빼어나게 아름다운 석호로 유명하다. 8 밤

하늘을 배경으로 해변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별빛 상영관’은 오래도록 

향수를 남겨줄 이색 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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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어떤 양극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인도는 다문화적이고 다중심적인 콜라주다. 

다양성의 바다다. 인도라는 바다는 시시각각 형형색색으로 변한다. 그 격랑의 너울 아래 

수천 년의 시간이 축적된 ‘문화’라는 심해수가 흐른다. _<여행의 사고> 中에서

인도를 가리켜 종종 ‘천의 얼굴’을 지닌 나라라고 부른다. 비록 빈곤 같은 문제도 안고 있기는 

하지만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로 ‘심해수’에 비유될 정도로 문화적 깊이가 깊은 데다 다양

한 인종, 종교, 언어 등이 공존하는 만큼 워낙 다면적인 매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 

나라에는 매혹적인 도시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사진작가나 영상 전문가들의 애정도가 

몹시 높은 곳이 있다. 문화 예술의 심장부로 일컬어지는 서북부 라자스탄 주의 타르 사막에 

자리 잡은 조드푸르다. 구시가지로 가면 ‘인디고 블루’로 벽을 칠한 가옥이 많아 온 마을이 파

도가 넘실대는 듯도 하고, 푸르스름한 이불을 덮은 듯 보이기도 하는지라 ‘블루 시티’라는 별

칭으로 불린다. 왜 ‘파랑’일까? 시바 신의 상징이자 브라만 계급을 나타나는 색이라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히고 벌레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다. 어쨌거

나 사막 속 푸른 신기루 같은 이 도시는 압도적인 영상미를 뽐내는 영화 <더 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과 <다크나이트 라이즈> 촬영지였고, 토종 영화로는 공유, 임수정 주연의 <김종

욱 찾기>에 등장해 많은 이들의 눈을 황홀하게 했다.  또 인도를 80번 넘게 여행했다는 세계

적인 포토 저널리스트 스티브 매커리가 무척이나 아낀다는 도시이기도 하다. 

조드푸르가 자긍심을 품고 있는 볼거리가 두 군데 있는데, 125m 높이의 언덕에 서 있는 메

헤랑가르 요새, 그리고 이 나라에서 건축된 마지막 궁전이라는 우마이드 바완 팰리스다. 이 

명소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마하라자(인도에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뜻하는 단어)다. 라자

스탄 주는 마하라자들이 여전히 세를 떨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 조드푸르

의 마하라자 가문이 대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던 시기에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메헤랑가르를 대체하는 왕족의 보금자리로 아르데코 스타일로 새로 지은 성이 우마이드 바

완이기 때문이다. 현 마하라자(The Maharaja Gaj Singh II)는 건물 일부를 호텔로 쓰고 

있는 우마이드 바완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메헤랑가르 요새의 카리스마 넘치

는 관리인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왕실 위스키’로 통하는 브랜드 로얄 살루트(Royal 

Salute)가 ‘왕의 스포츠’라 불리는 폴로 경기를 후원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지로 공들여 물색

해낸 곳답다.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로얄 살루트가 개최한 ‘브리티시 폴로 

데이(British Polo Day India)’. 2박 3일의 일정을 예술과 문화 요소로 수놓은 이 행사는 단

순한 폴로 대회가 아니라 ‘체험 경제’의 우아한 정수가 느껴지는 작은 축제였다. 

Day 1_ Day 사막의 푸른 신기루, 금빛 위스키 향으로 물들다
첫째 날은 녹음 속에 붉은빛이 도드라지는 근사한 정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우마이드 

바완 궁전의 아름다운 테라스에서 시작됐다. 다양한 연산의 몰트 원액을 선보이는 ‘후각 스

튜디오’. 프랑스 출신의 명성 높은 조향사이자 로얄 살루트의 크리에이티브 어드바이저로 활

약하고 있는 바르나베 피용(Barnabé Fillion)이 주도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브랜드에 새로

Day 2_ Day 정통성이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와 스포츠의 만남 
둘째 날 낮. 행사의 꽃인 폴로 경기가 조드푸르 폴로 & 승마학교에서 열렸다. 로얄 살루트는 

수천 년 역사를 지닌 왕실 스포츠인 폴로와는 찰떡궁합을 뽐내는 브랜드다. 1953년 영국 여

왕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위해 제조한 위스키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여왕의 위스

키’라고도 불리는 만큼 로얄 살루트와 폴로는 ‘정통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셈이다. 둘이 

엮어내는 시너지가 남다른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2009년부터 로얄 살루트가 인도, 아

르헨티나, 호주, 영국, 중국, 한국(제주) 등 15개 나라에서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스포츠 마

케팅은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폴로라는 종목 자체도 동서양의 역사를 모두 담

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폴로는 흔히 서양 스포츠로 알려져 있지만 그 유래는 수 세기 

전 페르시아와 중국에서 찾을 수 있으며, 19세기에야 영국에서 현대적으로 부활한 종목이기 

때문이다. 조드푸르는 역사적으로 폴로가 강한 도시다. 1889년 인도에 처음 폴로가 정착했

을 때부터 인기가 높았는데, 현 마하라자인 자이 싱 2세도 자신의 스포츠 재단을 통해 2000

년에 폴로 그라운드를 새로 만들었을 정도로 열렬한 폴로 지지자다. 이날 브리티시 폴로 데

이에는 조드푸르 폴로 팀과 자이푸르 문도타 포트 & 팰리스 팀이 로얄 살루트 트로피를 놓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조드푸르의 땅에서 솟아나는 기운이 작용한 것일까. 막판 반

격도 제법 거셌지만 결국 조드푸르 팀이 승리를 챙겼다. 

Day 2_ Night 조드푸르의 자부심 메헤랑가르 요새에서 펼쳐진 향연  
조드푸르의 마하라자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자스탄은 이 지

역을 지배했던 전사 집단인 ‘라지푸트들의 땅’이라는 뜻. 한때 인도 전역을 통일했던 막강한 

무굴제국조차 라자스탄만큼은 무력으로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라지푸트족 때문이었다고 하

니 그 용맹함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 밤을 몽환적으로 수놓은 메헤랑가르 요새는 라지푸

트족의 본부였던 만큼, 조드푸르인들의 긍지와도 같은 곳이다.  유럽을 성(城)의 역사로 풀

어낼 수 있다지만 ‘요새’의 나라인 인도 역시 만만치 않다. ‘인도 3대 성’으로 불리는 메헤랑가

르는 산스크리트어로 ‘태양의 성’이라는 뜻이다. 절벽 위에 늠름하게 솟은 이 위용 넘치는 요

새에서 구시가지를 내려다볼 때 눈에 들어오는 광경이야말로 조드푸르가 ‘블루 시티’라고 불

리게 된 이유를 설명해준다. 푸르스름한 야경을 배경 삼아 적색 사암에 둘러싸인 메헤랑가

르 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인도의 풍요로운 문화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산책로’였다. 

‘색(色)의 나라’답게 형형색색의 전통 의상을 입은 장병과 무희들이 때로는 엄숙하고, 때로는 

현란한 몸짓으로 환영을 보내는가 하면, 미소를 가득 머금은 여인들이 발코니에서 탐스러운 

붉은 꽃잎을 떨어뜨리며 ‘꽃비’를 내려주었다. 이곳을 찾은 다국적 손님들을 배려한 마하라

자의 긍지 어린 ‘선물’이었다. 다양한 인도 요리가 나온 마지막 만찬이 열린 옥상에는 꽤 매서

운 바람이 불었지만 여흥에 취한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위스키를 홀짝이며 늦은 밤의 

향연을 즐겼다.  ‘여행이 무엇이든 그것은 꿈꾸고 기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있다. 

‘천의 얼굴’이 지닌 단 몇 조각의 편린일지라도 조드푸르의 ‘낮과 밤’은 분명 그런 기회로 가슴

에 남을 것 같다.  에디터 고성연(인도 조드푸르 현지 취재)

운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로얄 살루트의 전문 마스터 블렌딩 팀과 함께 준비했다고. “위스키

를 마실 때 여러분이 느끼는 95%의 맛은 후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코를 막으면 미각 경험이 

얼마나 급격히 줄어드는지 알 수 있지요.” 다섯 종류의 원액에서 풍기는 스모키 향, 말린 꽃, 

서양배 등의 다채로운 향을 음미하며 위스키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게스트들에게 그는 이렇

게 설명했다. 식물학과 본초학을 공부했다는 피용은 향을 만들고 느낄 수 있는 참신한 방법

을 연구하거나 새로운 영역에서 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런 

기조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시간’의 숭고한 가치를 토대로 혁신을 추구하는 브랜드인 로얄 살

루트와의 섬세한 작업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고. “위스키 블렌딩은 아주 풍부하고 복잡한 

예술이에요. 모든 캐스크에서 각각 다른 풍미와 향이 드러나잖아요. 특히 로얄 살루트처럼 

최소 21년산 원액을 쓰는, 장인 정신이 깃든 프리미엄 위스키는 정말로 특별하죠.” 피용과 

로얄 살루트의 만남은 머지않아 흥미로운 결실을 탄생시킬 듯하다. 그는 로얄 살루트의 마

스터 블렌딩 팀과 자연, 철학, 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실험적인 블렌딩 기술을 창의적으로 결

합한 ‘야심작’을 개발하고 있다고도 귀띔했다. 그에게 후각의 희열을 주는 인도 여행이기에 

특별히 뭔가 신선한 영감을 얻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날 밤 우마이드 바완 궁전에서 

열린 독특한 만찬에서 얻을 수 있었다. 영국이 낳은 휴머니스트 E. M 포스터의 소설 <인도

로 가는 길(A Passage to India)>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찬드라포르의 새들(The Birds of 

Chandrapore)’을 주제로 한 밤의 향연이었다.

Day 1_ Night ‘인도로 가는 길’, 밤을 예술로 수놓다
찬드라포르는 <인도로 가는 길>에 나오는 가상의 인도 도시 이름이다. 로얄 살루트의 첫날 

밤 만찬은 바로 영국의 식민 통치 시절 이 도시에 사는 영국인과 인도인의 불가피한 갈등을 

휴머니스트의 시선으로 다루며 반성과 화해의 제스처를 담은 소설 마지막 장을 모티브로 삼

았다. 로얄 살루트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인 바딤 그리고리안(Vadim Grigorian)이 기획에 

참여했다는 이 만찬은 동서양의 음식을 한데 버무린 요리는 물론이고 밤을 빛낸 공연 역시 

‘문화적 조화’를 추구한다는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창조됐다. 일단 디

너가 준비된 홀 가운데 놓인 화강암 테이블은 <인도로 가는 길>에 나온 마라바 동굴을 표현

한 것이며, 메뉴조차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힌두어 등 여러 언어의 시를 담아놓은 아름다운 

소책자에 담겨 나왔다.  현대 시인 압하이 티와리, 미니어처 화가 마하비르 스와미 같은 인

도의 저명한 아티스트와 장인이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답게 ‘오라’가 남달랐다. 디너는 바르

나베 피용이 <인도로 가는 길>에 헌사하는 칵테일과 함께 시작됐고, 그리스, 페르시안, 영

국, 그리고 힌두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네 가지 코스 요리가 서빙됐다. 마지막은 인도 전통 

무용인 카타크(Kathak)의 독보적 존재인 마니샤 굴야니가 장식했다. “사실 저는 인도를 아

마 15번은 넘게 왔을 거예요. 샌들우드, 재스민, 월하향 등 다채로운 향의 천국이라 조향사

에게는 꿈의 장소죠. 그런데 이번 체험은 정말로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이라는 점에서 색달

랐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피용의 말처럼, 이날 밤의 파티는 그야말

로 다문화의 매력이 묘하게 응집된 예술 작품이라 할 만했다. 

blue-hued Inspirations
아무리 경계가 허물어지는 글로벌 시대라도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또 그렇기에 ‘융화’의 광경을 보고 느끼는 일은 꽤 짜릿하다.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 로얄 살루트는 

문화 예술과 스포츠를 융화를 위한 노력의 창구로 삼았다. ‘블루 시티’로 불리는 인도의 아름다운 도시 

조드푸르(Jodhpur)에서 열린 동서양의 문화적 융합을 시도한 프라이빗 행사 ‘브리티시 폴로 데이’의 현장.

2박 3일의 여정 속에 펼쳐진 순도 높은 문화 콘텐츠는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방불케 했다.

1 문화 예술 마케팅의 정점을 보여준 로얄 살루트의 행사가 열린 인도의 도시 조드푸르. 절벽 위에 솟은 메헤랑가르 요새에서 바라보면 마을 전체가 파란 물결처럼 느껴져 ‘블루 시티’라는 별칭으

로도 불린다. 2, 4 영국 소설가 E. M 포스터의  <인도로 가는 길>에서 영감을 받아 예술적인 향연으로 엮어낸 만찬. 조드푸르 왕(마하라자)의 사유 거주지이자 호텔인 우마이드 바완 궁전에서 열

렸다. 3, 5, 10 ‘인도 3대 성’으로 꼽히는 메헤랑가르 요새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적 색채에 흠뻑 빠질 만한 각종 공연과 만찬, 패션쇼, 즉석 옥션 등이 열렸다. 6, 9 로얄 살루트 위스키와 각종 다국

적 요리, 시 낭송과 공연이 어우러진 만찬에는 조드푸르의 마하라자 자이 싱 2세(가운데)를 비롯해 수보드 굽타 같은 인도의 유명 아티스트가 참석했다. 7 다양한 연산의 위스키를 체험해 볼 수 있

는 ‘후각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도 흥미를 선사했다. 8, 11 조드푸르 승마학교에서 열린 ‘브리티시 폴로 데이’.  조드푸르 폴로 팀과 자이푸르 문도타 포트 & 팰리스 팀이 대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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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파니아, 이탈리아의 심장

아직 한국에서 이탈리아의 캄파니아 지역은 언뜻 이름만 들어서는 다소 생소한 곳이다. 이

탈리아 남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캄파니아(Campania) 주는 인구 약 8백80만 명으로, 이탈

리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주도는 나폴리다. 나폴리 바로 옆에 위치한 세계

적인 럭셔리 관광지인 카프리 섬을 떠올리면 캄파니아의 대략적인 느낌을 가늠할 수 있다. 

아말피 해안, 베수비오 산 등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데, 이와 더불어 타의 추종을 불허

하는 봉제 기술과 가죽 염색, 완성품 제작까지, ‘Made in Napoli’의 명성으로도 널리 알려

져 있다. 지난해 10월 개최한 ‘나폴리 세계를 만나다-Naples Meets the World’ 이벤트는 

나폴리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캄파니아 지역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중소기업 진흥 프로젝트

인 ‘A Fashion Journey to Southern Italy’의 일환으로, 세계 패션의 리더인 이탈리아 브

랜드의 가치를 알리는 성대한 이벤트였다. 전 세계에서 방문한 바이어들이 참석해 캄파니아 

지역과 그 중심에 있는 나폴리 브랜드의 가치를 다시금 탐험하는 기회였던 것. 

나폴리, 최고급 봉제 기술의 요람

이번 이벤트에서 앰배서더로 참여한 브랜드는 아미나 루비나치(Amina Rubinacci), 바르

바(Barba), 체사레 아톨리니(Cesare Attolini), 피나모레(Finamore), 이사이아(Isaia), 

키톤(Kiton), 마리넬라(Marinella), 포르톨라노(Portolano), 루소 디 카산드리노(Russo 

di Casandrino), 트라몬타노 나폴리(Tramontano Napoli)다. 나폴리 패션 산업의 리더

로 인정받는 10개 업체가 이 박람회의 앰배서더로 활동하며 바이어들과 프레스를 맞은 것. 

오보(Ovo) 성에서 개최한 프레젠테이션에는 남녀 의류는 물론 패션 액세서리, 가방, 슈즈 

제작업체까지 60개 업체가 참여해 자신들의 컬렉션을 소개했는데, 다채로운 나폴리의 패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소개한 

것은 나폴리의 봉제 기술. 옷을 만드는 것이 생활의 일부분이자 가장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

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 나폴리의 의류 산업은 캄파니아 지역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강렬

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키톤으로 대표되는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나폴리 브랜드가 남성복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 잠재력에 비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이러한 세심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서는 나폴리의 상징인 오보 성 안에 판매 

연계를 위한 바이어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직접 공장을 방문할 기회까지 제공해 나폴

리 패션 산업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슈즈와 가죽 가방 분야에서도 

나폴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최고급 남성용 맞춤 드레스 슈즈와 

오랜 역사를 지닌 가죽 브랜드 역시 두각을 나타냈다. 각 브랜드 탐방을 넘어 나폴리의 아름

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기에, 브랜드와 캄파니아 지역 정서의 

유대감을 훨씬 더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해를 거듭하며 더욱 발전하고 있는 ‘Naples 

Meets the World’ 이벤트 참여 업체와 더 자세한 정보는 naplesmeetstheworld.ice.it 

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문의 02-779-0811 에디터 배미진(나폴리 현지 취재)

Naples meets the World 
놀라운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유산을 지닌 나폴리. 오래도록 완벽한 테일러링으로 최고급 남성복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배출한 이 아름다운 고장의 

가치를 알리는 이벤트가 지난 연말 나폴리 현지에서 열렸다. <스타일 조선일보>가 캄파니아(Campania)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폴리로 떠났다. 

1 바다를 끼고 요트 선착장이 늘어서 있는 나폴리의 풍경. 나폴리는 

캄파니아 주의 주도이자 이탈리아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지다. 

2 유서 깊은 오보 성에서 개최한 패션 브랜드들의 프레젠테이션. 

6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전 세계에서 1백50여 명의 바이어와 프

레스가 참석했다. 3 이벤트 첫날 이번 이벤트의 앰배서더 업체들의 

대표가 모여 나폴리의 가치를 대변하는 오페라 극장에서 환영회를 

열었다. 4 전 세계 최정상 인사들의 타이로 유명한 마리넬라의 대

표 마우리지오 마리넬라. 나폴리 브랜드의 자부심을 가득 품고 있

다. 5 마리넬라의 타이는 모두 핸드메이드로 제작된다. 6 ‘Naples 

Meets the World’ 이벤트는 나폴리 패션 브랜드의 가치와 캄파니

아 지역의 자연,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2

1

3

4

5

6

201602  style chosun * 65

 사
진

 헬
스

조
선

 D
B
 

누구나 가슴속에 환상 하나쯤은 갖고 있다. 결혼식에 대한 환상은 깨진 지 

오래지만, 나에게도 아직 남은 환상이 있었다. 수평선까지 기다랗게 누워 있

는 길. 끝도 없는 그 길을 고독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결코 서두르지 않고 하

루 종일 묵묵히 걷고 나면, 남루한 숙소에 도착해 몸을 누이는 것. 오늘도 몸

을 누일 수 있다는 데 감사하면서 잠이 드는 것. 이것은 내가 ‘산티아고 순례

자의 길’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적 이미지다. 언젠가는 나도 저런 구도자가 

되어보리라 생각했다. 만약 산티아고를 걷게 된다면 쉰이 되었을 때일 거라

고 어렴풋이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2014년 가을, 나

를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에 데려다놓았다. 꿈이 이렇게나 빨리 이뤄질 줄 몰

랐다. 오랫동안 신발장 안에 놓아두었던 등산화를 꺼내고, 배낭도 챙기고, 

카메라 상태도 살폈다. 헬스조선 비타투어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걷기’ 프

로그램에 동행하기 위해서였다. 먹고, 입는 데 필요한 짐을 모두 메고 걷지 

않아도 되고,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 호텔에서 편히 잠자고, 길을 안내해

줄 가이드가 동행한다니! 커질 대로 커진 여행의 설렘은 오버차지(수하물 기

준을 초과하는 것)될 듯했다.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걷는 길
도보 일정은 스페인 북서부의 갈리시아 지방, 사리아에서 시작했다. 산티아

고 순례길 중 ‘프랑스길’은 프랑스 작은 마을 생장 피에 드 포르에서 출발해 피

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있는 대성당

에 이르는 길이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111.5km 떨어진 사리아는 

나와 같은 ‘단기’ 순례객의 단골 출발지다. 안개가 자욱한 사리아는 중세 마을

처럼 고풍스러웠고, 순례길에 대한 환상처럼 근사했다. 산티아고 순례길 위

에서는 ‘노란 화살표’가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지도가 없더라도, 노란 

화살표만 잘 찾아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 친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문

에, 담벼락에, 표지석에 노란 화살표를 새겨 넣었다. 길치인 나도 눈만 크게 

뜨면 되었다. 기능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미적으로도 노란 화살표는 훌륭했

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 어떤 것은 타일이었고, 어떤 것은 페인트였고, 어떤 

것은 부조였다. 화살표 위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쓰인 응원 메시지가 담겨 있

었다. 에스파냐어도 있었고, 영어도 있었고, 중국어도 있었다. 길을 걷다 지

치면 노란 화살표를 보고, 다리에 힘 한번 주면 됐다. 

단단한 그림자를 쫓아서
첫날에는 22.4km를 걸었는데, 이튿날에는 포르토마린에서 팔라스 데 레이

까지 무려 25km를 걸어야 했다. 짙은 안개가 걷히자 끝도 없는 평원이 드러

났다. 싱그러운 이슬을 머금은 채 반짝이는 초록의 땅으로 힘차게 발을 내딛

고 싶었지만, 여독이 풀리지 않은 발은 늪을 걷는 듯 더뎠다. 잠시 바르에 들

러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들이켠 뒤에야 조금 나아졌다. 시간이 갈수록 볕은 따

갑게 내리쬐었고, 숲을 벗어난 도로 가에는 그늘 한 조각 없었다. 등과 목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물 한 병과 소형 카메라만 든 가방이 10kg은 되는 듯

했다. 목적지까지 가려면 멀었는데, 압박감이 몰려와 어느 순간부터 바닥만 

보고 걸었다. 바닥에서는 지친 그림자가 걷고 있었다. 순례길은 서쪽을 향해 

난 길이어서 모든 순례자는 해를 등지고 걷게 된다. 아침이면 전날 피로만큼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앞에서 걸어가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그림자는 점

점 작아지다 뒤로 물러난다. 보기 싫어도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걸어야 한다.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그림자는 애처로웠다. 할 수만 있다

면 힘껏 끌어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찰나, 그림자 하나가 걸어왔다.

“부엔 카미노(Buen Camino)!”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나를 지나쳐가며 파란 눈

동자의 순례자가 인사를 건넸다. ‘부엔 카미노’는 ‘순례 잘하세요’ 혹은 ‘당신에

게 행운이 있기를’ 정도의 의미인, 산티아고 순례자에게 건네는 인사말이다. 

스페인의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순례자는 자신의 머리 위로 한 뼘쯤 솟은 커

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는 한 달 일정으로 걷고 있다고 했다. 그가 행운

을 빌어주어서인지 몰라도, 이후 걷는 데 익숙해졌다. 몸에 자동으로 프로그

래밍된 듯 발이 저절로 걷고 또 걸었다. 피곤하기보다는 상쾌했다. 몸을 쓸수

록 마음은 조용해졌다. 감정이 찰랑찰랑 밀려왔다가도 이내 가라앉았다. 낮

에 녹초가 되도록 걷는 것의 좋은 점은 또 있었다.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잠

이 드는 마법이다. 내일 해야 할 일 생각에, 낮에 했던 실수를 반추하느라 뒤

척이던 서울에서의 밤과 달랐다. 이곳에서는 걷고,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아

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내일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매일매일 산티아고로 걷는 길
걷기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달은 마지막 날 일어났다. 전날 일정

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신발 뒤축을 구겨 신은 게 화근이었

다. 신발 목이 돌돌 말려 아킬레스건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처음에는 불편

한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걷기 힘들어 발을 절뚝거리게 됐다. 속상했

다. 오늘이 산티아고 대성당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인데, 이대로 망쳐버리는 

건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왜 섣불리 도전한다

고 손을 들었을까. 왜 다른 사람은 내게 그런 충고를 하지 않았을까. 후회와 

원망이 밀려왔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야속할 만큼 평온했다. 하얗게 빛

나는 유칼립투스나무에 기대앉으니 하늘이 더 잘 보였다. 뒤따르던 일행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는 능숙하게 신발을 손봐준 뒤 퉁퉁 부

은 발목에 손수건을 감아주었다. 한결 편안했다. 천천히 걸어 산티아고 대성

당에 도착했다. 앞서 도착한 순례자들의 환희로 가득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

텔라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의 산티아고 순례 여행은 그렇게 마침표

를 찍었다. 걷는 데 서툴렀고,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찾을 마음의 여유도 없

었다. 하지만 신기하게 산티아고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꼭 

다시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순례 여행 중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 “발에 물집

도 잡히고, 몸도 무겁고, 지금 당장은 목적지까지 걷느라 길이 좋은지, 어떤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 한 달이 지났을 때 문득 산티아

고가 생각날 거예요”라고. 여행이 끝난 지금,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마다 내 앞에는 산티아고 길이 펼쳐진다. 글 강미숙(헬스조선 기자)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걷기’에 참여하려면? 
헬스조선 비타투어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걷기’는 2013년부터 운

영해온 인기 프로그램으로, 200km와 130km로 나눠 각각 진행

한다. 하루 평균 20km씩, 200km는 10일, 130km는 6일간 걷

는다. 4성급 호텔에 머물며 짐은 숙소에 두고 다니기 때문에 가벼

운 배낭 하나만 메고 걷기에 집중할 수 있다. 주말 등산을 즐기는 정

도의 체력이라면 무난히 소화할 수 있다. 올 4월부터 순례자 공용

숙소인 알베르게에서 불편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200km는 순례길이 시작되는 ‘생장 피에 드 포르’에서 출발해 ‘치유

의 생 루르드’ 를 방문하는 등 순례의 의미를 더했다.  

일정 130km 4월 16~26일(9박 11일), 200km 

4월 16일~5월 1일(14박 16일)  참가비 130km 4백45만원, 

200km 5백95만원(유료할증료, 가이드 경비 포함) 

문의 1544-1984, www.vitatour.co.kr(헬스조선 비타투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은 예수의 열두 제자 중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별들의 들판)로 걸어가는 길이다. 

일생에 한 번쯤 걸어보고 싶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마다 20만 명의 

사람이 전 세계에서 찾는다. 환상 속 그 길을 

5일에 걸쳐 맛본 여기자의 첫 체험기. 

1

1  우리가 알고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사실 하나가 아니다. 여러 루트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이 프랑스 생장부터 시작하는 ‘프랑스길’이다. 2 사리아에서 포르토마린까지 걷는 길에는 가을을 

알리는 노란 해바라기가 지천이었다. 3 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이 된 ‘철의 십자가’는 해발 1,505m 높이에 우뚝 서 있다. 수많은 순례객이 그 앞에 조약돌이나 상징물을 얹으며 신의 가호를 빈

다. 4 마을 성당이나 바르에 비치된 도장을 크레덴시알(순례자 여권)에 찍은 뒤 순례자사무소에 제출하면 순례 완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5 순례자의 상징인 조가비. 전설에 따르면 거대

한 조가비가 야고보 성인의 유해를 가지고 추격당하던 제자들의 피신을 도왔다고 한다.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가다

2

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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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혹은 한국 공식 웹사이트(tiffany.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7-9488

불가리 비.제로원 컬렉션 불가리는 브랜드의 아이코

닉한 컬렉션인 ‘비.제로원’을 새롭게 재해석한 신제품 라

인을 출시한다. 불가리의 B와 영원을 상징하는 01을 결

합한 이름의 비.제로원 컬렉션은 아이코닉한 요소인 나

선형 패턴에 핑크, 화이트, 그리고 옐로 골드의 조합으

로 독특하고 대담한 느낌을 더했다. 3가지 스타일의 뱅

글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를 더한 핑크와 화이트 골드 

버전의 아이템, 3가지 소재를 사용한 펜던트로 구성된

다. 문의 02-2056-0171

오메가 글로브마스터 오메가는 기계식 시계의 인증 

방식인 메타스 인증을 거친 최초의 타임피스 ‘글로브마

스터’를 출시한다. 이 모델은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최초의 제품으로, 정확성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

는 1952년 컨스텔레이션 모델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

은 아이코닉한 파이-팬 다이얼과 플루티드 베젤을 적용

했다. 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털을 통해 오메가 코-

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0/8901 무브먼

트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449-5917

몽블랑 몽블랑 M 몽블랑은 우아한 디자인과 기능성

이 돋보이는 필기구 ‘몽블랑 M’을 선보인다. 디자이

너 마크 뉴슨과 협업해 제작한 몽블랑 M은 그의 

특색인 부드럽게 흐르는 순수한 유

기적 형태의 바이오모피즘과 몽블

랑의 아이콘인 화이트 스타 엠블

럼을 포함한 전통적인 디자인 요

소가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캡과 배럴에 자석을 사용했으며, 

‘MONTBLANC’을 새긴 루테늄 도

금의 앞부분이 무게 균형을 잡아주어 

그립감이 편안하다. 또 몽블랑 역사상 최

초로 제도와 드로잉용 파인라이너 펜을 함께 

선보인다. 문의 02-2118-6053

스와치 텐더 프레젠트 스와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사랑을 상징하는 스페셜 워치 ‘텐더 프레젠트’

를 선보인다. 다이얼 내부가 보이는 스켈레톤 디자인

의 시계로, 내부 엘리먼트는 핑크, 골드, 그리고 레

드 하트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랩 뒷면에는 ‘Handle 

with Care’라는 문구를 새겨 연인을 향한 사랑의 마

음을 담아냈다. 특별하게 하트 패턴의 패키지에 담아 

판매하며, 전국 스와치 주요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6-9401

타사키 라벨로 타사키는 다가오는 웨딩 시즌을 맞

아 부드러운 곡선의 꽃잎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의 ‘라

벨로’를 제안한다. 이탈리아어로 큰 꽃잎을 뜻하는 라

벨로는 유려하고 여성스러운 라인이 돋보이며 이상

적인 밸런스로 제작한 곡선의 폭과 두께가 편안한 착

용감을 선사한다. 타사키만의 특허 기술로 탄생한 사

쿠라 골드 컬러와 플래티넘 2가지 버전으로 출시한

다. 문의 02-3461-5558

그라프 하트 셰이프 그라프는 밸런타인데이를 기

념해 사랑의 상징인 하트 셰이프를 완벽하게 재현한 

주얼리를 제안한다. 프랑스 고문헌 <로망 드 라 프아

르>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영감을 받아 하트 모티브로 

제작했으며, 웅장한 폭포를 닮은 네크리스, 섬세한 

레이스의 펜던트, 솔리테어 링 등 다이아몬드, 루비, 

그리고 사파이어를 사용한 다채로운 주얼리를 선보

인다. 문의 02-2256-6810

티파니 빅토리아 컬렉션 티파니는 별을 모티브로 

재탄생시킨 ‘빅토리아 컬렉션’을 선보인다. 1998년

에 첫선을 보인 티파니 빅토리아는 1889년 파리만

국박람회에서 공개한 다이아몬드 코르사주에서 얻은 

영감으로 탄생했다. 티파니의 디자인 디렉터인 프란

체스카 엠피티어트로프가 새롭게 해석한 뉴 빅토리

아는 밤하늘의 영롱한 빛을 발산하는 별을 형상화한 

주얼리로, 라운드와 페어 셰이프 다이아몬드를 플래

티넘에 정교하게 세팅했다. 이번 컬렉션은 티파니 매

jeweL

showroom

픈하는 것을 기념하는 2016년 크루즈 컬렉션을 선보인

다. 이 컬렉션은 냉소적인 우아함이 담긴 런던 풍경에서 

영향을 받아 탄생시킨 울 크레이프, 실크 조젯 소재, 태

슬이 달린 스트랩 벨트와 함께 케이프, 파자마, 드레싱 

가운을 포함해 이스트 런던의 감성을 담은 쇼츠와 레지

멘탈 스트라이프, 퍼 헤드 가드, 그리고 켄징턴 가든과 

빅토리아 파크에 만개한 꽃을 표현한 특별한 컬러의 프

린트 룩이 담겨 있다. 문의 02-3467-8326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삼성 Gear S2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리미티드 에디션 콜롬보는 삼성

전자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삼성 Gear S2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콜롬보의 감

성과 삼성전자의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아이템으로, 삼

성 Gear S2 스마트 워치의 스트랩에 최상급 악어가죽

을 사용해 제작했다. 블랙, 레드, 그린 컬러는 싱글 스

트랩으로, 그레이 컬러는 더블 스트랩으로 출시하며, 오

직 2백50점만 리미티드로 선보이니 서두를 것. 이번 에

디션은 콜롬보의 밀라노 플래그십 스토어와 국제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스토어 tessabit.com과 farfetch.com

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의 070-7130-9200

구찌 실비 구찌는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요소를 담은 새

로운 잇 백 ‘실비’를 선보인다. 백 상단에는 구찌의 상징

인 모직 소재 웹 스트라이프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위

에는 독특한 체인 장식이 달려 있다. 부드러운 요소와 구

조적인 셰이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이 특징. 숄더 스

트랩은 웹 스트라이프를 적용한 그로그랭 버전과 깔끔한 

플레인 가죽 스트랩 2가지로 구성되며, 개인의 취향에 

맞게 연출 가능하다. 그린, 레드, 화이트, 블랙, 블루 등 

5가지 컬러로 출시된다. 문의 1577-1921

랄프 로렌 RL 시그너처 백 랄프 로렌은 2016년 S/

S 시즌을 맞이해 ‘RL 시그너처 백’을 선보인다. 레트로 

클래식 느낌을 풍기는 RL 시그너처 백은 새롭게 디자인

한 RL 로고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 모노컬러, 버건디, 

골드 등 컬러 선택의 폭이 넓으며, 다양한 소재와 크기, 

LIFestyLe

클럽메드 해피 모멘트 캠페인 클럽메드는 행

복한 여행의 순간을 공유하는 ‘해피 모멘트 캠페

인’을 공개한다. 클럽메드를 방문한 고객들이 행

복했던 휴가를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진 

업로드가 가능한 온라인 갤러리를 열어 캠페인 기

간 동안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베스트 포토를 선

정해 숙박권을 제공하는 포토 콘테스트 이벤트와 

클럽메드 리조트 중 방문하고 싶은 곳의 사진을 

본인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벤트에 참여

한 인원이 일정 수에 이를 때마다 추첨을 통해 푸

짐한 선물을 제공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02-3452-0123

랜드로버 코리아 디스커버리 랜드로버 코리아

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지난해 역대 최고 판

매 실적을 달성하며 베스트셀링 카의 인기를 입증

했다고 밝혔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뛰어난 전

천후 주행 성능과 실용성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

를 발휘하는 프리미엄 SUV로, 현재까지 연평균 

50%가량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2015년 누

적 판매 2천2백26대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약 

55%의 성장을 이루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서울 강남 전시장을 포함

해 전국 랜드로버 전시장에서 시승·구입할 수 있

다. 문의 080-898-8800

클럽메드

랜드로버 코리아

라페르바 페인트캔 라페르바는 빠르고 쉽게 네일을 

연출할 수 있는 네일 스프레이 ‘페인트캔’을 선보인다. 

스타일 아이콘 알렉사 청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페

인트캔은 세심한 작업 없이 손쉽게 네일 케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베이스 코트를 바른 후 페인트캔을 흔들어 손

톱에 분사하고 20초 후에 씻어내면 완벽한 네일이 완성

된다. 실버와 핑크 2가지 컬러로 구성되며, 라페르바에

서 독점 판매한다. 문의 02-3479-1688

프레쉬 코코아 바디 엑스폴리언트 프레쉬는 피부를 

매끄럽게 가꿔주는 코코아 빈을 사용한 신제품 ‘코코아 

바디 엑스폴리언트’를 출시한다. 초콜릿의 달콤한 향과 

벨벳처럼 부드러운 텍스처를 담아낸 보디 스크럽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카카오 껍질 가루, 영양을 공급하는 카

카오 시드 버터, 피부 보호 효과에 탁월한 플라보노이드

를 함유한 카카오 추출물이 들어 있어 피부를 부드럽게 

케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80-822-9500

샤넬 블루 드 샤넬 쉐이브 인 스타일 샤넬은 남성들

을 위한 셰이빙 제품 듀오 ‘블루 드 샤넬 쉐이브 인 스타

일’을 선보인다. 완벽한 면도를 도와주는 두 제품은 세련

된 패키지와 아로마-우디 계열의 강렬한 향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중 ‘블루 드 샤넬 쉐이빙 크림’은 반투

명 텍스처로 거품이 수염을 가리지 않아 좀 더 세밀한 셰

이빙이 가능하며, ‘블루 드 샤넬 하이드레이팅 애프터 쉐

이브 젤’은 물처럼 촉촉한 텍스처가 피부에 즉각적으로 

스며들어 자극을 가라앉히고 부드럽고 상쾌한 느낌을 선

사한다. 문의 080-332-2700

코스메 데코르테 피토튠 턴 퍼펙션 코스메 데코르

테는 피붓결을 케어해주는 결 에센스 ‘피토튠 턴 퍼펙션’

을 선보인다. 풍부한 영양이 담긴 부식토 추출물과 허브 

콤플렉스가 유수분 불균형을 해소해 피부 밸런스를 되찾

아주는 피토튠 라인의 에센스다. 수분 부족을 보완하고 

번들거림을 완화해 눈에 띄는 모공과 거칠어진 피붓결을 

매끄럽게 가꾸어주어 완벽한 피부 표현을 돕는다. 코스

메 데코르테 백화점 매장과 백화점 온라인 몰에서 구입 

가능하다. 문의 080-568-3111

존 바바토스 블루 존 바바토스는 아티산의 

후속작인 향수 ‘블루’를 선보인다. 따뜻한 햇볕

이 내리쬐는 해변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휴식을 표현

해 지중해의 감성을 더한 향수로, 투명한 푸른 보틀

에 남색 끈으로 엮은 디테일이 돋보인다. 바닷바람을 

닮은 시원한 향으로, 베르가모트와 바질, 비터 오렌

지의 상쾌한 향취로 시작해 아이리스, 클라리 세이지 

향이 이어진 후 파촐리, 시더우드 향으로 마무리된

다. 주요 백화점 매장과 BTY 갤러리, 드러그 스토어

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3443-1805

시슬리 휘또 립 트위스트 시슬리는 2014년에 출

시해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트위스트 타입 펜슬 립 제

품 ‘휘또 립 트위스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휘또 립 트

위스트는 레디 투 틴트를 콘셉트로 한 제품으로, 깎

을 필요가 없어 쉽고 편하게 바를 수 있으며, 휘또스

쿠알렌과 코미포라 레진 추출물을 함유해 입술 보호

와 탄력 효과를 선사한다. 상큼한 오렌지 컬러와 매

혹적인 핑크 컬러 등 6가지의 새로운 셰이드로 구성

했다. 문의 080-549-0216

클라란스 클라란스 맨 베스트셀러 듀오 클라란

스는 클라란스 맨의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구성된 남

성 선물 세트, ‘클라란스 맨 베스트셀러 듀오’

를 선보인다.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산

뜻한 워터 타입의 토너 ‘애프터 쉐이브 에너자

이저’와 수분 로션 ‘수퍼 모이스처 젤’로 구성되

며, 2가지 여행용 제품을 추가로 증정한다. 기

존 판매가에서 40% 이상 할인된 가격대로 출시

되며, 2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 백화점 클라란스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80-542-9052

나스 스킨 틴트 나스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

을 위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스킨 틴트’를 출시

한다. 나스의 철학과 기술력으로 탄생시킨 벨벳 

일루전 콤플렉스 테크놀로지로 벨벳처럼 부드러

운 터치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은은하게 

빛나는 광택과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이 돋보이며 

로즈 프루트 추출 성분과 비타민 성분을 함유해 

모공을 케어하고 영양을 공급한다. 개개인의 피부 

컬러에 맞게 바를 수 있도록 총 9가지 셰이드로 구

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6905-3747Fa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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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패션 커플 워치 페어 아워

패션은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

이를 맞이해 커플 워치 페어를 개

최한다. 스와치 그룹의 시계 부티크인 아워

패션에서 개최하는 이번 페어에서는 론진, 

라도, 티쏘, 미도, 해밀턴, 캘빈 클라인, 스

와치의 인기 커플 시계를 만나볼 수 있다. 2

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

간 내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에 따라 시계 

보관함, 무료 폴리싱 카드 등 특별한 사은품과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02-551-1982

루이 비통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전시 개최 루이 비통은 프랑스 파리의 미술관 그

랑 팔레에서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 루

이 비통> 전시를 선보인다. 패션 전시의 대가로 알

려진 큐레이터 올리비에 사이야르가 기획한 이번 전

시는 루이 비통 메종이 현재까지 이어온 역사와 더

불어 루이 비통을 만들어나간 이들의 발자취를 되돌

아본다. 전시는 9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브랜

드를 대표하는 앤티크 트렁크부터 파리의상장식박물

관 팔레 갈리에라 소장품 컬렉션까지 다채롭게 만나

볼 수 있다. 2월 21일까지 무료입장으로 개최된다. 

문의 02-3432-1854

쌤소나이트 레드 뉴몬트 쌤소나이트 레드는 비즈

니스 캐주얼 라인의 백팩 ‘뉴몬트’를 출시한다. 감각

적인 가방을 선보이는 쌤소나이트 레드의 신제품인 

뉴몬트는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으로 은은한 광택이 

돋보이는 가죽 소재를 사용했으며, 블랙과 그레이 2

가지 컬러로 출시된다. 특히 2016 S/S 시즌 광고 모

델로 발탁된 배우 김우빈과 함께 TV 광고, 화보 등을 

통해 뉴몬트만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매력을 발산

할 예정이다. 문의 02-3288-3770

막스마라 2016 크루즈 컬렉션 막스마라는 런던

의 뉴 본드 스트리트에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

beau
ty디자인으로 출시된다. 탈착할 수 있는 스트랩이 포함

되어 있어 크로스 백과 클러치 백 2가지로 연출 가능

하다. 문의 02-545-8200

미우미우 밸런타인 컬렉션 미우미우는 밸런타인

데이를 맞아 특별한 캡슐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 컬

렉션의 핵심 모티브인 체리는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무드를 풍기며, 비비드한 그린 컬러의 크리스털 잎사

귀를 함께 매치해 더욱 발랄한 느낌을 선사한다. 마

드라스 레더 제품에 ‘MiuMiu Loves’ 로고와 하트 모

티브의 주얼리를 장식한 것이 특징. 팔라디움 메탈 

프레임의 지갑과 카드 홀더, 키 체인과 백 참 등 다채

로운 아이템으로 구성된다. 문의 02-3218-5331

버버리 럭색 버버리는 런던에서 열린 2016년 펑션

리갈리아 컬렉션에서 선보인 액세서리 ‘럭색’을 소개

한다. 럭색은 20세기 초 버버리 밀리터리 아카이브

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가볍고 편리한 휴대성과 

풍부한 수납공간을 갖춘 기능성이 돋보이는 아이템

이다. 앞 포켓 중앙에 골드 컬러의 글자를 새길 수 있

는 모노그래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블랙과 레드 컬러

의 스몰 사이즈와 블랙 컬러의 라지 사이즈로 구성된

다. 이번 시즌 캔버스 그린, 네이비, 버건디 레드 컬

러의 미디엄 사이즈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국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burberry.com)에서 구입 가

능하다. 문의 02-3485-6536

델보 일루젼 프레쎄 백 델보는 고급스러운 컬

러 대비가 돋보이는 ‘일루젼 프레쎄 백’을 소개한다. 

2016년 S/S 남성 컬렉션은 피망(Piment), 랑(Lin), 

느와(Noir) 등 새로운 컬러를 사용해 대담한 컬러 콤

비네이션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일루젼 프레쎄 

백은 느와 컬러의 보디에 아이보리 컬러의 볼드한 라

인을 트리밍해 우아하면서도 품격 있는 매력을 선사

한다. 또 박스 카프와 악어가죽처럼 상반되는 소재의 

텍스처를 사용해 델보만의 고급스러움이 돋보인다. 

문의 02-3449-5916

루이 비통

버버리

프레쉬라페르바

샤넬

코스메 데코르테 

불가리 몽블랑

타사키

그라프 

티파니

스와치 

쌤소나이트 레드 

막스마라

랄프 로렌

델보

미우미우 

아워패션

구찌

오메가

존 바바토스 

클라란스

시슬리 

나스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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